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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

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

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

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

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

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

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

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

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

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

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

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

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

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

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

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

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

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

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

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

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

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

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

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

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

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

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

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

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

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

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

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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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

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

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

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

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

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

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

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

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

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

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

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

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

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

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

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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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

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

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

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

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

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

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

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

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

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

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

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

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

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

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

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

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

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

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

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

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

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

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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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

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

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

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

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 

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 

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

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

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

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

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

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

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

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

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

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

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



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

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

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

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

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 

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

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

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

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

(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

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

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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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

(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

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 

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

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

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

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 



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

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

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

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

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

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

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21

1. 문제의 제기 ·················································································· 22

2. 연구의 구성 ·················································································· 27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 35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 38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43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 44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 45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 48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 52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 53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 59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65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 66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 68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 68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 72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 82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 82

차 례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 85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 95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 98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11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 112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 114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 130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 142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 143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 149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 150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 157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 157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 160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65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 166

  가. 연구 범주 ·············································································· 167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 170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 171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 172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 173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 176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 177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 177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179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 179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 182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 185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 186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 186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 190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 195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 197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 199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 199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 202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 203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 206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211

❙참고문헌··························································································· 225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247

❙Executive Summary······································································ 255



표 2-1. 쿠바의 국가별 총 교역 현황 ······················································ 45

표 2-2. 쿠바의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46

표 2-3. 쿠바(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 49

표 2-4.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 49

표 2-5. 미국과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호감도 조사 ··················· 51

표 2-6. 로즈노우의 국가분류와 설명변수 ················································ 55

표 2-7. 쿠바-북한 교역 현황 ·································································· 57

표 4-1. 개인 비즈니스 분류 ································································· 132

표 4-2. 개인 비즈니스 세제 ································································· 133

표 4-3. 2013~14년 협동조합 현황 ························································· 136

표 4-4. 쿠바의 경상수지 ······································································ 144

표 4-5. 총 교역량과 무역수지 ······························································ 146

표 4-6. 제품군별 상품 수출 ································································· 147

표 4-7.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에 따른 상품 수입금액 ··············· 148

표 4-8.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에 따른 상품 수입금액 ·························· 148

표 4-9. 한국의 대쿠바 교역 추이 ························································· 157

표 4-10. 한국의 대쿠바 주요 수출품 ···················································· 158

표 4-11. 한국의 대쿠바 10대 수출품목 ················································· 159

표 4-12. 한국의 대쿠바 10대 수입품목 ················································· 160

표 5-1. 쿠바 방문자들의 쿠바(아바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인식 ········· 178

표 5-2. 쿠바의 환경성과지수(EPI) 평가(2012년): 환경위생 및 생태계 활력 부문 ·· 184

표 5-3. 쿠바 정부의 외국인투자 산업부문 선호도 ·································· 186

표 차례



표 5-4. 쿠바의 전력 생산 메트릭스(2009년) ·········································· 196

표 5-5. 쿠바의 분야별 국제 협력 및 경제원조(2007~13년) ····················· 200

표 5-6. 한국·쿠바 미래 환경협력 방안 및 전략 ··································· 207

부록 표 1. 쿠바의 각 국가의 총 교역추이 ············································ 248

부록 표 2. 쿠바의 각국 수출 추이 ······················································· 251



그림 1-1. 쿠바에 대한 네 가지 시각 ······················································ 37

그림 2-1.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한 SWOT 분석(한국 측 입장에서) ·· 52

그림 2-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한 SWOT 분석(쿠바 측 입장에서) ·· 57

그림 2-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 59

그림 2-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협상 ··················································· 60

그림 4-1. 쿠바 GDP 성장률 추세(1990~2013년) ···································· 115

그림 4-2. 쿠바 국영과 민간 고용 변화 ················································· 123

그림 4-3. 농지경작 현황(2013년) ·························································· 129

그림 4-4. 쿠바 민간부문 개인 비즈니스 성장 ········································ 134

그림 4-5. 쿠바 민간 자본축적과 정부 정책 ··········································· 141

그림 4-6. 1990~2013년 쿠바 내 외국인투자(AEI 방식) 추이 ··················· 152

그림 4-7. 쿠바의 외국인투자 형태 ························································ 155

그림 4-8. 쿠바에 대한 주요 외국인투자국 비중(2012년 현재) ················ 156

그림 4-9. 외국인투자 부문별 비중(2013년) ············································ 156

그림 5-1. 쿠바의 석유 정제 시설들 ······················································ 188

그림 5-2. 쿠바의 사탕수수 생산량 변화(1985~2010년) ··························· 191

그림 5-3. 쿠바의 시가, 럼 및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 증가(2001~14년) ··· 192

그림 5-4.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1인당 GDP 증가와 관련된 비료 

         및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증가(2000~10년) ···························· 193

그림 5-5. 쿠바의 환경성과지수(EPI) 변화(각각 2010~12년, 2014년 사례) ··· 194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22❙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014년 12월 17일 미국정부는 쿠바와 국교정상화 협상 타결을 선언했

다. 이어, 2015년 1월 15일에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고, 7월 1일 

양국의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할 것을 천명했으며, 7월 21일 대사관을 

개설함으로써 국교정상화가 공식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시절인 1961년 1월 3일 쿠바와 단교한 

이래 54년 5개월 만에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복원했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이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변

화와 함께 우리는 쿠바 국민과의 접촉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에 거는 기대를 표명했다

(Obama 2015).

그러나 미국·쿠바 국교정상화가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이루어내기까지

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쿠바에 대해 부

과한 경제제재조치(embargo)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 제재조치가 해제되

기 전까지는 미국과 쿠바 간의 자유로운 무역거래 및 대금 결제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을 통한 접촉의 확대 또한 미루어질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관련된 엠바고 해제는 미국 의회의 몫인 까

닭에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

재 미 의회는 쿠바에 대해 적대적 외교정책을 고수해온 공화당이 다수당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쿠바에 대한 엠바고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국·쿠바 양국간의 인

적 물적 교류가 자유화되기까지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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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된 대표적 법안들로는 1992년 제정된 ｢Cuban 

Democracy Act(일명 Torricelli Act)｣와 1996년 제정된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LIBERTAD: 일명 Helms-Burton Act)｣가 

있다.1) 그 외 ‘The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CACR 1963)’와 

같은 대통령 행정 명령들 역시 대쿠바 경제제재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대

통령 행정 명령들은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히 해제될 수 있지만, 의

회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의회에서만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엠바고의 완

전 철폐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 전망해 보았을 

때 엠바고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른 무

엇보다도 쿠바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해온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 그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Torricelli Act’와 ‘Helms-Burton Act’가 통과된 것 자체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의 

차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Torricelli Act’와 ‘Helms- 

Burton Act’가 통과될 때와 비슷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쉽게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2) 즉 쿠바에 대한 

엠바고 해제는 대선의 결과가 결정되는 2016년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1)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에 관해서는 Rennack and Sullivan(2015)를 

참고할 것.

2)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김기현(2004), 
123~12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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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혁명 기간 중 쿠바에 의해 압수된 미국인들의 재산이다. 1959년 1월 

1일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정권을 축출한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시 거주민들은 부동산을 하나

만 가지도록 제한했으며, 외국 기업과 대지주가 소유한 토지는 국유화하

고, 누구도 토지를 일정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모든 기업을 

국유화했다(송기도 2015, p. 145).

쿠바혁명 이후 1961년 단교 때까지 20여만 명이 미국으로 탈출했다.3) 

이후에도 쿠바를 탈출하는 피난민의 행렬은 멈추지 않아 지금까지 쿠바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넘는 120여만 명이 쿠바를 떠났다.4) 1966년 미국

은 카스트로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쿠바인들에게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쿠바 조정법(CRAA: Cuban Refugee Adjustment 

Act)｣을 통과시켰다.5) 미국은 수십 만 명의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며 카스

트로 정부가 내부에서 붕괴하도록 압박했고, 이에 반발한 카스트로는 쿠

바가 싫어 떠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쿠바를 떠나도록 했다. 그리

고 피난민들은 작은 보트나 허술한 뗏목을 타고 목숨을 건 채 험한 바다

를 건너 마이애미에 정착했다(송기도 2015, p. 147). 미국 내 쿠바 이민자

들과 혁명으로 인해 자산을 잃어버린 쿠바 이민자들 및 미국인 투자자들

의 자산 회복 및 보상 문제는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혹은 폐지하

는 데 강력한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김기현 2004, p. 139).  

3) 쿠바 탈출의 동기 및 진행에 대해서는 Sweig(2012), pp. 47-53을 참고할 것.

4) 미국 내 쿠바 이민에 대한 역사와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Sullivan(2015), pp. 43-46을 참고

할 것.

5)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및 쿠바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LeoGrande(198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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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엠바고가 해제되어 쿠바의 경제상황이 급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는 전망하기 힘들다. 2015년 현재 전 세계의 쿠바에 

대한 직접 투자는 1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KOTRA 2015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7. 5) 쿠바에 대한 밝은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다.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지구상에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

립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이제 단 세 국가만 남게 되었다. 그 세 국가는 

이란, 북한, 그리고 부탄이다.6) 이 중 이란의 경우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

이 진행되고 있고, 핵무기 문제에 진전을 보일 경우 미국과 이란의 국교

정상화도 그리 멀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현 상황에

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는 드물다. 쿠바의 오랜 맹방이었던 북한으로서는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동안 쿠바

와 국교를 단절한 상태로 지내고 있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쿠바와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

화는 북한에 대한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쿠바와의 국교정

상화를 서두르게 만든다. 더불어 쿠바가 갖는 상징성은 쿠바와의 국교정

상화를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양한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은 

6) 미국과 부탄의 외교관계 미수립에 관해서는 Schiavenza(201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7. 1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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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지닌 쿠바는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중남미 식민사 연구의 시발점

이자 나침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반외세, 반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서의 쿠바,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의 생존

을 도모해온 쿠바의 외교정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에게 좋은 관찰의 

대상이다. 동시에 카리브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연결고리이자, 미

국시장으로의 침투경로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쿠바는 

매우 매력적인 수교의 대상국이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혹은 

관계개선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

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쿠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성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향

후 경제·외교적 차원에서 한국과 쿠바 간에 발생 가능한 여러 현안에 대

한 정책적 검토도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미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전후한 쿠바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변화들을 고찰하고 그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 문화·교류협력, 한류의 대쿠바 수출전략, 

환경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쿠바 관계개선과 협력증진의 

구체적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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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우리가 쿠바와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의제들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한국·

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제안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본서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팀이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가능성

과 그 시기에 대한 예측이다. 현재 쿠바는 사회 내부적으로 다양한 변화

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의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향후 쿠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후 양국의 협력이 한층 강

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러나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지기 힘들다면, 다방면에 걸쳐 쿠바와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교정상

화를 준비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전략적 행보를 취해나가야 한다. 여

러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교정상화는 하나의 분

기점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국교가 정상화되었느냐의 여부는 계

약 및 투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

의 제2장은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가능성 및 그 

시기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쿠바의 문화 및 한국과 쿠바 간의 문화협력 방안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은 과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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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미래의 전망과 직결된다. 그 동안 쿠바는 식민화, 독립, 외세의 개입, 

독재, 혁명, 경제 봉쇄 등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삶을 지속해왔다. 이런 

쿠바의 존재감은 문화적 측면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쿠바의 문화 정체성

의 본질은 구대륙과 신대륙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하는, 역동적이고 개

방적인 이종혼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까닭에 쿠바는 카리브 해 지

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의 문화예술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쿠바는 20세기 카스트로 혁명을 통해 

또 다른 세계관과 문화 방식의 혼합을 체험했으며, 최근 몇 년간에는 급

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계기가 필요한 쿠바 정부의 의도

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각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해외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소비재가 쿠바로 들어오면서 쿠바에서는 자

연스럽게 문화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미

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쿠바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쿠바는 자본주의의 

공세를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 정체

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쿠바는 미수교국으로서 과거에는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조

차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현재 한국과 쿠바의 관계는 그 강도와 

범위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경

제·문화적인 면에서 쿠바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K-pop 같은 문화콘텐츠 열풍으로 쿠바인들에게 한국

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한국 제품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쿠바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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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쿠바의 상호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

화의 진출(문화콘텐츠 사업 진출 등) 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한류의 효율

적인 쿠바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먼저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에 관한 문제, 지금까지 한국

과 쿠바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교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쿠바의 문화콘텐츠 교류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이론, 특히 문화콘텐츠 조사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으

며, 문화 관련 데이터 및 국내외의 세미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제4장은 쿠바의 경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경제파트는 쿠바 국내 경제

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는 전반부와 쿠바의 국제 경제 및 한국·쿠바 경

제협력 방안을 다루는 후반부로 이루어진다.

쿠바 경제체제는 크게 볼 때 ‘1959~2010년’ 그리고 ‘2011~ 현재’의 두 

시기로 나뉠 수 있다. 이는 2011년 4월에 거행된 쿠바공산당 제6차 전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과 혁명의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승인

된 뒤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현실화에 기인한다. 새 경제모

델은 중앙계획경제 틀 내에서 국영 부문을 축소 개편하고 경제성장을 위

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간부문을 성장시킴으로써 쿠바 경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의 주요 요소로는 세제 및 국가보조금 제도 개

편, 새 사회보장법 실행, 자영업자 고용확대, 비농업 협동조합 신설, 유휴

토지의 협동조합 이전, 부패 척결 등이다.  

새로운 경제모델 정립과 실행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쿠바 경제는 

동유럽식 체제 붕괴에 따른 시장경제 이행 또는 베트남식 충격 요법에 의

한 전환보다는 중국식으로 점진적 변화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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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내부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과 학자들은 개혁과정에서 강력한 국가제

도와 높은 수준의 계획경제를 중기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있

으며, 개방의 속도는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와 내부 자본축적의 효과에 따

라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공산당 6차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경제 가이드라인 313

개 합의 중 2013년 말까지 15%인 46개가 시행됨으로써 신 경제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완만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쿠바 경제모델 개편은 국영 

부문 개혁부터 시작되고 있다. 쿠바의 전체 노동인구 약 490만~500만 명 

중 80%가량이 국영부문에 종사한다. 정부는 2014년 초까지 이 중 59만 

6,500명, 즉 2011년 정부의 100만 명 감축 목표치의 60%, 그리고 

2014~15년 180만 명 감축 목표치의 33% 정도를 국영부문에서 해고했다. 

문제는 국영 부문에서 감축된 일자리가 ‘비국영’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쿠바 정부는 자영업(self employment, cuen-

tapropistas), 비농업부문 생산 및 서비스 협동조합(cooperatives, coopera-

tivas) 신설을 통해 새로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

재 쿠바 전체 노동력의 약 25%가 민간부문에서 자영업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소득을 얻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발표되고 실행

되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부터 국영기업들이 세후 이익의 50%까지 사

용 방안을 자체 결정할 수 있고 남은 이익금으로 투자, 연구, 교육, 또는 

근로자 성과급 지급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쿠바 정부가 연금,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정책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GDP 대비 사회정책 비용이 

2008년 37%에서 2013년 27.3%로 하락했다. 정부는 농업부문 개혁을 단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31

행하여 2008년과 2012년 새로운 농업 관련 법령을 통해 국영 유휴농지의 

사용권을 개인, 협동조합, 국영농장에 부여하였다. 그 결과 농지 사용권 

개혁이 시작된 첫해인 2007년에는 쿠바의 비경작 농지가 660만 헥타르였

지만 2012년에는 62% 감소한 140만 헥타르였다. 2013년 전체 농지 중 

정부가 사용하는 토지는 35%에서 30%로 감소했고, 협동조합과 민간이 

사용하는 토지는 65%에서 70%로 증가했다. 

쿠바 경제의 진정한 변화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시장의 확대에 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민간부문과 중산층의 출현은 국가사회주의 시스템 변

화의 동력이 되어 새로운 쿠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쿠바 경제에

서 민간부문의 핵심은 급속히 팽창 중인 도심 소규모 비즈니스이며, 이밖

에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과 도시지역에 새롭

게 형성되는 도시 협동조합이 있다. 이외에 농촌에서는 CCS(서비스 및 

신용 협동조합), 개인임대농민, 사적농지 소유농민이 민간부문으로 분류

된다. 

2010년 이후 개인 비즈니스 사업체의 수가 200% 이상 급증했는데, 이

는 민간 비즈니스가 평균적으로 연 33%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이

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혼합경제 형태로 국영과 민간이 공존하지만, 

민간에 대한 누진적 세제와 기타 통제를 통해 과도한 자본축적을 허용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쿠바 경제가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민간의 자본축적에 대한 정부의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향후 쿠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연착륙하느냐 아니면 경제

위기를 반복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대외경제 차원에서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빠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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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전망된다. 쿠바는 그 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로 현금 송금, 쿠바 방

문 등이 제한을 받으면서 대외무역이 위축되어 왔으나 향후 미국과의 관

계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이 가속화되면 인구 1,100여만 

명의 중간규모 시장으로서, 또한 파나마운하와 연결된 카리브 해의 요충

지로서, 중남미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

다. 최근 국교정상화 조치로 인해 쿠바 경제는 활력을 얻고, 경제개혁 정

책이 동력을 얻으면서 쿠바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 확

실시된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은 쿠바에 대한 전 세계의 직

접 투자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이나 향후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쿠바의 장기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전제한다면 대

쿠바 교역 분야는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 위한 농기계,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교역 분야의 수요 증가로 한국의 대쿠바 수출 기회는 확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한국·쿠바 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은 우선 쿠

바 정부가 설정한 외국인투자 장려사업 분야에서 착안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생산부문 연계, 경영기법 포함 기술이전, 산업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농업생산 분야, 농식품산업 분야, 탄화수소 및 광업 생산 분

야, 보건관광을 포함한 관광업 등에서 대외협력이 요구된다. 한국과의 미

래 경제협력의 방향은 대쿠바 수출중심 전략보다는 위의 외국인투자 역

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

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직 쿠바 경제의 구매력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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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쿠

바 경제는 식료품 등 수입의존, 외화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차 산업이 취약하고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쿠바로서는 자동

차 및 연료 등의 수입 부담이 커 대외부문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쿠바와의 경제협력의 기초는 중단기적으로 신용공여가 필수이

다. 그간 쿠바의 대외신용 접근은 중국 및 베네수엘라에 국한되어 있었다

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쿠바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부족과 미

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변화하는 쿠바 국내경제의 실체를 

진단해 보고 개방과 개혁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쿠바의 국내 여건들

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한국·쿠바 경제협력의 방향과 실질

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들에 대한 탐색을 한다.   

제5장은 쿠바의 환경정책과 한국·쿠바 환경협력방안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오랫동안 식민역사를 경험한 쿠바 환경문제의 지

속성을 고찰하고, 동시에 21세기 들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 인해 농

업투자와 관광업 그리고 에너지개발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쿠바 정부정

책의 변화와 해외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그리고 실제 해외투자의 증가추

세 등을 검토한다.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변화와 더불어 점

증하고 있는 쿠바의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경제발전+환경보호) 관

점에서 접근해 특히 연구가 미진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쿠바 간 환경협력 잠재성과 가능성 그리고 협력방안과 전

략을 모색한다.

특히 2008년 쿠바의 경제개방 정책과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통
과 이후 위와 같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환경문제들(예를 들어 기후변화 영향 증가)에 대한 학계(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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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미국 예일대학교의 환경성과지수 분석 사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 혹은 쿠바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유럽 및 여타 선진국들의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벤치마

킹해 미래 한국과 쿠바 양국간의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차원의 

전략은 무엇이며 거시적 차원에서 협력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환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

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현재 쿠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영역별 그리고 이슈별로 범주화해 고찰한다. 제2파트에서는 오늘날 쿠바

가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영역별로 추적하고 있다. 수질오염, 대기

오염 그리고 토양의 질 악화, 산림황폐화와 생물 다양성, 해양오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제3파트에서는 현재의 쿠바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특히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 악화)와 더불

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 영향(자연재해 

증가, 극심한 기상변화) 등에 대해 고찰한다. 점증하는 경제발전과 해외투

자에 대한 기대감 혹은 ‘사회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처방’ 차

원의 해묵은 논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쿠바

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쿠바 정부 및 국제사회의 ‘완

화’와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제4파트

에서는 최근 쿠바의 농업부문(사탕수수)과 에너지 부분(석유개발)에 대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 및 실질 투자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환경악

화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자료(비판적 접근)와 분석 및 국제기구 및 학계

의 논의들에 근거해 분석함으로써 쿠바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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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착하고 있다. 제5파트에서는 쿠바의 정책 변화, 국제·환경협력의 상

황, 특히 미래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쿠바가 안고 있는 생활환경부문에 대한 협력 선

호도를 제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삼각

협력 증대를 통해 특히 기후변화 완화부문(다양한 재생에너지원 개발), 녹

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접근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쿠바 국제협

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진다. 각 장의 말미에 한국과 쿠바

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한국과 쿠바의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단기·중장

기, 혹은 수교 전·후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 방안들을 제시하

고 있다.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7)

관찰자에게 쿠바는 매우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쿠바가 갖는 다

양한 스펙트럼은 쿠바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쿠바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연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쿠바에 접근할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의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쿠바라는 국가 및 그 국민을 바라보는 두 극단적 시각의 존재이다.

한 극단에는 쿠바라는 국가를 독재, 공산주의, 억압적 체제의 상징처럼 

7) 이하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에 관해서는 정기웅(2015), pp. 299~302를 轉載한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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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묘사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은 쿠

바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인 시각을 노출하며, 쿠바라는 국가 자체를 타파

해야 할 대상, 사라져야 할 체제로 간주한다.8) 대표적으로 국교정상화 이

전 쿠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그러하며, 이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 또한 

이와 같은 시각에 기반해 결정되었다. 

이런 시각과는 정반대로 쿠바를 시민 혁명의 아이콘으로서 자주적이

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반제국주의의 선봉에 서는 국가로 묘사하

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카스트로를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처럼 국제주의의 이상에 따라 국제정치의 

장에서도 미국에 반대하는 제3세계주의의 선봉장으로 묘사한다. 또한 미

국이라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혁명의 정신을 지켜냄과 동시에 그 정신

을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쿠바를 포장한다. 이러한 시각이 적용될 

때 쿠바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및 국민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치 

속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간주된다.9)

다음으로, 쿠바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편에는 독재와 가난에 시

달리는 억압받는 인민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 내 쿠바 이민자 집단 

및 미국의 외교정책결정 입안자들의 반쿠바 정책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

런 시각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카스트로 독재체제하에서 억압받는 인민과 

압제를 피해 탈출하는 수많은 보트피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

런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10)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 의료를 보장받는 즐

8) LeoGrande(1998), pp. 67-86; Blanco(2012), pp. 56-69; Sweig(2012); Erisman and Kirk 
eds.(2006) 등을 참고할 것.

9) Font and Quiroz eds.(2006); Kirk and Erisman(2009); Huish(2013); Huish(2014), pp. 261 
-27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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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고 행복한 낭만적 창조자라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을 견지한 이들은 쿠

바의 의료와 교육체계를 찬미하며, 음악과 예술을 즐기는 낙천적인 쿠바

인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쿠바 인민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11)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각들의 분포양태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쿠바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이런 네 가지 시각을 혼용한 것

이지만,12) 어느 한 측면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는 경우 또한 흔히 발견

10) Bardach(2003); Horowitz ed.(1988); Aguirre(2002), pp. 67-98 등을 참고할 것.

11) Akhtar(2006), p. 49; Pozo(2005); 주종택(2014), pp. 57~89; 김기현(2007), pp. 1~26; 
정진상(2011), pp. 367~398; 최상철(2010), pp. 210~281 등을 참고할 것.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쿠바에 대한 네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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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연구자 혹은 정책입안자의 시각이 온전히 A라는 분면에 위치

하고 있다면 그의 대쿠바 정책은 매우 보수적이고 공격적일 것이다. 반대

로 D라는 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쿠바는 매우 친해지고 싶은 대상,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작지만 훌륭한 나라로 인식될 것이다.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4분면을 넘나들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지

만, 온전한 객관성을 갖춘 연구란 사실 쉽지 않다. 따라서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위에 제시한 시각의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쿠바에 

대한 접근법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

는 여러 측면을 모두 감안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중립적 시각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사실 쿠바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렇게 활발한 편에 속하지 못한다. 

본 연구팀은 기존의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바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기존의 문헌들 자체가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까닭에 선행연구

에 대한 비판을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 장에서 선행연구

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문화, 경제, 환경 분

12) 본고에서 제시하는 ‘쿠바에 대한 네 가지 시각’은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일 뿐 기존

의 연구들이 본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시각의 어느 한 단면만을 온전히 차지하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경우 A, B, C, D의 사분면에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결국 

쿠바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의 의도가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독자의 해

석에 따라 그 연구가 위치하고 있는 분면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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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파트의 경우 본 연구팀은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에 

관한 문제, 지금까지 한국과 쿠바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교류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쿠바의 문화콘텐츠 

교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론, 특히 문화콘텐츠 

조사방법론에 기반해 문화 관련 데이터와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파트의 경우 쿠바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는 

일천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쿠바 경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육, 의료, 

통화 시스템 등의 경제사회 일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행해졌다. 

위정훈 옮김(2011)13)은 쿠바 의료시스템과 의료외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

으며, 송재훈 옮김(2011)14)은 반성장 복지국가로서 쿠바를 정의하고 쿠

바의 환경, 에너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진정한 선진적 실험을 하는 예로

서 쿠바를 분석한 바 있다. 쿠바 경제에 대한 전반적 저술로는 김기현 역

저(2014)15)가 쿠바 통화, 경제모델, 국제교역의 문제에 대해 서술한 해외 

논문들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의 쿠바 경제 개혁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

다. 쿠바 경제모델 현실화 및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Mesa-Lago(2014), 

Triana Cordovi(2014), Font(2014) 등의 연구가 활발하며, 눈에 띄는 

것은 Font(2014)의 연구로 현재의 쿠바 지도부는 진정한 시장개혁을 하

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미

13) 요시다 타로(2011b), 번역: 위정훈(2011).

14) 요시다 타로(2011a), 번역: 송재훈(2011).

15) Everleny Perez Villanueva(2008), 번역: 김기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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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쿠바 경제의 변화와 미국기업들의 대

쿠바 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분석들이다. 

환경파트의 경우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지속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적다. 그나마도 근래 쿠바의 경제개혁과 무역개방 그

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대한 잠재성과 더불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

는 쿠바 환경문제들과 연관된 분석들이 대부분이다. 다소 폐쇄된 혹은 미

국의 오랜 경제제재로 인해 묶여 있었던 경제 부문(대외경제)에서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경제발전과 외국인투자 증가에 대한 기

대감(예를 들어 리차드 페인버그(Richard E. Feinberg 2012)의 󰡔새로운 

쿠바경제: 외국인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혹은 비판으로 기존 연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연계한 쿠바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접근은 사실 적

은 편이었다. 극소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쿠바 환

경에 대한 연구에서 카렌 벨(Bell 2011)은 ‘쿠바 환경정의’의 정체성 파악

을 하였는데 환경정의 개념을 ‘실체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차원에

서 쿠바 환경의 다양한 지속 불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저자가 지

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쿠바에서 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과 현장

리서치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지만 쿠

바의 또 다른 지속 불가능성 발전의 이슈로 등장한 ‘기후변화 영향’ 부분

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핵심 이슈인 농업 및 에너지 부문 개발 및 

투자의 중요성을 연구 내용으로 돈 킹(Dawn King 2012)은 쿠바에 대한 

2010~12년 해외투자 증가, GDP 성장, 화석연료 소비증가, 농업비료 사

용증가 등을 변수로 쿠바의 환경은 더욱 지속 불가능성(미국 예일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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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환경성과지수 활용)을 띠어왔다고 평가했다. 쿠바 사례의 경우 일종

의 산업화와 경제투자 증가는 다양한 생태계 파괴, 수질 및 해양오염, 대

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증가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미래 쿠바 

정부의 정책적 대응(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원 투자 확대), 쿠바 정책결정

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운 킹의 경우 2012년까지 데이터 활용 한계,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영

향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어느 부문 수용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

의 다양한 한계(데이터, 시기, 분석영역 협소성)를 보완하면서 특히 환경

협력 차원에서 미래 한국·쿠바의 협력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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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쿠바 관계 현황16)

한국과 쿠바는 카스트로 정권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

고 있었다. 쿠바는 1949년 7월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긴급구호금 279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1959년 

카스트로 정권 수립 후 미군의 한국 주둔을 이유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이후 북한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과 쿠바와의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 제54차 유

엔총회에서 한국이 대쿠바 금수해제 결의안 표결 시 찬성 투표한 것을 계

기로 한국·쿠바 관계는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아바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미

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및 한국제품

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쿠바 정부는 마리엘 항구 현대

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외교부 2015, p. 132).

현재 우리나라와 쿠바의 관계는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경제와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도 한

국·쿠바의 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쿠바의 21번째 교역국이

고, 쿠바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39번째 교역국이다(표 2-1 참고).17) 

16) 본 보고서의 제2장 및 결론부의 ‘한·쿠바 국교정상화’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 승인하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가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3호(2015년 가을호), pp. 199~224에 「한·쿠바 국교정상화에 관한 고찰: 가능성과 시

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음을 밝힌다.

17)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 http://www.nlic.go.kr/nlic/frghtTrade0010.action#(검색일: 2015. 
7. 31).  2015년 6월 현재 쿠바는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 기준으로 92위, 수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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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쿠바의 국가별 총 교역 현황 
(단위: 천 페소)18)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의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쿠바 국교정

상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득실의 문

제다. ‘쿠바가 매력적인 시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교역가

치로만 평가할 경우 그 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인구수(1,127만 명, 

2013년)와 시장규모(교역규모 205억 불, 2014년), 경제수준(1인당 GDP 

5,836불, 2013년) 등만을 생각한다면 쿠바가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보기

는 힘들다(표 2-2 참고). 

기준으로 132위, 수입금액 기준으로 142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stat.kita.net/ stat/kts/ 
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15. 7. 31).

18) 쿠바 페소는 태환화폐인 CUC와 불태환화폐인 CUP가 있다. 몇몇 필수품을 제외한 대

부분의 거래에 CUC가 사용되며, 1 페소(CUC)는 대략 1 USD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산한다.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베네수엘라 4,887,004 3,135,490 6,018,601 8,175,184 8,562,849 7,067,299

2 중국 2,157,898 1,687,508 1,903,809 2,059,611 1,695,899 1,877,289

3 스페인 1,427,275 906,336 946,123 1,184,429 1,156,085 1,397,761

4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65,394 59,277 42,055 178,963 90,093 1,348,671

5 캐나다 1,412,400 741,328 935,422 1,197,428 938,294 912,986

21 한국 433,012 113,022 99,016 130,768 112,238 107,255

54 북한 8,005 7,662 8,386 8,109 10,775 13,843

자료: 쿠바 통계청, http://www.one.cu/aec2013/esp/20080618_tabla_cuadro.htm(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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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쿠바는 중미 카리브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

으며, 쿠바의 낙후된 인프라 시장에 대한 투자 가능성 또한 매력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는 쿠바 의료 산업과의 협업 가능성 또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엠바고가 해제되어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 한도가 늘어나고 경제적 교역이 활성화된다면, 지금도 상당한 규모

로 성장하고 있는 쿠바 관광업을 비롯한 민간 분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

면서 내수 진작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쿠바에 송금한 금액은 25억 달러 정도로 추

산되고 있으며,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은 연간 10만 명 수준이다(KOTRA 

2015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7. 5). 국교정상화 전까지 미국인이 

쿠바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캐나다나 멕시코를 

비롯한 타국을 경유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 방문객의 숫자

가 1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교정상화로 직항이 설치되면 

연도 수출 수입 총교역액 무역수지

2003 1,688.0 4,672.8 6,360.8 -2,984.8

2004 2,332.1 5,615.2 7,947.3 -3.283.1

2005 2,159.4 7,604.3 9,763.7 -5,444.9

2006 2,924.6 9,497.9 12.422.5 -6,573.3

2007 3,685.7 10,079.2 13,764.9 -6,393.5

2008 3,664.2 14,234.1 17,898.3 -10,569.9

2009 2,863.0 8,906.0 11,769.0 -6,043.0

2010 4,549.5 10,644.3 15,193.8 -6,094.8

2011 5,870.1 13,952.4 19,822.5 -8.082.3

2012 5,577.3 13,800.9 19,378.2 -8,223.6

2013 5,283.1 14,706.6 19,987.7 -9,423.5

자료: 쿠바 통계청, http://www.one.cu/aec2013/esp/20080618_tabla_cuadro.htm(검색일: 2015. 7. 31).

표 2-2. 쿠바의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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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비롯한 쿠바 방문객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쿠바 민간 분야의 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쿠바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1년에 약 5,000여 명으로 파악되

고 있다. 이 숫자에는 일반 여행객, 어학연수생 등은 물론 라식 수술 등을 

위한 의료관광객까지 포함되어 있다(외교부 2015, p. 149). 방문자가 절

대적으로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행 거리와 교통편의 어려움, 편의시

설 부족 및 미수교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더불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쿠바의 한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

준이다. 2013년 2월 <내조의 여왕(Mi esposa es una supermujer)>을 시

작으로 <아가씨를 부탁해>, <드림하이>, <시크릿 가든>이 공영방송국

(Canal Habana)에서 방영되어 쿠바 내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내조의 

여왕>은 시청률 70%를 넘기고 시청자 호응도 87.7%를 기록했으며, 종영 

무렵에는 드라마 부문에서 인기도 2위를 기록했다(외교부 2015, p. 148). 

이들 드라마는 미수교 국가 드라마는 방영할 수 없다는 쿠바 정부를 끈질

기게 설득해 KOTRA에서 무상으로 쿠바에 공급한 것이다. 쿠바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단지 드라마를 포함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전통, 그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9월 한국기업(Ampelos)의 경제적인 지

원 하에 호세 마르티(José Martí) 문화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한국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4일 3년 과정의 한국어 강좌 첫 

수료식이 열려 1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호세 마르티 문화원은 이외에도 

한글 백일장, 한글 노래 배우기 등을 통해 쿠바 내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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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파함으로써 한국과 쿠바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19)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쿠바에 대한 미국의 엠바고가 해제되고, 여행

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면, 한국·쿠바 간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도로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쿠바 민간 분야의 소득증대와 내수 진작이 현

실화되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작된다면, 쿠바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관련해 경제적 이해득실의 문제 다음으로 제

기할 수 있는 것은 수교국 확장의 문제다. [표 2-3]과 [표 2-4]는 한국과 

쿠바가 각자 맺고 있는 외교관계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190개

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쿠바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191개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절대수에

서 쿠바가 수교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보다 1개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160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국

교를 정상화하게 된다면 우리의 수교국도 191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며, 북

한과의 동시수교국이 157개국에서 158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는 단지 수교국이 1개국 늘어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감

이라고 할 수 있다.

19) 호세 마르티 문화원 한국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2015. 1. 17, 쿠바 아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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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내

대사관 121 (115) 대사관 103 (105)

영사관 21 (134) 영사관 6 (89)

기타 대표부 4 (5) 기타 대표부 1 (3)

자료: 쿠바 외교부, http://www.cubaminrex.cu/es/ministerio(검색일: 2015. 7. 31) 및 EMBASSYPAGES.COM

      http://www.embassypages.com/(검색일: 2015. 7. 31).

표 2-3. 쿠바(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지역 한국 (쿠바) 북한 동시수교

아주 37 26 26

미주 34 24 23

구주 53 49 48

중동 18 16 15

아프리카 48 45 45

계 190 (191) 160 157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introduce/abroad/relations/index.jsp?mofat=001&menu=m_70_30_20

     (검색일: 2015. 7. 31).

표 2-4.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쿠바와 북한은 냉전시기를 포함해 오랜 기간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는 북한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표명해 왔

다. 북한은 지금도 미주에서 가장 많은 50명 안팎의 인원을 아바나 소재 

대사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

결이 이뤄질 때도 쿠바가 앞장서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박 현 2015). 이런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외교에서 쿠바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

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쿠바와 한국 간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

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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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이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주변 4강

의 경우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기는 어렵

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쿠바와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한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다. 사실 2015년 현재 남미 12

개 국가 중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좌파나 중도 좌

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과 2011년 12월 미주 대륙 33개 국

가가 지역 통합체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 Comunidad de Estados 

Lationamericanos y Caribenos)를 창설하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시켰

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쿠바와 특별히 적대적인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

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런 기대와는 약간 다른 정황

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5]는 2014년 봄에 진행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의 여론조사 결과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제1교역국이며, 차베스(Hugo 

Chávez) 생존 시에는 물론 사후에도 정치·경제·외교의 각 분야에서 쿠바

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쿠바의 많은 의료인력이 베네수

엘라의 오지에서 활동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있

다.20)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조차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쿠바보다는 미

국에 대해 더 큰 호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쿠바와 미

20) 쿠바의 의료외교와 현황에 관해서는 Huish(2014); Huish(2013); Gorry(2012); Feinsilver 
(2008)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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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 어느 나라에 더 호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국민의 

62%가 쿠바보다는 미국에 더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이다. 물론 좌파의 

경우 쿠바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는 국민의 비율이 72%로 미국에 대해 호

감을 느낀다는 국민의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쿠바보다는 미국에 더 큰 호감을 표명하고 있다. 하나의 표본만을 

놓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내에서의 쿠바의 이미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

만, 쿠바의 이미지가 호감 일변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

할 것이다.

표 2-5. 미국과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호감도 조사

우파 중도 좌파 전체

쿠바 14% 34% 72% 37%

미국 84% 63% 34% 62%

자료: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08/26/despite-rocky-diplomatic 

-relations-venezuelan-public-prefers-u-s-to-cuba/ft_venezuela-us-cuba/(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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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 쿠바는 규모가 큰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쿠바는 중미 카리브 지역의 진출 교두보로서 작동할 수 있으며, 

호세 마르티를 상징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운동의 중심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고, 오랜 식민의 역사를 극복한 독립 쟁취, 경제의 성장가

능성과 한류, 세계무대에서 쿠바가 갖는 이미지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 갖는 북한에의 압박 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SWOT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한 SWOT 분석(한국 측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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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함으

로써 얻게 되는 강점과 기회들에 비해 약점과 위협요인들이 특별히 더 강

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을 때, 다음으로 던질 수 있

는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이

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우리가 쿠바와의 외교관

계를 정상화하기 원한다고 해서 쿠바가 우리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쿠바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쿠바를 둘러싼 국제관계, 특히 미국·쿠바 관계의 

진전과 북한·쿠바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한 정책설정이 필요하다.

불(Hedley Bull)은 외교를 ‘국제정치 속에서 󰡈 공식적 대리인들과 평

화적 방법을 사용하는 󰡈 국가간 관계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Bull 

1977, p. 156), 흔히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전제한다. 이 

경우 국가이익은 집약된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전제되며, 따라서 그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 또한 통합된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냉

전 종식 및 이슈 위계의 붕괴, 세계화 진전 등은 외교정책에서 국가가 독

점하고 있던 특권적 지위에 변화를 초래했으며,21)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 

21) 외교의 ‘특권(prerogative power)’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Spanier and Uslaner 198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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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행하는 외교정책은 다양한 국민 구성원 및 집단의 서로 다른 이

익을 반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책 집행과정이 

어떠한 통합성을 갖는 것으로 전제한다. 이런 통합성이 전제될 때, 외교정

책결정요인은 외교정책이 처음 구상되어 마련되고 실제로 집행될 때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이들 변수는 국가 외부

적 요인과 국가 내부적 요인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Beasley et al. eds. 

2002, pp. 2-3).

하지만 구체적으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의 마련과 집행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결정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외교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상황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

에 결정요인을 식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외교정책이 집행되는 절차와 과

정도 불확실하므로 결과에 대한 예측과 통제도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모두 나열하고 정확히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다(남

궁곤 2012, pp. 26~27).

쿠바의 외교정책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즈노우(James N. Rosenau)의 국가분류와 설명변수는 

매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표 2-6 참고). 이 설명변수에 따르면 쿠바는 

대국이라기보다는 소국에 가깝고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도국에 가깝다. 

그리고 개방형 국가라기보다는 폐쇄형 국가에 가까운 까닭에 로즈노우의 

분류에 따라 변수간 순위를 제시한다면 ‘개인 > 체계 > 사회’의 순이 된

다. 즉 쿠바 외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와 라

울 카스트로(Raúl Castro) 형제를 포함한 지도자 집단이 될 것이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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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체계, 그 다음이 사회의 순이 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책이슈의 성격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슈의 

성격에 따라 결정요인의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남궁곤 

2012, p. 46). 순수외교정책일 경우 국민의 관심이 낮고, 일반적으로 국민

의 관심이 낮은 사안일 경우 그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그 집단의 영향력이 클 경우, 그 집단이 정책의 향방

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의 경우 순수외

교정책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쿠바의 입장에서 한국·쿠바 국

교정상화의 실행 여부와 시기의 결정에는 국내적 정치상황이나 국제적 

정치상황보다는 결국 카스트로 형제를 포함한 정치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22) 

이와 같이 전제할 경우 북한 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과정에 매

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양국 최고지도자(김일성과 카스트로)간

의 개인적 친분관계 및 역사적 교류의 경험 때문이다. 쿠바는 카스트로 

22) 동질적 이슈와 이질적 이슈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Putnam(1988); 정기웅

(2002); 국내적 제한 조건과 협상대표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Mo(1994)를 참고할 것.

국가의 크기 대국 소국

경제발전상태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정치적 개방 개방 폐쇄 개방 폐쇄 개방 폐쇄 개방 폐쇄

변수간 순위

사회 개인 개인 개인 체계 체계 개인 개인

체계 체계 사회 체계 사회 개인 체계 체계

개인 사회 체계 사회 개인 사회 사회 사회

자료: Rosenau(1966), p. 49를 재구성.

표 2-6. 로즈노우의 국가분류와 설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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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립 직후인 1960년 8월 29일 북한과 수교하고 평양과 아바나에 상

주공관을 개설해 정치 군사적으로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양국은 1986년 3월 카스트로 의장 방북 시 친선협조조약을 체결했으며, 

북한은 쿠바에 AK 소총 10만 정, 1600만 달러 상당의 탄약을 제공하고, 

쿠바 내 탄약 공장 건설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외교부 2015, p. 159).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3년 자서전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북

한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을 표명한 바 있다.23)

1994년 김일성 사후에도 쿠바와 북한 양국은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강

조하고 있으며, 2010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우표 발행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발생 시 북한 입장을 옹호하

는 등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카스트로 전 국

가평의회 의장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4월 쿠바 관영지 

「그란마(Granma)」에 기고한 논설을 통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한 

바 있으며(외교부 2015, p. 139), 또한 쿠바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시에도 북한의 ICC 회부

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은 쿠바의 54번째 교역국이며(표 2-1 참고), [표 

2-7]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과 쿠바의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쿠바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쿠바 최고

지도자의 북한에 대한 호감, 쿠바가 추구해온 정체성 및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적 성향 등을 감안하여 쿠바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의 여러 

23)「쿠바 카스트로 “북한 김일성, 소총 10만정 줬다”」, 『채널 A󰡕(2013. 8. 15),   
   http://news.ichannela.com/tv/totala/3/all/20130815/57047877/1(검색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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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황들을 SWOT 분석한다면 [그림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2-2]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쿠바의 입장에서 굳이 한국과의 국

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타국의 시각,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시각에서는 쿠바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결정은 쿠바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의료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596 3,034 3,497 3,553 5,324 6,462

수입 4,409 4,628 4,888 4,556 5,451 7,381

무역수지 -813 -1,594 -1,391 -1,003 -127 -919

총교역량 8,005 7,662 8,386 8,109 10,775 13,843

자료: 쿠바 통계청, http://www.one.cu/aec2013/esp/20080618_tabla_cuadro.htm(검색일: 2015. 7. 31).

표 2-7. 쿠바-북한 교역 현황
 (단위: 천 페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한 SWOT 분석(쿠바 측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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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그 핵심수단으로 하는 쿠바의 연대성 추구 외교와 정면으로 배치되

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쿠바가 오랜 기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외교적 정체성을 훼손시켜도 될 만큼 절실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

기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른 절대적 이익의 견지에서건,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른 상대적 이익의 견지에서건, 쿠바의 입장에서 한

국과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 이익이 미미하다

면, 쿠바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위에 제시한 여러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카스트로 형제로 

대표되는 쿠바의 혁명세대가 정책결정의 핵심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쿠바

가 북한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것이라고는 

예측되지 않는다.

물론 일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며, 양국의 국교정상화 시기에 대하여 어떤 단정적 예측

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요

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특성, 카스트로라

는 지도자의 존재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 쿠바가 추구해온 정체성 외교

의 중심에 자리한 혁명의 수출 및 연대의 강조, 국가이념을 앞세우는 외

교정책 결정경향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섣부른 감이 있다.24) 결국 한국·쿠바 국교

24) 덧붙여 저자가 쿠바에서 인터뷰한 쿠바인들의 경우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

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언급을 수차에 걸쳐 행한 바 있다. 쿠바 아바

나에서 진행된 익명을 요구한 쿠바인들과의 인터뷰(2015. 1. 12~18).



제2장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의 과제와 전망❙59

정상화 여부와 그 시기는 여러 복합적인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결정

될 것이지만, 단기간에 실현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요소들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에 

현실적 이해관계

전략적 선택

이데올로기적 친소

한·쿠바 국교정상화?

내부적 정치상황

세계 전략

서반구 중시 정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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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을 위해 먼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하나의 협상과정으로 상정

하고 투-페이스 게임의 이론 틀에 근거하여25)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에 정리되어 있듯이 한국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은 한국의 내부 평면 행위자들을 향한 전략과 쿠바 협상대표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제한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협상의 역동성

과 동원 가능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성격과 현재의 윈셋

(win-set) 포지션(position)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는 특별한 내부

25) 투-페이스 게임에 관해서는 정기웅(2002)를 참고할 것.

국제환경

한국 협상 대표 쿠바 협상 대표

쿠바 내부 평면행위자들한국 내부 평면행위자들

아측 윈셀 변경 전략
 (a)발목잡히기
 (b)고삐늦추기
 (c)정치쟁점화

상대측 협상 대표를 향한
전략실행(현재의 경우 불
가능)
 (a)초국가적 로비
 (b)의제 제안

상대측 윈셀 변경 전략
(현재의 경우 불가능)
 (a)표적 사안 연계
 (b)메아리
 (c)정치적 쟁점화

상대측 윈셀 변경 전략
(현재의 경우 불가능)
 (a)초국가적 제휴
 (b)표적사안 연계
 (c)메아리
 (d)정치 쟁점화

대표자간 담합

이해관계 따른
정책변경시도
 (a)발목잡기
 (b)고삐늦추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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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상황이 작동하지 않는 동질적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슈가 동질

적일 때 (대개의 경우) 윈셋 영역이 넓어진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쿠바와

의 국교정상화라는 사안이 갖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동질적 이슈라고 할

지라도 윈셋 영역이 특별히 넓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며 협상대표자의 이

해관계 혹은 이익이 윈셋의 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의 SWOT 분석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쿠바와의 국

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전제한다.

다음 쿠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는 특별한 내

부적 정치상황이 작동하지 않는 동질적 이슈에 속한다. 쿠바의 경우에 있

어서도 상기한 바와 같은 논리로 윈셋 영역이 특별히 넓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며 협상대표자의 이해관계 혹은 이익이 윈셋 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의 SWOT 분석과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 

구조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쿠바의 경우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쿠바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몇 개의 상황들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황 1 - 협상 교착 / 결렬

첫 번째 상황은 한국·쿠바 양측 모두 국교정상화에 대해 큰 의미를 두

지 않을 경우이다. 이 경우 양국간 겹치는 윈셋 영역이 부재하게 됨으로

써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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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26) |----------------->|--------------------------|<-------------| Cm27)

                  SK128)            C129)  

▶ 상황 2 - 한국 양보

두 번째 상황은 한국이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경우이다. 한국이 북한

에 대한 간접적 압박을 의식하고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거나 협

상팀에게 시한적 압박을 가할 경우 이는 한국 측 윈셋 포지션에 이동을 

유발하여(SK1에서 SK2로 이동) 한국 측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협상팀으

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양보를 행하게 만들 수 있다. 

                                                          

                                       win-set    

SKm |----------------->|----------------------------|<-------->|-----| Cm

                SK1                C1     SK2

▶ 상황 3 - 쿠바 양보

세 번째 상황은 쿠바가 양보함으로써 윈셋 포지션에 변화가 생겨(C1에

서 C2로 이동) 국교가 정상화되는 경우이다. 쿠바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해도 될 만큼 커

질 경우, 혹은 기대치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됨으

로써 북한 요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경우, 혹은 현재의 쿠바 지도자 

26) 한국 측 최대 이익 지점.

27) 쿠바 측 최대 이익 지점.

28) 한축 측 양보 지점.

29) 쿠바 측 양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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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퇴진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win-set              

SKm |----------|<--------->|--------------------------|<-------------| Cm

           C2      SK1              C1  

▶ 상황 4 - 양측 모두 양보

협상에 의해 양측 모두 양보를 통해(SK1은 SK2로 C1은 C2로 이동)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win-set                      

SKm |----------|<--------->|-------------------------|<-------->|-----| Cm

           C2      SK1             C1     SK2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윈셋 영역을 확대시켜 국교정상화를 가능

케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양보하거나, 쿠바가 양보하거나, 혹은 양국 모두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한국·쿠바 양국 

모두 일정 부분 양보를 행하여 국교정상화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이는 빠른 시일 내에는 가

능할 것 같지 않다.

결국 본장의 결론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

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어느 특정한 시기

를 정확히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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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현재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는 2018년 이

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카스트로 형제로 대표

되는 혁명 세대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이루

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국제

관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측 또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쉽게 변

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쿠바와의 관계증진을 꾀함으로써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앞

당기고 한국·쿠바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된

다. 이후 본 연구의 후속 파트에서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전제하고, 정상화 전의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쿠바와의 관

계증진을 꾀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모색하는 한편, 정상화 이후에

야 가능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협력 가능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정상화 전과 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협력 분야의 경우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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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한국에서 약 1만 2,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한국과 13시간의 시차

가 나는 섬나라 쿠바의 정식 국명은 쿠바 공화국(Republic of Cuba)이다. 

‘카리브 해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인 쿠바는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 아바나,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 칵테일 

다이키리(daiquirí)와 모히토(mojito), 관능적인 춤 살사(salsa), 영화 <부에

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통해 세계에 널리 소개된 쿠바 재즈가 유명하다. 

최근 몇 년간 쿠바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경제 발전의 계기가 필

요한 쿠바 정부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각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쿠

바를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있다. 해외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공

산품이 쿠바로 들어오면서 쿠바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쿠바는 미수교국으로서 과거에는 양국 국민의 자

유로운 여행조차도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현재 한국과 쿠바의 관

계는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류(韓流)로, 쿠바인들은 지금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K-pop 등

에 매료되고 있다. 강한 가족 공동체 문화로 대표되는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 혈연관계, 가족중심 문화가 주를 이루는 쿠바인들은 가족을 테마로 

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공감한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상륙

하기 전에는 중남미의 정치·사회·경제 문제를 가족관계를 통해 은유적으

로 표현한 중남미의 ‘텔레노벨라’(telenovela: 중남미에서 제작되는 텔레

비전 연속극으로, 일명 ‘Culebrón’이라고 불림, 전 세계에서 20억여 명이 

시청)가 쿠바를 지배했다. 하지만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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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쿠바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

마는 현재 쿠바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쿠바에 

상륙한 한국 문화콘텐츠는 쿠바인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바꿔

놓고 있다. 양국의 문화적 교류는 쿠바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바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현대차와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갖고 싶어한다”(강희종. 󰡔디지털 

타임즈󰡕 2014. 11. 3)고 밝힌 쿠바인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각국의 문화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전망과 직결된다. 그 동안 

쿠바는 식민화, 독립, 외세의 개입, 독재, 혁명, 경제 봉쇄 등 모진 시련을 

겪으며 삶을 지속해왔는데, 쿠바의 존재감은 정치경제적 측면보다는 오히

려 문화적 측면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구대륙과 신대륙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하는 쿠바의 문화 정체성의 본질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이종혼

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20세기 카스트로 혁명을 통해 쿠바는 또 다

른 세계관과 문화 방식의 혼합을 체험한다. 2015년에 개막되는 미국·쿠바

의 외교관계 재수립은 쿠바에게 기회이자 위기인데, 쿠바는 사회주의 체

제를 고수하기 위해 문화 정체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쿠바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보다 발전

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카리브 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

의 문화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쿠바의 문화를 탐색하고, 

‘한류’의 효율적인 쿠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문화에 대한 연구성과

는 미진하다. ‘한인들의 쿠바 이민사’ 연구, ‘쿠바 영화’ 연구 같은 것을 



68❙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제외하면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문제를 진지하게 탐색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21세기 쿠바 문화 및 한국·쿠바 문화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의 문제를 파악하

고, 지금까지 한국·쿠바 간에 이루어진 문화콘텐츠 교류 현황에 관해 살

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고 양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론, 특히 문화콘텐츠 조사방법론에 기반해 문화 

관련 데이터, 자료 및 국내외의 세미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쿠바 

학술 네트워크(예를 들어, La Sociedad José Martí)를 활용하고, 국내외 

쿠바 전문 연구자들의 자문을 받고, 그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1) 문화 정체성과 민족성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체성이란 하나의 개인 혹은 공동체가 다른 실체

들과 구별되는 실체로서 자기 존재에 대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일체감

을 말한다. 한편 문화 정체성은 한 개인이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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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문화에 대해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있는 일체감을 의미한다. 사회․심리

학적 개념으로서 문화 정체성은 민족 혹은 민족성의 기원과 형성에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이념적 개념인 국가 정체성에 앞서는 것

이다.30) 따라서 문화 정체성의 상실은 민족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민족 

혹은 국가의 소멸이 곧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1) 

그러나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통문화 현상

(transculturació́n)의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32) 

2) 문화 정체성 연구의 의미

문화 정체성 연구의 중요성은 사모라 페르난데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이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유대인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볼 수 있

듯이, 문화의 기원은 국가나 민족 형성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의 일이기에 

민족 정체성의 성립과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문화 정체성의 훼손

은 푸에르토리코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

될 수 있다. 셋째, 위의 문제는 쿠바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모든 국가에 

해당되며 상이한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이 공존하고 있는 제1세계 국가들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에도 해당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이

30) Zamora Ferná́ndez, "Notas para un estudio de la identidad cultural cubana", en Ana 
Vera Estrada(compil.), Pensamiento y Tradiciones Populares: estudios de identidad 
cultural cubana y latinoamericana, La Habana: Centro de Investigació́n y Desarrollo 
de la Cultura Cubana Juan Marinello, 2000, p. 211. 

31) Ibid., p. 186.

32) Ibid.,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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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뒷받침되던 현대의 정체성 위기로 인해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 

이후 외국인 혐오증(독일, 스웨덴)이나 종교적 근본주의(이란, 알제리, 인

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33)

3) 쿠바의 정치와 문화

쿠바는 카스트로 혁명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적 

풍향계 역할을 해왔지만 사실 그 위상이 더욱 돋보이는 분야는 정치가 아

니라 문화다. 쿠바 섬은 역사적으로 대서양을 경계로 하는 신대륙과 구대

륙 사이의 관문이었고 다양한 인종 문화가 누적된 이종혼합의 땅이었다. 

따라서 쿠바 특유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

준의 예술과 문화가 꽃을 피웠다. 

문학에서는 모데르니스모 시운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국부

(國父) 대접을 받는 호세 마르티, ‘검은 시’를 쓴 니콜라스 기옌, 바로크 

소설가인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레사마 리마, 카브레라 인판테, 세베로 사

르두이 등의 작가들이 있다. 한편, 회화에서는 모더니스트인 아멜리아 펠

라에스와 초현실주의자인 윌프레도 람 등의 세계적 화가들이 있다. 특히 

윌프레도 람의 <정글(La Jungla)>이라는 그림은 세계 100대 회화 작품 

안에 꼽히는 것으로서 현재 뉴욕현대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영화부문에서도 쿠바는 혁명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산출했다. 1959년 혁명정부가 세운 ‘쿠바 영화예술산업위원회

(ICAIC: Instituto Cubano del Arte e Industria Cinematograficos)’의 지

원 및 기획하에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감독으로서, <저개

33) Ibid.,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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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억(Memorias del subdesarrollo)>(1968), <딸기와 초콜릿(Fresa y 

Chocolate)>(1993)의 토마스 구티에레스 알레아, <인생은 휘파람을 부는 

것(La vida es silbar)(1998), <아바나 조곡(Suite Habana)>(2003)의 페르

난도 페레스, <품행(Conducta)>(2012)의 에르네스토 다라나스 등이 있다. 

사실 쿠바 국민 대다수가 영화 감상을 선호한다. 

쿠바 음악은 스페인계와 아프리카계의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요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중추를 이룬다. 오늘날 세

계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라틴 리듬이 쿠바에서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34), 이는 재즈를 포함한 20세기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쿠

바의 대표적인 음악으로서 룸바(Rumba)나 손(Son)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은 스페인 기타와 아프리카 북이 결합된 요루바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

다. 한편 유럽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중음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 트로바(Trova)와 단손(Danzón)이다. 이밖에 유로·쿠바 음악인 아바네

라(Habanera)와 아프로·쿠바 음악인 룸바, 볼레로(Bolero), 살사(Salsa), 

차차차(Chachacha), 맘보(Mambo) 등이 있다. 1970~1980년대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누에바 트로바(Nueva Trova) 운동의 열풍이 불었다. 특

히 음유시 가수인 실비오 로드리게스, 파블로 밀라네스 등은 라틴아메리

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아프리카풍 리듬 감각을 

지닌 재즈 연주자의 수준은 아주 높다. 1990년대 말에는 노익장 뮤지션들

을 다룬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1998년, Wim Wenders 감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미국계 대형 레코드 회사들이 쿠바의 음악가와 

계약하는 등 쿠바 음악의 붐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쿠바의 위상과 

34) 신정환(2000),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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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보다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이다.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오늘날 쿠바 문화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정설이

다. 이와 관련해 쿠바의 소설가인 파두라 푸엔테스는 19세기에 탄생한 위

대한 시인 세 명, 즉 호세 마리아 에레디아(스페인어권 최초의 위대한 낭

만주의 시인), 호세 마르티(쿠바의 국부이자 모데르니스모 시인) 그리고 

훌리안 델 카살(마르티와 더불어 모데르니스모를 대표하는 시인)을 언급

한다.35) 한편 루이스 페레스는 쿠바 민족의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생겨나

고 공고화된 시점은 1868년에 시작되는 ‘10년 전쟁’ 기간이라고 더욱 구

체적으로 명시한다.36) 그렇다고 해서 쿠바의 문화 정체성이 19세기 이후

에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쿠바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크게 자연, 식민지 역사, 인종, 혁명, 종교 등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자연

지리적으로 쿠바는 카리브 해의 입구에 위치해 구세계와 신세계의 중

간 기착지로서 명성을 누리면서 다양한 문화를 비교적 쉽게 접촉할 수 있

었다. 쿠바는 전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유의 문화와 적절히 

35) Padura Fuentes(2001), Kirk & Fuentes(eds.) (2001), p. 177.

36) Pé́rez Jr.(1999),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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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정학적 

위치 못지않게 쿠바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이 섬의 지형학적 특징

이다. 영토가 동서로 길게 뻗어서 악어(Caimá́n)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쿠

바는 남한과 면적이 비슷하며(11만 ㎢) 대체로 평탄한 지형이어서 예로부

터 인적․물적․사상적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37) 또한 다른 중남미 국가

들에서 고질적으로 볼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큰 갈등이 없었

다. 이는 쿠바의 문화를 단일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신부이자 쿠바 독립의 지도자였던 펠릭스 

바렐라(Fé́lix Varela, 1788~1853)는 “쿠바는 그 지리적 상황 덕분에 항상 

풍요로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38)

쿠바의 자연은 낙천적이고 온화한 쿠바성(性)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호세 마르티 역시 쿠바인들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두 어머니를 가지

고 있다고 말한다.39) 더 나아가 작가인 호세 포르나리스(José́ Fornaris, 

1827~90)는 자연이야말로 쿠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간주한다. 특히 쿠

바에서 사라진 원주민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포르나리스는 “쿠바

의 자연은 우리를 이 땅에 살던 옛 원주민들과 형제가 되게 한다”라고 말

한다.40) 자연과 타자에 대한 개방성은 음악과 춤과 시를 사랑하는 예술적

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낳았다.41)

37) Núñez Jiménez(1984), p. 73.

38) Ibid., p. 113.

39) 신정환, op.cit., p. 96.

40) Vitier(1968), p. 136.

41) 신정환, op.cit.,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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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지 역사

쿠바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첫 항해에서 발을 디딘 후 1898년까지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독립을 이룩한 1898

년 이후에도 3년간 미군정을 거친 후 플랫 수정안(Amendment Platt)에 

의해 사실상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마소 이 바스케스는 쿠바인들이 스

페인의 지배와 오랜 식민체제하에서 가장 사악한 2개의 악, 즉 노예제도

와 군사독재를 당했다고 말한다.42) 그리고 그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 쿠바 

민족성의 일부를 이루었는데, 바로 난폭성, 규율과 질서 없는 개인주의, 

충동성 등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지배로 인

해 쿠바인들은 독립의 이상을 상실하고 염세주의적 의식이 자리 잡았다

고 주장한다. 또한 사심 없이 독립운동을 하던 선조들의 애국심과 애국적 

희생정신이 사라졌다고 개탄한다.43)

실제로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쿠바는 독립을 이룩하였으나 미

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신식민주의를 체험한다. 즉 1898년부터 1902년

까지 미군정 치하에 들어갔고 이후에도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

지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예속된다. 독립 이후 쿠바를 통치한 미군정

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즉 정치적 안정, 미국의 투자에 적합한 경제적 

하부구조 건설 그리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하에 붙잡아 두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1901년 쿠바의 초대 대통령인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

마(Tomá́s Estrada Palma)가 선출되고 1902년 5월 20일 최초로 쿠바 국

기가 게양되었으나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쿠바는 계속 미국에 종

42) Masó́ y Vá́zquez(1996), p. 108.

43) Ibid.,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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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쿠바 헌법에 독소 조항으로 삽입된 플랫 수

정안(Platt Amendment)이다. 이 수정안에 의하면 쿠바가 통치 능력이 부

족하거나 그 독립이 위협을 받는다고 간주되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미

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와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플랫 수정안은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플랫 수정안은 1934년 폐기되었으나 미국의 비호를 받는 독재자들을 

통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1959년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쿠바의 민족주의자들과 혁명

가들이 이때까지를 식민지 시대의 연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3) 인구와 인종

가) 인구 현황44)

쿠바 인구는 약 1,121만 명(2014년)으로, 세계 77위다. 쿠바 정부는 인

종별 통계가 인종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종별 통계를 발표하

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인종 구성은 유럽계 백인 51%(주로 스페인계), 

물라토 37%, 흑인 11%, 중국계 1%로 추정되며 그 외에도 메스티소가 

있다. 그러나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쿠바인과 쿠바·미국 연구소(The 

Institute for Cuban and Cuban-American Studies)’가 흑인 비율을 62%

라고 추정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쿠바의 인구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3.9%~62%로 폭넓게 잡는(World 

44) https://ko.wikipedia.org/wiki/%EC%BF%A0%EB%B0%94(검색일: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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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 Cuba: Afro-Cubans) 

등, 쿠바의 흑인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고 추정된다(“A barrier for 

Cuba's blacks”. Miami Herald). 더불어 혁명정부하에서 인종차별이 철폐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쿠바 내 흑인들이 처한 척박한 상황에 대해 상당 

부분이 의문에 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쿠바 사회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는 인종은 백인과 메스티

소지만, 시간이 갈수록 종족간의 피가 섞이면서 인종적으로 통합되는 추

세이다. 특히 혁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민시대 이래의 전통적 계급구조

가 파괴되고 주로 백인들로 이루어진 상당수의 중상층 인구가 서구 세계

로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나) 인종 특성

(1) 원주민 

스페인인들이 처음 쿠바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 살았던 원주민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45) 대표적인 인종으로서 과나하테베이

(guanahatebey), 시보네이(siboney), 타이노(taíno) 부족 등이 있으며 문명 

수준은 석기 시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콜럼버스 이후 백인들이 섬

을 점령하면서 원주민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들은 학대와 학살, 강제노동, 

전염병, 기아, 자살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사실상 절멸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오늘날 원주민 인구는 극히 드물며 원주민의 인종적 혼

혈 현상도 비교적 미약하다. 원주민 인구의 멸절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고유문화를 단절시켰다. 특히 구전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공

45) Le Riverend(199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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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원주민 사회에서 현인들이 사라진 것은 원주민 문화가 가지고 있

던 데이터베이스(DB)와 그들 고유의 ‘목소리 상실’ 현상을 초래했는

데,46) 이는 이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신의 역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원주민들은 훗날 쿠바의 인종 구성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2) 백인

쿠바에 들어온 백인들은 물론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었으며 초기의 

이주자들은 안달루시아와 카스티야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아스테카와 잉

카 문명이 정복된 후 엘도라도 신화가 생겨나자 많은 백인 인구가 섬을 

빠져나가 대륙으로 향한다. 그러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쿠바에는 

다시 많은 백인이 유입되는데, 카나리아와 갈리시아 지방 출신이 많았다.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쿠바는 인종적, 심리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서 가장 스페인과 닮은 나라라고 간주된다.47) 앞서 잠시 보았듯이, 백인

들로 인해 형성된 쿠바 민족성의 특징으로 규율 없는 개인주의, 시민정신 

부족 등을 꼽는데, 마소 이 바스케스는 이것이 바로 라틴 인종을 특징짓

는 ‘남방주의(meridionalismo)’라고 규정한다.

(3)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은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노예 노동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유입되었다. 대부분이 콩고 출신인 이들은 1886년 노예제 

46) Carlos Paladines E.(1991), pp. 107-126.

47) Masó́ y Vá́zquez, op.cit.,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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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이후 점차 개성을 잃고 백인 문화에 동화되고 말지만 쿠바 문화의 

발전과 민족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때문에 쿠바 출신의 세계적인 인

류학자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 1881~1969)는 흑인 문화가 

‘쿠바적인 것(lo cubano)’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게 되었으며 ‘아프로쿠바

노(afrocubano)’라는 용어까지 낳았다고 말한다.48) 쿠바 작가인 세베로 

사르두이는 흑인들이 남긴 가장 특징적인 문화 현상으로 그들의 음악성

과 감각성을 들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라틴 리듬과 재즈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인종학자인 페르난도 오르티스와 함께 흑인의 위치를 확고히 한 

흑인 시인 니콜라스 기옌(Nicolá́s Guillé́n, 1902~89)의 작품 역시 흑인들

의 감각성과 감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오르티스는 흑인 문화가 민

족성에 끼친 영향으로 음악 외에 허세와 충동성을 들기도 한다.

(4) 메스티소

중남미 원주민 예술의 전문가인 예술사가 조지 큐블러는 “식민지의 삶

은 혼혈의 역사적 극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스페인 치하의 식민지 쿠

바의 역사는 이 미국 학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스

페인인들은 식민체제를 건설하면서 정치, 종교, 풍습, 인종 등 모든 분야

에서 혼합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인종간의 혼혈을 장려해 백인 남자와 원

주민 여자 사이만 아니라 원주민 남자와 백인 여자 간의 혼혈도 권장했

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 마르티는 혼혈이야말로 ‘우리 아메리카(Nuestra 

América)’의 본질적 조건이라고 말하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역시 라틴

아메리카의 혼혈이 우연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49) 원주

48) Miranda(197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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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스페인 사람, 아프리카 흑인들 외에도 19세기말부터는 중국인, 일본

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계 이민이 들어오면서 혼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

다.50) 그러나 대체적으로 쿠바 혼혈의 대부분은 흑인과 백인의 결합이라

고 할 수 있다.

(5) 아시아인

쿠바에 처음 이주한 동양인은 600여 명의 중국인으로, 이들은 1847년

에 쿠바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들 중국인이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

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인들의 입국은 쿠바 정부에 의해 까다롭게 규제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로 사르두이에 따르면, 중국인은 쿠바 세계

관의 중심으로서 쿠바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51). 구체적으로, 

사르두이는 중국인 문화를 통찰과 관조의 문화로 보았으며 동시에 극단

적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간주한다.52)

4) 혁명

카스트로 혁명은 쿠바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혁명 정부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이어 미국의 신식민지배로부터 탈피하여 최초의 진

정한 독립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피델 카스트로는 앞서 언급되었던 식

민지 근성이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앞서 보았던 쿠바 민족

49) Ortega y Medina(1991), p. 132.

50) 신정환, op.cit., p. 94.

51) Emir Rodríguez Monegal(1977), p. 276.

52) Ibid.,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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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칼릭스토 마소 이 바스케스 역시 “교육의 부재

가 우리가 지닌 결함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한다.53) 1959년 피델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이미 쿠바는 서구 세계에서 중요한 문화적 

거점 가운데 하나였고 많은 창조적 예술가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혁명정

부는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s),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

(ICAIC), 쿠바작가예술가동맹 등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는 한편 

쿠바의 문화적, 예술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화정

책과 함께 혁명정부가 힘을 쏟은 것이 바로 마소 이 바스케스가 문제 삼

았던 교육부문이었다. 특히 혁명정부는 1960년대에 들어와 문맹탈피 교

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마침내 문맹률 0% 대를 기록하는 등 팽창과 활

력과 개혁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혁명의 도정에 놓았다.54) 

혁명정부의 교육은 스페인 식민체제의 유산으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

분이었던 무기력, 개인주의, 비규율성 등을 교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쿠바 지식인 호르헤 마냑이 지적하듯이 혁명이 진정 바꿔놓은 것은 정신

으로서, 쿠바인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

한 신뢰를 회복하게 했다.55) 이는 결정론적 염세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쿠바인들에게 진실과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고 변화를 가능케 

해주었다. 따라서 쿠바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말할 때 1959년의 

혁명은 계승과 단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변곡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53) Masó́ y Vá́zquez, op.cit., p. XII.

54) Padura Fuentes, op.cit., p. 178.

55) Pé́rez Jr., op.cit., 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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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56)

쿠바가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후 혁명정부는 종교를 탄압한다. 

그러나 쿠바인들의 신앙은 면면히 이어졌고 지금은 종교 자유가 법적으

로 허용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 가톨릭이 쿠바의 지배적

인 종교가 되었는데, 쿠바혁명 이전(1957 통계)에는 인구의 70%가 가톨

릭 신자였다. 그러나 카스트로 정권 아래 가톨릭 신자 수는 약 40%로 급

감했고, 현재 무교가 인구의 55%에 달한다. 그밖에 여러 개신교파들, 여

호와의 증인, 유대교가 있고, 가톨릭과 아프리카 요루바족의 전통종교가 

섞인 민간 혼합종교인 산테리아(Santería)가 있다. 동부 지역에는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의 영향을 받아 부두교 신자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흥미롭

게도 일본에서 기원한 창가학회도 쿠바에서 활동하고 있다.

6) 한국과 쿠바의 역사적·정서적 유대

한국과 쿠바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역사적 배경과 정서

적 성향 등 의외로 적지 않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일단 두 나라는 지정

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이웃으

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두 나라는 모두 제국주

의 국가에 의한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독립 후 과도기에는 미군정의 통치

를 받았다. 미군정이 끝난 이후에도 두 나라는 공히 정치, 경제, 문화 등

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쿠바는 6·25전쟁 당시 

유엔 연합국의 일원으로 한국을 원조했다.

56) https://ko.wikipedia.org/wiki/%EC%BF%A0%EB%B0%94(검색일: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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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 혁명 이후 두 나라의 운명은 뒤바뀐다. 한국은 국토가 분단된 

이후 미국의 원조와 영향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으나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양국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쿠바와 북한은 지금

까지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는 일인숭배와 경직된 이

념편향성을 보이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

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종성, 개방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뿌

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한국과 쿠바의 문화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배경이며, 양국간의 문화적 소통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57)

1) 문화정책의 기조와 주요 문화정책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직후 문화를 전인교육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

장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

간상 창조를 위한 문화정책을 입안했다. 쿠바 문화정책은 모든 개인이 자

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문화적 

창작물은 사회주의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요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

57) 여기에 소개된 정보는 2015년 1월에 외교부가 발행한 『쿠바 개황』을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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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주의자들이 유포한 왜곡된 문화를 청산하고 진정한 쿠바 문화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재평가한다. 쿠바 정부는 문화 발전이 일반 노동자, 농민, 학생의 참여 없

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중이 참여하는 예술공간을 적극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혁명 정신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산업을 발전시켜 도서벽지로 보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도서관, 미

술관, 박물관을 건립하고, 문맹 해소를 위해 교과서 100만 권을 제작해 

배포했다. 혁명 이전에 ‘천박한’ 상업적 가치를 유포하던 라디오와 TV는 

인민의 계몽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화했다. 음악, 발

레, 미술, 조각, 영화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창작물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

로, 쿠바 발레학교(Escuela Cubana de Ballet)를 설립해 쿠바 발레를 세계

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 문화 행정 조직과 기반 시설

쿠바의 문화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은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다. 

1976년에 설립된 문화부는 장관 1명, 수석차관 1명, 차관 5명, 그리고 문

화기획국 등 11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영화, 출판 

등 분야별 위원회, 예술교육기관, 아메리카의 집, 문화교류기관 등 100여

개의 단체를 설립했다. 

1959년 혁명 직후에 설립된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는 쿠바 영

화산업을 담당하고, 1959년에 설립된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s)

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를 담당한다. 1961년에는 문화 활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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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위원회(Consejo Nacional de Cultura)를 창설했다. 

1994년에 설립된 호세 마르티 문화원(Sociedad Cultural de José Martí)

은 각 지방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호세 마르티의 사상과 저작을 전 세

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

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기준 쿠바의 

문화행정 기반시설은 공립 영화 상영관(447개소), 공립 비디오 상영관

(236개소), 문화의 집(Casas de Cultura: 341개소), 공공도서관(405개소), 

음악의 집(Casa de la Trova: 23개소), 박물관(289개소), 미술관(137개

소), 공연장(75개소), 서커스 공연장(2개소) 등이다. 

라디오 매체는 신문이나 TV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덜하며 음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한다. 8개의 전국 방송국과 

50여 개의 지역 방송국이 있다(예를 들면, Radio Rebelde, Radio 

Progreso, Radio Reloj 등). 텔레비전의 경우는 관영 전국 방송 채널 5개

(Cubavisión, Tele Rebelde, Canal Educativo 1, Canal Educativo 2, 

Multivisión)와 수도 아바나에 있는 카날 아바나(Canal Havana) 등 지역 

방송이 있다. 이들 방송은 주로 뉴스,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토론 

등을 방송하고,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수입한 

드라마를 방영한다. 2013년에는 카날 아바나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 시

청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어린이

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하고, 외국의 가족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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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바의 공연문화와 국제적인 문화행사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아바나는 ‘카프리(Capri)’, ‘아바나 리비에라

(Habana Riviera)’, ‘트로피카나(Tropicana)’ 등의 나이트클럽, 라스베가

스식 쇼 등을 통해 카리브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명성을 떨

쳤으나, 혁명 이후 카지노, 포르노 등을 금지하면서 공연예술 문화가 급속

히 쇠퇴했다. 하지만 1994년에 설립된 관광부(Ministerio de Turismo)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을 위해 고급 뮤직 쇼를 제작하는 등 문화 

상품화를 주도하면서 쿠바 공연 예술문화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다. 

쿠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는 다음과 같다. ‘라틴아메리카 

신영화 국제 페스티벌(Festival Internacional de Nuevo Cine Latinoamericano, 

일명 ‘아바나 영화제’)은 1979년 11월 3일에 개막해 라틴아메리카 영화 

600편을 소개했다. 매년 개최되는 본 영화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영화

제로 자리잡았다. ‘아나바 국제도서전시회(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de La Habana)’는 1982년에 처음 시작되어 격년으로 시행되다가 2000년

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도서 전시, 시 낭송, 어린이 활동 등으로 구성

되는 본 전시회에는 쿠바 및 국제적인 작가, 출판 관계자, 배급사 등이 

참여한다. 2009년에는 약 60만 명이 방문했다. 아바나 국제도서전시회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아바나 연극제(Festival de Teatro de la Habana)는 

1980년에 시작되어 격년으로 열린다. 쿠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제

로, 2015년에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한국인들은 약 100여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떠나 쿠바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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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1,000명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착 초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으나, 이민 3세

대가 주를 이루는 현재에는 쿠바인과 혼혈 자녀가 대부분이어서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은 썩 강하지 않다. 더욱이 지난 50년간 한국과 쿠바는 

교류가 없었으며, 냉전 시대 한국·미국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한국·쿠

바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적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양상이 바뀌

고 있다. 한국·쿠바의 대표적인 문화교류(스포츠 교류 포함) 현황을 살펴

보자. 

- 1990년 9월에 한국의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처장이 쿠바를 방문했다.

- 1992년 9월에 한국 육상 대표팀이 쿠바에서 개최된 제6회 월드컵육

상대회에 참여했다(2010년 5월에는 쿠바 육상 선수가 대구국제육상

경기대회 참가차 방한했다). 

- 1993년부터 한국 배구 대표팀이 여러 차례(1994년, 1996년, 2006년 

등) 쿠바를 방문했다. 

- 1993년 작가 박불똥이 쿠바에서 열린 ‘제3세계 미술전’에 한국작가 

최초로 참가했다. 

- 1998년 6월에 쿠바 남자배구 대표팀이 방한했다(2004년 12월에는 

쿠바 여자배구 대표팀이 방한했고, 2011년 6월에는 쿠바 남자배구 

대표팀이 ‘월드리그국제배구대회’에 참가차 방한했다).

- 2005년 9월에 KOTRA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해 활

동 중이다.

- 2005년에 대전오페라단이 쿠바에서 <카르멘>을, 2007년도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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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묘약>을 공연했다. 2008년에는 아바나 극장(Gran Teatro de La 

Habana)에서 푸치니의 오페라(<나비부인>)를 공연해 호응을 얻었다. 

쿠바 국립오페라단과 대전오페라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최한 공

연인데, 대전오페라단은 민간교류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 공연에서는 쿠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인 

후손들, 현지 주재 한국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관람했다. 현재까지

도 거의 매년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2014년에는 예산 문제로 공연 

취소) 본 행사는 양국간 민간 문화교류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

가받는다. 

- 2008년 6월에, 쿠바 루드 윅 재단 및 멕시코 시케이로스 미술관, 한

국현대미술전기획(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아바나에서 

미술전 <나침반의 끝(The Points of the Compass)>이 개최되어 해외

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12인의 현대미술작품 30여 점이 전시되었

다.58) 같은 해 7월에 베이징 올림픽 참가 사전 전지훈련을 위해 쿠바 

국가대표 야구단이 최초로 방한했다. 

- 2009년 6월에는 쿠바 국립발레단 발레리나 2명이 중앙일보가 주최하

는 <세계 발레스타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중남

미협회’가 쿠바 화가 2명을 초청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쿠바 역도대

표단이 <고양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 2010년 11월에는 <체 게바라와 쿠바, Korda 사진전>이 서울에서 개

최되었다.

58) 주멕시코대사관(2008), http://mex.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URL 
후략, 검색일: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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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에는 호세 마르티 문화원의 부원장 에라스모 데 헤수스 

라스까노(Erasmo de Jesús Lazcano)가 방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대전-쿠바 국제미술교류전>이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같은 해 4월에

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가 <아바나 비에하 춤추는 도시축제>에 참

가했다.

- 2012년 9월에 한국 기업(Ampelos)의 경제적인 지원하에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문화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국 텔레비전 드

라마 방영 이후 일반 국민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서 한국어 

수업 시작 초기에는 학생 수가 2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200명 이상

으로 증가했다. 2015년 7월 4일 3년 과정의 한국어 강좌 첫 수료식

이 열려, 1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장현구, 󰡔연합뉴스󰡕 2015. 7. 6). 

- 2013년 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쿠바 

국영방송 ‘카날 아바나’를 통해 <내조의 여왕>이 한국 텔레비전 드

라마 최초로 방영되었다. 특히 <내조의 여왕>이 시청자 호응도 

87.7%를 넘기는 히트작으로, 종영 무렵에는 드라마 부문에서 인기도 

2위를 기록하고, 이후 <아가씨를 부탁해>, <시크릿 가든> 등이 연이

어 방영되면서 쿠바에서 한국 드라마 붐이 일었다(외교부 2015). 

- 2013년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쿠바 호세 마르티 문화원과 서울

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호세 마르티 문화원의 에라스모스 라스카노 수석 부원장은 문화교류

를 위해 한국을 몇 차례 더 방문했다. 그 후 쿠바는 한국·쿠바 문화협

정을 체결해 한국의 조각가, 화가, 시인 등을 쿠바에 초청했고, 이후 

쿠바 예술인들을 한국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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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외교부가 41명으로 구성된 쿠바 문화예술사절단을 초청

해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2013 쿠바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다. 동 

축제의 부대행사로 쿠바 사진작가 3인 사진전, 쿠바 칵테일 8종 체험

전 등도 개최되었으며, 여성 군무단 ‘아바나 콤파스 댄스(Habana 

Compas Dance)’가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했다(외교부 

2015).

- 2013년 9월 22일에 쿠바의 독립 인터넷 매체인 <쿠바넷>은 ‘한류의 

시각’이라는 칼럼에서 쿠바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쿠바 문화예

술공연단의 한국 방문 등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쿠바가 북한보다는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에는 “라울 카스트로 의장

은 예측이 어려운 김일성 손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지 않기로 했을

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실렸다.

- 2013년 11월 <내조의 여왕>의 남자 주인공 윤상현이 아바나를 방문

해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 2013년 12월에 35회 ‘라틴아메리카 신영화 국제 페스티벌(일명 ‘아

바나 영화제’)’에 한국 영화 7편이 출품되었다(2005년, 2007년, 2008

년에도 참가함.) ‘아바나 영화제’ 참가는 민간단체인 ‘한ㆍ쿠바교류

협회’ 대표가 자비로 쿠바에 한국 붐을 일으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

같은 한국영화 열풍을 통해 현재 쿠바에 한류가 확산 중이다.

- 2014년 4월에는 쿠바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이 최초로 실시됐다. 총 

83명이 지원해 71명이 응시했다(외교부 2015).

- 2014년 5월에 드라마 ‘궁’이 방영되었다.

- 2014년 7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셀락(CELAC,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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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국가공동체) 외교장관회의에 쿠바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했

다.59) 당시까지 한국을 방문한 쿠바 외교부 관리 중 최고위급이다.

- 2014년 8월 아바나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 지역협

의회 주도로 ‘호세 마르티 문화원 한국·쿠바 문화클럽’이 개원했다. 

대지 면적 537㎡, 연면적 293㎡의 1층 건물로, 한국전통박물관, 이민

역사유물박물관, 호세 마르티 문화관, 시청각실, 한글학교, 행사장 등

을 갖추었다. 

- 2014년 11월 3일부터 <대장금>이 방송을 시작했고, <꽃보다 남자>

도 심의 대기 중이다.

- 2014년 11월 4일 ‘2014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서 ‘한류 콘텐츠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류 콘텐츠 홍보관에 <꽃보다 남자>, <풀하우

스>, <드림하이2>, <연애인조작단 시라노> 등 드라마와 K-pop 콘텐

츠, 애니메이션 등을 출품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카날 

아바나에서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의 방영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라바>, <뽀로로> 등 애니메이션의 방송도 사실상 확정했

다. 콘텐츠 홍보관이 위치한 한국관은 ‘2014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

회’ 국가관 가운데 가장 많은 관람객이 많이 몰려 IT, 제조업 등 상품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카날 아바나의 

최고 경영진 중 하나인 리우바르는 “한국 애니메이션 중 쿠바 시청자

들이 좋아하는 가족용 작품을 방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관계자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교육적인 

기능과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면담에 

59) gawwo.blog.me(검색일: 2015. 6. 13). 쿠바 국민은 한국과 손잡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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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석한 아이코닉스 대표와 로이비주얼 대표가 적극 협력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번역·더빙 등 재제작 지원을 

약속했다(곽재옥, 󰡔방송과기술󰡕 2014. 11. 7). 

- 2014년 11월 2일 아바나의 테아트로 아메리카 극장을 채운 1,000여 

명의 관객은 <내조의 여왕>의 여주인공 선우선이 무대에 오르자 열

광했다(권승준, 󰡔조선닷컴󰡕 2014. 11. 5). 

- 2014년(12월 6~11일)에 36회 ‘아바나 영화제’에 임권택 감독의 <화

장>을 포함해 5편이 출품되었는데, 모두 매진되었다. 본 영화제에는 

김동호 부산 국제영화제 명예 조직위원장 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과 임권택 감독 등을 비롯해 체 게바라의 누이동생 등이 참석했다.

- 2015년 2월 한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첫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쿠바에서 3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안보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 2015년 2월 13일 한국·쿠바 첫 정부간 문화교류 채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한국정부는 5월 쿠바에 열리는 아바나 비엔날레에 예술인을 

파견하는 등 양국간 예술인 교류를 강화했다.  

- 2015년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에

서 쿠바 문화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참

가한 한국도서 부스가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 부스에

는 스페인어·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 100여 점과 아동교육도서·

한국 홍보서적 등이 전시되었다. 『한중록』에서부터 신경숙의 『엄

마를 부탁해』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소설가 오정희와 한국시인협회장 문정희가 한국 문학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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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했다. 쿠바를 처음 방문한 소설가 오정희는 “문학과 예술이 

우리를 가장 가깝게 하고, 이해하고, 친밀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

면서 “작가로서 바람은 우리 문학을 이곳에 많이 알리고, 우리도 쿠

바의 문학을 더 많이 받아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는 “모든 문학은 특별하고 남다르게 출발하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다”며 “슬픔과 고민과 기쁨은 같은 곳으로 간다. 우리 모두가 소중

하고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마음으로 문학을 통해 서로 만날 것”이라

고 희망했다(이동경, 󰡔연합뉴스󰡕 2015. 7. 12). 

- 2015년 5월 22일, 쿠바에서 세계 42개국 1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아바나 비엔날레가 시작되었다. 아바나 국회의사당 

건물 카피톨리오와 마주 보는 7층 건물 앞면에 국보 제112호 <감은

사지 3층 석탑> 사진이 프린트된 가로 33m 세로 28m의 대형 가림막 

설치 작품이 걸렸다. 이는 1993년에 작가 박불똥이 ‘제3세계 미술전’

에 참가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의 초청을 받은 한성필 작가

의 작품인데, 한 작가는 한국과 국교 단절 관계인 쿠바에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 이미지를 전시함으로써 양국의 친밀도를 높이고자 했다

고 밝혔고, 전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작품은 쿠바의 대표 국영신문 

<그란마>의 1면을 장식하는 영광을 누렸고, 각국의 예술가 및 쿠바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김미리, 󰡔조선일보󰡕 2015. 5. 27).

-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과 쿠바의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가 열렸다. 축제

는 한국과 쿠바 정부 간 협력으로 기획되어, 쿠바 문화부의 대외관계

국장 알프레도 루이스(Alfredo Ruiz)가 이끄는 문화사절단이 최초로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93

방한했다.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양일간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누에보 쿠바 재즈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에서는 쿠바의 모던재즈

를 이끌고 있는 ‘알베르티코 레스카이 재즈밴드(Albertico Lescay & 

Formas)’, 쿠바의 대표 무용수 ‘아나 메네세스(Ana Meneses)’ 및 

‘요에를리스 브루넷(Yoerlis Brunet)’의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 라틴

음악·댄스팀(Zion Luz Project, JK&Lucy)과의 합동무대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쿠바 현대영화제’가 6월 27일부터 7월 5

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011년 이후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쿠바 현대영화 9편(단편 애니메이션 1편 포함)이 소개

되었다.60) 영화제 부대행사로 한국과 쿠바 영화산업 발전과 교류 전

망 등을 논의하는 ‘한국·쿠바 영화 세미나’가 쿠바의 저명 영화비평

가 요엘 델 리오(Joel de Río)의 발제로 진행되었다.61) 요엘 델 리오

는 쿠바의 영화산업을 소개하면서 “다음 영화제가 가능하다면 50~ 

70년대에 제작된 클래식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가져오고 싶다”며 한

국·쿠바 문화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특히 “쿠바에서 

제작되는 영화 수는 매우 적지만 영화산업에는 가장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사들이 더 많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

록 돕고 싶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국내 관객들이 쿠바 영화의 다

양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자인 건국대학교 송

낙원 교수는 ‘현대쿠바 영화와 한국 영화의 교류 가능성 모색’이라는 

60)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 개최｣(2015. 6. 18), http://www.newswire.co.kr(검색일: 2015. 
6. 25).

61)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 개최｣(2015. 6. 18), http://www.newswire.co.kr(검색일: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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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처음에는 산업적인 성과를 크게 바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교류의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송 교수는 한국의 영

화진흥위원회와 쿠바의 영화산업예술진흥위원회 사이의 기술인력 교

육 지원사업, 영화 아카데미교류 워크숍 등 문화교류의 여러 가능성

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외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품행>의 에르네스토 다라나스 감독이 최초 방한해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62)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쿠바 문화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갖게 되고, 쿠바 문화사절단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63)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의 

상호 문화교류가 양국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쿠

바와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제에 앞

서 열린 대표단 환영식에서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의 부

대표 수사나 몰리나 수아레스(Susana Molina Suárez)는 향후 ‘아바

나 영화제’와 별도로 ‘한국영화주간’을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인터뷰 ‘한국·쿠바 영화 세미나’ 참석자 및 쿠바 영화감독,  2015. 

6. 25~27).

62) ｢한·쿠바 영화 세미나 개최…양국간 영화교류 모색｣(2015. 6. 29), http://sisatime.tistory.com 

(검색일: 2015. 7. 7).

63)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 개최｣(2015. 6. 18), http://www.newswire.co.kr(검색일: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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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쿠바에 한류 바람이 힘차게 불고 있다.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오

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K-pop 등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쿠바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K-POP과도 맞물려 시너

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현지 팬들은 글로벌 히트곡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은 물론, 샤이니, 소녀시대, 인피니트 등 한국 아이돌 스타의 이름과 노래

를 거의 정확하게 발음한다. 호세 마르티 문화원이 개설한 한국어 강좌에

는 300명이 신청하는 성황을 이룬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자발적 스터

디 모임도 늘고 있다(이해준, 󰡔중앙일보󰡕 2014. 11. 5).

쿠바 한류의 일등공신은 텔레비전 드라마다. CD나 USB 메모리, 외장

하드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쿠바 현지의 인터넷 환경은 과거 모뎀을 쓰

던 1990년대 한국과 비슷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64)

현재 쿠바에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와 경쟁

하고 있다.65) 중남미에서 아시아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도라마(dorama)’

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영화, K-pop과 더불어 한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브라질의 텔레노벨라는 30여 

년 동안 쿠바를 지배해왔는데, 현재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또한 쿠바

인들의 일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쿠바 국영 통신사 라 

프렌사(La Prensa)의 아르헨티나 지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쿠바에서는 

64) ｢이념 녹인 한류… 쿠바의 門 열다｣(2013. 11. 12), 󰡔동아일보󰡕 (검색일: 2015. 7. 8). 

65) http://www.martinoticias.com/content/cuba-corea-del-sur-telenovelas-brasil/29933.html 
(검색일: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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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콜롬비아 연속극이 주를 이루었는데, 콜롬비아 드라마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인기가 줄어들었고, 현재는 브라질과 한국의 드라마가 대종

을 이룬다(박채순, 󰡔인터넷타임즈󰡕 2015. 1. 5). 쿠바 현지의 청소년과 주

부 등 여성층에서는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투영된 이미지를 동경한

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브라질의 텔레노벨라보다 “더 짧고 신선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 여론이다. 불륜과 치정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를 

200회씩 방송하는 중남미식 텔레노벨레만 보다가 전개도 빠르고 순수한 

사랑을 다루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빠져든다(윤소정, 󰡔코리아넷󰡕
2014. 11. 11). 카날 아바나의 리우바르 로사다 에르난데스(Liuvar Losada 

Hernández) 부사장은 “지루하고 질질 끄는 쿠바 드라마와는 달리 참신한 

스토리와 역동적이고 스피드한 극 전개 등이 쿠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

았다”고 설명한다(박봉권, 󰡔매일경제󰡕 2014. 11. 3). 자신을 한국 드라마

의 열성 팬이라고 소개한 알바 마르티네스(50·여)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드라마는 집주인과 가정부의 불륜, 부부간 배신처럼 내용이 뻔한 반면에 

한국 드라마는 젊은이들의 사랑, 고뇌처럼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전개도 

빨라 신선하다”고 말한다(박창규, 󰡔동아일보󰡕 2013. 11. 12). 한국의 텔레

비전 드라마에서는 실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들을 다루고 있어 

호소력 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 멜로드라마, 로망스 같은 것이 적절하

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쿠바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인과 

쿠바인의 정서에는 공통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내조의 여왕>의 시청률

이 70%에 이르고, 나중에 출연 배우(선우선)가 쿠바를 방문하자 1,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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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팬이 몰렸다. 특히 쿠바 최고 유력 매체인 공산당 기관지 쿠바 데바

테 등 10개의 매체가 선우선을 인터뷰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에서 중남

미 이외의 지역에서 온 배우를 인터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피

델 카스트로의 아들인 알렉스 카스트로를 비롯해 쿠바 농림부와 에너지

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다. 알렉스는 “집에서 TV나 인터넷으

로 한국 드라마를 챙겨봤다”며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나

오는 사람들이 다 멋지고 예쁘다.”고 말했다(권승준, 󰡔조선닷컴󰡕 2014. 

11. 5). 

시내 가판대에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불법 DVD가 넘쳐날 정도다. 

특히 이민호가 나오는 텔레비전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DVD는 물량이 

모자랄 정도다. 심지어 쿠바의 국영TV 쿠바비전에서는 드라마 <미남이

시네요>를 무단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이렇듯 쿠바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한류 스타는 탤런트 이민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

공으로 나온 이민호는 쿠바 현지에서 극 중 이름인 ‘구준표’로 더 잘 알려

져 있다. 실제로 <꽃보다 남자>는 쿠바 공중파에서 방영된 적이 없다. 하

지만, USB 메모리 등에 담겨 해적판 형식으로 수년 전부터 아바나의 한

류 팬들에게 전파됐다.66) 이민호와 함께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김현중, 

<왕의 남자>의 이준기를 비롯해 현빈, 윤은혜, 장근석 등도 인기 있는 스

타다.

쿠바는 한국의 미수교국이자 공산국가인 만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하

다. 문화를 앞세워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호세 마르티 문화원 

66) ｢“쿠바서 최고 한류스타는 탤런트 이민호”<코트라>｣, http://section.blog.naver.com
    (검색일: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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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에라스모 라스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LG가 쿠바에 물건을 

판 지 20년이 넘고, 쿠바인들이 LG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느 나

라 것인지는 잘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LG가 20년 동안 못한 걸 

한국 드라마가 일주일 만에 해냈다”(이해준, 󰡔중앙일보󰡕 2014. 11. 5).

2014년 12월 18일 아바나에서 만난 시민은 대체로 한국과의 수교 가

능성에 대한 전망을 아주 밝게 봤다. 이는 쿠바 정부 지도자들의 생각과

는 일치하지 않는 순수한 열망일 수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쿠바 각계각층의 저변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

지 않다고 여겨진다(이동경, 󰡔연합뉴스󰡕 2014. 12. 20).

사실 현재 한국과 쿠바 사이에는 외교와 정치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별

한 걸림돌이나 제약이 없이 자연스런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1)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남미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스토리 구조상 여러 모로 중남미의 텔레노벨

라와 유사하지만 가족애, 어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과격한 폭력이 없는 

건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텔레노벨라에서는 이혼

이 당연시되고, 죽은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등장하는 등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으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청순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남미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는 짧은 에피소드와 빠른 전개로 중

남미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멕시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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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 텔레비사(Televisa)가 한국 드라마처럼 총 횟수 50회 미만의 텔레노

벨라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한류가 강렬하게 침투한 국가들에서는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

들(특히 여성)로 이루어진 다양한 한류 팬클럽이 있는데, 이들은 텔레비

전 드라마, K-Pop에 심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페이스 북>에서 국

가별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팬을 조사하면 수천, 수만 명 이상의 한

류 팬 목록이 나온다). 물론 40대~70대 주부들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드

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2) 시청자 반응이 시사하는 점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막을 선호하는데, 이는 중남미인들이 

K-Pop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면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

고 싶어 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

청하는 젊은 층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중남미에서도 점차 인터넷 사용

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막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

에 젊은 층을 타깃으로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배급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그들의 주요 커

뮤니케이션 수단인 SNS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K-Pop과 텔레

비전 드라마 등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3) 쿠바 시장의 환경

가) 한국콘텐츠의 진입은 초기 단계 

쿠바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와 K-pop 위주의 한류가 일부 계층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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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류가 성공적으로 침투해 광범위하게 유

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 쿠바 시장 진출을 위한 선행 작업 

아직까지 쿠바에 진출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사례가 적고 팬 층 역시 

넓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

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

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해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한국 문화콘텐츠의 장점과 위협 요인

가)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지닌 강점 

한국의 방송영상 분야 주요 수출 품목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텔레

노벨라가 보유하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정경원 외 2010), 구체적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5~20회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지루하지 않으며, 몰입도가 높다.

- 보편적인 주제에 쿠바인들을 매료시킬 만한 아시아적 사고방식이 절

묘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 등장인물들이 조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한다.

- 결말을 예측할 수 없다. 

- 배우들의 외모가 매력적이다. 

- OST가 감미롭고 매력적이다. 

- 촬영, 편집 기술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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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품질, 창의적 내용, 개성 있는 퍼포먼스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의 주요 품목인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한국의 전통 

가치와 문화, 매력적인 배우, 언어, 구성 방식 등에서 텔레노벨라와 차이

가 있어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67) 효과가 발생하나, 이는 오히려 

이국적인 매력을 도드라지게 한다. 

한류 문화콘텐츠 가운데 K-Pop의 경우 거의 대부분 세계적인 트렌드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할인이 비교적 적게 적용된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 댄스, 비주얼이 강조된 뮤직비디오 등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보편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쿠바 역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중남미를 대상으로 재제작된(스페인어 

자막, 더빙 등) 상품들은 추가 재제작 비용 없이 쿠바에서 활용이 가능하

다. 물론 한국의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한 지속적인 한류 팬 관리 

및 콘텐츠의 제공 또한 가능하다. 현재 쿠바의 인터넷 환경이 썩 양호하

지는 않지만, 웹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마케팅, 팬 관리, 

수익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문화콘텐츠 쿠바 진출에 대한 위협 요인 

쿠바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수교국이고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은 당분간 양국 정부의 활발

한 지원, 풍부한 교류, 시장 확대 등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7)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은 국가간 프로그램 유통에서 한 문화권의 프로그램이 

타 문화권에 진입할 때 그 고유의 소구력, 즉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외국 프로그램이라도 문화적 차

이가 적은 프로그램이 수용자들에게 선택되기 쉽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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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문화, 언어 등 시장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흔히 ‘고구마 덩굴 현상(Sweet Potato Runners)’68)이라 일컬어지는 새

로운 문화의 전파는 그 문화를 받는 쪽에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기 때

문에 자국의 문화 보호 등과 같은 국수주의적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경원 외 2010)바, 상호 호혜적인 문화콘텐츠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수

출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쿠바에서는 문화적 할인 효

과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 

제작한 텔레노벨라의 인기가 높아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쿠바 

진출 시 이들 국가의 콘텐츠와 경쟁할 수도 있다. 

5)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

문화 전파 또는 교류는 특성상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

다. 한국·쿠바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문화의 쿠바 진

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국교가 정상화되면 한

국의 대쿠바 문화 진출과 한국·쿠바 문화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 볼 것

이다.  

가) 소비자 세분화 방안 

일반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강

68) 고구마 줄기가 자라면서 점차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새로운 국가에서 점차 확산

되는 다른 문화의 모습에 빗대 설명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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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브라질, 유럽의 백인 문화가 우세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같은 

국가들보다 원주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멕시코, 페루 등지에서 인기

가 있는데(정경원 외 2010),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이 강한 쿠바에서 한국

의 문화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사뭇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중남미는 지역간, 인종간,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 소비자는 중산층으로 봐야 하는데, 쿠바의 경우는 인종 

및 빈부 격차가 썩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쿠바인들의 

유호적인 반응은 전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특정 장르, 테마 등에서 선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최근 들어 쿠바에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문화콘텐츠의 사용 경험, 충성도 등을 포함한 행동적 변수

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자주 경험한 집단, 한두 번 

경험한 집단,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 경험하지 않았으나 이용할 가능성

이 높은 집단, K-Pop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만 좋아하는 집단, K-Pop과 함

께 텔레비전 드라마나 기타 한국 문화콘텐츠에 모두 관심이 있는 집단, 

한국 문화콘텐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 등으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전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표적(Target)의 선정 방안 

현재 중남미의 경우 아직까지는 한국 방송영상 콘텐츠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 상태인바,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

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익성이 낮아

도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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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대중적이기라기보다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쿠바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

에 대한 소구력이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인들이 주로 시청하는 텔레노벨라의 경우, 사랑과 배신, 갈등과 

화해 등을 극적으로 다루는 멜로물이 대세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텔레노벨라의 소

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이 중남미에서 가장 우세한 한국 문화콘텐츠임을 감안해 쿠바에

서도 K-Pop을 소구할 수 있는 10~20대를 우선 타깃으로 선정할 필요 있

다. 이들에게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K-Pop을 비롯해 다양한 문

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K-pop 외에도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

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의 공연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

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

대해야 한다. 

다)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

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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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함께 상생하는 ‘친구(amigo)’의 이미

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한류 콘서트, 쇼케이스, 노래 

및 춤 등의 콘테스트 개최를 지원하면서 자사 상표를 지나치게 노출하거

나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경우가 

있는데,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

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좋아하는 K-Pop과 비교적 다양

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좋아하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들의 라인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

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라)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쿠바 현대영화제’

에서 확인했다시피 쿠바에서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한받지 않

는다. 에르네스토 다라나스 감독의 영화 <품행>의 경우에도, 현재 쿠바의 

노쇠한 정부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등장하

고, 감독 자신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인터뷰, 

2015. 6. 27). 이는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예술적 감성

이 무난하게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

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쿠바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

(ICAIC)가 영화 한 편당 약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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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계자들이 질 높은 영화를 생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금을 

지원할 때 한국·쿠바의 방송영상 콘텐츠 공동 생산에서 ‘윈윈’ 효과를 거

둘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마) 타 분야 연계 교류방안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방송문

화콘텐츠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과 쿠바의 교육·문화부에서 양국의 대표 문학작품의 상호 번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한 사회의 모든 면모를 함축

적·은유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쿠바 문학이 중남미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세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바, 문학을 통한 교류 역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에서 정기 해양문화 축제(쿠바, 제주도 등 도

서의 문화 및 관광과 연계), 음악 및 춤 축제 등을 공동으로 주최할 필요

가 있다. 

스포츠 교류 또한 모색해 볼 수 있다. 쿠바에서는 야구가 대단한 인기

를 끌고, 수준 또한 높은 편인데, 양국이 친선 야구경기를 정기적으로 실

시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선린우호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야구는 

2008년 북경올림픽 결승전에서 쿠바 팀을 만나 승리를 거둠으로써 쿠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있다. 

교육·의료 분야의 교류는 양국의 복지 교류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쿠바에는 라틴아메리카 의과대학이 있는데, 교수 500명, 직원 1,000여 명

이 근무하는 이 학교에서 중남미 19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 미국 등 28개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107

국에서 온 학생 1만여 명이 의학을 연마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지(특히 의료 후진국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의료 활

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쿠바의 교육 및 의료 교류의 활성화는 한국·

쿠바의 또 다른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외국어대

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재학생 3명이 2015년 9월 학기부터 최초로 아

바나대학교에 파견되어 공부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쿠바의 학술 교류가 

점차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바) 쿠바 내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 내의 쿠바 전문가 양성

쿠바의 호세 마르티 문화원에서 2015년 7월 4일에 한국어 강좌 첫 수

료식이 열렸다. 2012년 9월에 강좌를 개설한 이래 한국의 국제교류재단

이 파견한 한국인 교수의 지도 아래 1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서

는 재학생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연극 공연도 했다. 문화강좌이지

만 입학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초·중·고등반의 학생들에게 하루에 두 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학생 100명 정도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

고, 한국문화와 역사도 공부한다. 한국어 강좌가 인기를 끄는 데는 2013

년부터 방영된 한국드라마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졸업생 가운데는 한

국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이들도 많다. 쿠바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더욱 확

대하려면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8월에 아바나에 한·쿠바 문화클럽이 개관해, 쿠바 내 1,100여 

명의 한인 후손들간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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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쿠바 간 문화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쿠바 현지인 및 한인 후

손들을 위한 한글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쿠바 문화클럽은 

양국민의 친선과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인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

화할 필요가 있다69). 

사) 문화교류를 교역 및 외교관계 활성화의 바탕으로 삼아야

 2014년 10월 31일에 KOTRA의 오영호 사장이 한국과 쿠바 간 문화

예술·경제교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쿠바 호세 마르티 문화원으로부

터 한국인 최초로 ‘호세 마르티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호세 마르

티 상을 받은 인사로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아벨 프리에토 쿠바 문화부 장관 등이 있고, 최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훈장을 받았다. 참고로 쿠바의 ‘혈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아직 이 상을 받지 못했다(강희종, 󰡔디지털 타임즈󰡕
2014. 11. 3).

쿠바에 부는 ‘문화 한류’ 바람은 양국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미수교 상태인 외교관계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쿠바의 

한류 열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4년 아바나에서 운영했던 ‘한류 콘

텐츠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매개체로 쿠바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외교의 발판을 마

련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다”면서 “문화 한류가 경제 한류, 외교

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규성, 󰡔아

69) 이동경(2014), ｢공산국가 쿠바에 한인 후손 문화원 개관｣, 『연합뉴스』.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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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경제󰡕 2014. 11. 6).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한·쿠바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

(ICAIC), 호세 마르티 문화원, 아메리카의 집, 공영방송 카날 아바나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

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남미 지역에 쇼케이스 지원과 방송영상 견본 등

을 지원하고, MBC의 경우 브라질 상파울루에 지사를 설치해 중남미 지

역 콘텐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Arirang TV 또한 중남미

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방송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바, 이들 기관 외에도 KBS, SBS,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

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들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의 토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

고, 최후의 승부처는 바로 문화산업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현재 문화 

관련 산업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그 역할이 증대하면서 각국

은 자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타국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일부 K-pop, 텔레비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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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이 중남미에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쿠바의 문화 교류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그리 깊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상업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고 공격적인 문화수출을 시도하기보다는 한

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용 문화협

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쿠바 외교관계 및 경제

협력부문에 참여하는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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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현재 쿠바는 1959년의 혁명 이후 유지해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근본적 개혁을 진행 중이며,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재편 및 국가, 시장, 민간, 외국자본 등 여러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쿠바는 이미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해체 및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가 촉매제가 되어 ‘특별 기간(Special Period)’ 동안 경제개

혁을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이후 라울 카스트로 정부가 

‘쿠바 경제모델의 현실화’ 라는 개념으로 진행 중인 개혁의 범위와 강도

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쿠바 경제체제는 크게 볼 때 1959~2010년 기간 및 2011~현재의 두 

시기로 나뉠 수 있다. 이는 2011년 4월에 있었던 쿠바공산당 제6차 전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과 혁명의 경제정책 가이드라인’ 공식 승인 이후 진

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 현실화에 기인한다. 새 경제모델은 중앙계

획경제 틀 내에서 국영부문을 축소 개편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

안으로서 민간부문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쿠바 경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 과정의 주요 요소로는 세제 및 국가보조금 제도 개편, 새 

사회보장법 실행, 자영업자 고용확대, 비농업 협동조합 신설, 유휴토지의 

협동조합 이전, 부패 척결 등이다.  

신 경제 모델이 추구하는 바는 쿠바 사회주의의 지속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이다. 즉 민간분야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자본축적, 제도적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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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쿠바 정부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현재 쿠바에서 목

격되고 있는 바와 같이 평등성을 저해할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번영된 

사회, 그리고 더 공정한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aul 

Castro 2013, p. 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6. 6).70) 

현재 쿠바의 개혁과 한국·쿠바 경제관계의 변화는 쿠바 내·외적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심층적이며 다면적 분석을 요하

고 있다. 쿠바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는 일천하다. 쿠

바 경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육, 의료, 통화 시스템 등의 경제사회 일부

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행해졌다. 요시다 타로(2011a)71)는 쿠바 의

료시스템과 의료외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요시다 타로(2011b)72)는 

반성장 복지국가로서 쿠바를 정의하고 쿠바의 환경, 에너지, 의료 등의 분

야에서 진정한 선진적 실험을 하는 예로서 쿠바를 분석한 바 있다. 쿠바 

경제에 대한 전반적 저술로는 김기현 편저(2014)73)가 쿠바 통화, 경제모

델, 국제교역의 문제에 대해 서술한 해외 논문들을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쿠바 경제 개혁과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

다. 쿠바 경제모델 현실화 및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Mesa-Lago(2014),  

Triana Cordovi(2014), Font(2014) 등의 연구가 활발하며 눈에 띄는 연구

70)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2013년 12월 21일 혁명 55주년 기념 쿠바 전국의회(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연설에서 새로운 쿠바모델이 덜 평등하지만 더 공정한 사

회를 추구한다고 연설. http://www.cuba.cu/gobierno/rauldiscursos/2013/esp/r211213e.html 
(검색일: 2015. 6. 6) 참고. 

71) 요시다 타로(2011a), 번역: 송재훈(2011).

72) 요시다 타로(2011b), 번역: 위정훈(2011).

73) Perez-Lopez(2011), 김기현(2014)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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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ont(2014, pp. 3-5)가 현재의 쿠바 지도부는 진정한 시장개혁을 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한 분석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미국

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쿠바 경제의 변화와 미국 기업들의 대쿠

바 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분석들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의 쿠바 경제변화와 관련한 분석을 토대로 

하되, 기존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새로운 내외적 요인을 분석 변수로 첨가

하여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기반하여 한국·쿠

바 실질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1)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재정립 

가) 쿠바 경제개혁의 배경

쿠바의 경제개혁과 신 경제모델 수립은 대외환경의 변화 및 경제 역동

성 상실에 대한 내적 개편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쿠바 경제는 항상 대외경제요소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식민지 정복부터,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확대, 소비에트

식 사회주의 건설, 90년대 특별시기 개혁 등 전 역사 기간 동안 대외적 

요인이 경제모델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Triana Cordovi 2014, p. 

14).74) 현재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팽창, 베트남의 경제 개방 등의 효과가 매우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4) 쿠바 경제발전사와 관련해서는 아바나 대학교 쿠바경제연구소의 Triana Cordovi 교수의 

여러 저작이 쿠바 경제발전과 새 경제모델에 대해 심도 깊게 설명함. 다음의 참고문헌 

참고. Triana Cordovi(1999,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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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명확해졌

다. 향후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경제봉쇄 해제가 구체화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 예상된다. 

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권 해체 이후 실시된 경제개혁은 위기를 통제

하고 완만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쿠바 경제의 구조적 문

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90년대 경제개혁 동안 관광산업과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을 주도했으나, 이는 민간부문 규제 

개편 필요성을 드러내며, 또한 계획경제의 거시경제 통제가 시장왜곡과 성

장저해의 요인임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쿠바는 90년대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기존의 구조적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경제봉쇄 지속, 관광산업 성장세 둔화, 90년

대 개혁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매우 낮

게 유지되고 있다. 이후 좌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이데올로기 정치 논리

자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 CepalStat, 

http://interwp.cepal.org/cepalstat/WEB_cepalstat/Perfil_nacional_economico.asp?pais=CUB&idioma=i, 

(검색일: 2015. 7. 10) 참고.

그림 4-1. 쿠바 GDP 성장률 추세(1990~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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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경제지원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무역수지는 2010년 50

억 불 적자가 2014년 90억 불 적자로 확대되며 경제규모 대비 지속 불가

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KOTRA 2015b, p. 2).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채택된 주요 경제개혁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 구조개편(국영부문 축소) 

□ 외채 상환 일정 조정 

□ 국가소유 유휴토지의 이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입 대체 모색 

□ 성장 우선시, 수출 다변화, 수입대체를 위한 프로그램과 특별조치 시행

나)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 재정의(2011년 이후)

2011~15년 기간 동안의 5개년 경제정책이 2011년 공산당 전당대회에

서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모델 기반이 되고 있으며 기본 가이

드라인은 다음과 같다(PCC 2011).75)

□ 기업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지자체는 자체 사업을 확대한다.

□ 비국영 분야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임금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며, 전 경제 분야에서 과잉 노동력을 구조조정한다. 

□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며, 인센티브와 동기유발을 확대한다. 분배 메

커니즘과 소득 재분배에서 평등주의를 배제한다. 과도한 보조금을 

폐지하며 부당한 무상주의를 배제한다. 

□ 이중환율제도 폐지를 위한 연구를 마무리한다. 

75) http://www.cubadebate.cu/wp-content/uploads/2011/05/folleto-lineamientos-vi-cong.pdf 
(검색일: 2015. 6. 2) 참고.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117

□ 전통 산업분야의 수출능력을 향상시키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다변화한다.

□ 산업 자본 확충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안적 투자 재원을 모색한다.

□ 모든 유휴토지의 경작과 농업생산량 증가를 추구한다.

위의 정책방향에서 확인되는 것은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혁명 이후 쿠바 체제의 모토는 “사회주의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발전 없이 사회주

의는 가능하지 않다”로 바뀌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

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제

에서 국영부문을 50%까지 축소하며, 제도적 현대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국 새로운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은 지금까지의 국가가 모든 경

제분야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와는 달리 민간, 외국자본, 국가가 

공존하는 혼합경제를 의미한다. 핵심 분야에서의 국가 소유와 운영에 더

불어 민간분야, 협동조합, 외국자본의 확산을 도모하며 시장의 적극적 역

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등의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 및 관장한다(인터뷰 Julio Pulido, 2015. 5. 27). 

쿠바는 오랜 기간 공공서비스 무상공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의료와 교육 서비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

된 삶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경제침체, GDP 성장률 하락, 실질임

금 감소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UNDP 자료에 의하면, 경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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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상황에서도 쿠바의 IDH는 계속 증가했지만, 이제 경제효율성 상실 및 

삶의 질 하락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Triana Cordovi and Torres 

Perez 2013, p. 17). 식량 공급 부족 및 품질 하락, 교통수단 부족, 전력 

생산 부족, 실업 증가 등의 현실 앞에서 쿠바는 계획경제와 민간경제의 

결합이라는 혼합경제 모델을 통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을 

도모하는 새로운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 재정립하고 있다. 

다)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의 전망

시장경제 요소의 확대 도입을 통한 혼합경제 모델 수립과 운영까지는 

아직 세부 정책부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미시적 요소들이 많다. 현재 쿠바

가 의도하는 체제 전환을 이룩한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중

국 및 베트남이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선행 사례들을 

볼 때 험난한 과정이며, 향후 진행과정의 예측을 위해서는 현재 쿠바가 

갖춘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제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선행연구들(Font 2014, p. 4)은 진

정한 시장개혁을 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쿠바 지도부에 결여되어 있다

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원

으로 기존 경제구조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 

관계는 쿠바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현재 

중국이 추가적 경제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다(인터뷰 Suarez, 2015. 5. 26). 

또한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해 2013년 이후 쿠바에 실질적 경제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76) 

76) 현재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일일 10만 배럴 미만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Fred D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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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인 시장개혁을 위한 하부로부터의 동력(bottom-up driv-

ing force)과 관련해서는 2012년 민간부문 확대를 획기적으로 유도한 개

인 사업자(cuentapropismo) 법안과 2014년 협동조합법(cooperativismo) 

발효 이후 상황이 급격히 변화 중이다. 현재 노동인구 중 최대 30%인 

150만 명이 민간부문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장 지향적 경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체제 위협 요소가 사라지게 되

면, 중국과 베트남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로의 이전이 급격히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바 경제의 기본 여

건을 감안할 때 중국 및 베트남식 모델로의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제한적 경제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

직 쿠바 경제는 정통 사회주의 경제 모델로 평가된다. 2015년 발표된 경

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평가대상 178개국 중 쿠바

는 북한에 앞선 177위를 차지했다(www.heritage.org).77) 공산당 일당체

제, 대규모 국영기업의 모든 경제분야 관장, 매우 제한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리고 시장과 가격제도의 최소 역할 등이 현 경제체제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5% 이상인 도시화, 노동력 중 20%만이 

http://www.brookings.edu/blogs/brookings-now/posts/2015/07/ten-economic-facts-about-
cuba(검색일: 2015. 8. 15) 참고. 

77)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검색일: 2015. 7.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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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 노동력 중 74%가 공공부문 근로 등이다. 이런 특징들은 상대

적으로 젊은 인구구성, 농업경제 중심, 지방자치 확대, 느슨한 계획경제의 

체제에서 개방을 통해 현재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 및 베트남의 사례와 

다른 점을 보여준다(Font 2014, pp. 10-11). 

쿠바의 기본 경제 여건은 도시 중심, 강력한 중앙계획 경제, 이질적 노

동력의 특징을 가졌던 동유럽의 과거 모습과 더 유사하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체제붕괴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된 데 

반해, 현재 상황의 쿠바는 기본적으로 점진적 개방과 개혁의 채택해온 중

국식 시장경제의 길을 채택하고 있다(Font 2014, p. 17, 재인용).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동유럽 국가들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차경제(second economy)가 활성화되어 상향식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

했다. 베트남에서는 개방 이전 농촌 인구의 약 50%가 시장경제하에서 자

본주의 경험을 했다(Font 2014, p. 18, 재인용). 이런 시장경제 경험이 쿠바

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최근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쿠바 경제는 동유럽식 체제 붕괴에 따른 

시장경제 이행 또는 베트남식 충격 요법에 의한 전환보다는 중국식으로 

점진적 변화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쿠바 내부의 대부분 정책결정

자들과 학자들은 개혁과정에서 강력한 국가제도와 높은 수준의 계획경제

는 중기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에 합의하고 있으며, 개방의 속도는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와 내부 자본축적의 효과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경제성장 정책과 제도적 개혁

신경제 모델에 따른 경제성장 정책은 과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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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어젠다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노동 생산성 상승을 저해한 패러다임

을 탈피하는 데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1959년부터 1989년까지 쿠

바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1인당 국민소득은 2.8% 증가했으며, 연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는 2%였다(Rodriguez 1992, pp. 217-223). 그리고 

지난 20년간 쿠바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총자본형성도 2000~11년 10년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3%에 불과하다(Triana and Torres 

Perez 2013, p. 18). 

저성장은 가장 기본적 사회 요구인 주택의 심각한 부족과 주민 불만을 

가져왔는데, 이는 은행 시스템 결핍과 자본시장 부재 등의 다른 경제 시

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개편해 성장

과 경제적 번영을 사회 어젠다에 우선시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되

었다.

2011년 공산당 6차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경제 가이드라인은 

기존 모델을 일시에 개편하지는 않으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목

표로 했다. 중앙계획경제는 유지되며, 시장과 민간의 재산권보다 국가의 

재산권이 절대적 우위를 지닌다. 실제로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개혁

(reform)’과 ‘민간(private)’ 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민간’ 용

어는 2014년에야 공식적으로 용인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Mesa-Lago 

2014, p. 1). 따라서 시장의 역할과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은 모호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2013년 12월의 인민주권 전국의회(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폐막식에서 ‘현명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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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며, 유럽식 충격요법을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Raúl 

Castro 2013, p.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6. 6). 2011년 채택된 313

개 합의 중 2013년 말까지 15%인 46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신 경제모

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완만한 진전을 보여주었다(Mesa-Lago 2014, p. 2). 

지금까지 시행된 구체적 경제개혁의 제도적 변화는 아래와 같다.

가) 국영부문 개혁  

(1) 국영부문 인력감축

쿠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공식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감춰진 실업을 대변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정부의 심각

한 재정난과 저노동 생산성의 다른 이면이기도 하다. 2013년 쿠바의 공식 

실업률은 3.3%로서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는데(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78) 대부분 고용이 국영부문에서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 근무

하지 않는 잉여 노동력은 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쿠바 정부도 국영부문의 인력감축을 경제개혁의 일순위로 설정

했다. 쿠바의 전체 노동인구 약 490만~500만 명 중 80%가량이 국영부문

에 종사한다. 정부는 이중 불필요한 잉여 노동력을 2011년 국영부문 노동

력의 26~36%인 13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산정했다. 

2014년 초까지 이 중 59만 6,500명, 즉 2011년 정부의 100만 명 감축 

목표의 60%, 그리고 2014~15년 180만 명 감축 목표의 33% 정도가 국영

부문에서 해고되었다. 59만 명은 쿠바 전체 노동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높

은 수치이며, 쿠바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Mesa-Lago 2014, p. 8).

문제는 국영부문에서 감축된 일자리가 ‘비국영’ 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

78) http://www.one.cu/aec2013/esp/07_tabla_cuadro.htm(검색일: 2015. 7.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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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self employment, cuentapropistas), 

비농업부문 생산 및 서비스 협동조합(cooperatives, cooperativas)을 신설

하여 새로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영업은 1990년

대부터 승인되었지만, 영업 분야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협동조

합은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법

령을 제정했다.

현재 쿠바 전체 노동력의 약 25%가 민간부문에서 자영업 혹은 협동조

합의 형태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전체 노동력의 75%

가 민간에서 일하고 GDP 의 50~60%를 창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수치다. 그러나 쿠바의 민간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

는 국영부문 축소를 민간에서 흡수하고자 하는 쿠바의 신경제모델 방향

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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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쿠바 통계청(www.one.cu), Anuario Estadistico de Cuba(Edicion 2012, 2013, 2014); Mesa-Lago(2014),  p. 9.

그림 4-2. 쿠바 국영과 민간 고용 변화
(단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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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영기업 개혁

경제모델이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최근 3년 동안 국영기업 개혁

을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발표되고 실행되었다. 아직까지 국영기업 분야

의 자원 배분과 통제는 국가계획에 의존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 2013년 4월 각료회의에서, 2014년부터 국영기업들이 세후(after 

tax) 이익의 50%까지 사용방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남은 이익금으로 투자, 연구, 교육, 또는 근로자 성과급 

지급까지 결정할 수 있다. (Romero Gomez 2014, p. 10, 재인용). 

□ 11개의 고위기업운영기구(OSDE: Organizaciones Superiores de 

Direccion Empresarial)가 결성되었다. 이 기구들은 동일 업종의 국

영기업들을 하나의 단체로 묶은 것으로, 향후 전체 쿠바 국영기업

들이 26~30개 OSDE 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 구조개편의 목적은 

같은 업종의 기업들간 조정과 협의를 원활히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

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합병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것이다(Romero Gomez 2014, pp. 10-11, 재인용). 

□ 2013년 5월 20일 공표된 경제기획부 134 결의안79)에 의거하여 국

영기업 설립목적에 보다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기업들이 보다 독립

적으로 생산량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 방침의 

목적은 기업 운영진이 기업 목적에 명시된 주요 활동 외에 부차적

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과정에서 남은 

79) http://cubainternacional.com/pdf-1.pdf(검색일: 2015. 7.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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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재료, 부산물 등으로 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건물과 창고

임대, 판매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Granma 2013. 5. 21). 

□ 경제기획부 No. 641 명령과 재정가격부 No. 471 명령을 통해 국영

기업에 국가위임(encargos estatales)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Granma, 

2013. 11. 22 참고). 이는 산업, 건설, 에너지, 광산 등의 분야 기업

들이 국내 도매시장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 

운영진들은 기존 계약을 이행한 후 잉여 생산물이나 승인된 서비스 

활동을 시장 수요에 맞춰 도매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쿠바 페소

(CUP)나 태환 페소(CUC) 두 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며, 품질, 판매

수량, 운송 조건 등에 맞춰 할인 판매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

들이 판매량과 이익을 증가시키고, 재투자, 근로자 임금 인상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80) 

□ 일부 수출기업들은 ‘외환금융 제한 제도(Esquemas Cerrados de 

Financiamiento en Divisas)’ 시행을 통해 예산운영에서 일부 자율

권을 얻게 되었다(Romero Gomez 2014, p. 12).

나) 사회정책 개혁: 임금, 사회보장, 배급제

쿠바의 사회정책 지출은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 그리고 GDP 대비 

30%에 달하는 쿠바 경제 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

회주의 체제 고유의 광범위한 사회보장 서비스는 정부에게는 심각한 재

정적자를 그리고 경제에는 노동 동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광범위한 연금 보조금, 상징적 가격의 식량 배

80) https://cubaonline.wordpress.com/2013/11/22/cuba-abre-espacios-al-mercado-mayorista
   /#more-5777(검색일: 2015. 7.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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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인구 대부분의 주택 소유가 개혁 이전의 쿠바체제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연금 개혁 이전 쿠바 근로자는 근로기간 동안 연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여자 55세, 남자 60세에 퇴직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사회 서비스가 정점에 달한 2007~08년 기간에는 소요 금액이 정부 예산의 

55%, GDP의 37%에 달한바 있다. 2008년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교육부분이 

12.1%, 의료 9.9%, 연금 6.4%, 주택 2.9%를 차지했었다 (Mesa-Lago 

2014, p. 10). 여기에서 파생한 문제는 정부의 높은 재정 부담과 적자지출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실질연금액은 1989년 대

비 2011년에 절반 수준이었고, 저임금으로 인한 교사 부족으로 교육의 질

이 하락했다. 의료 인프라, 장비, 서비스 질도 저하되었다. 

현재 쿠바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청년층의 대량 해외이주로 인해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용

의 급속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사회정책 체계의 유지를 불가능하

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본격적 사

회정책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GDP 대비 사회정책 비용이 2008년 

37%에서 2013년 27.3%로 하락했다(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15. 7. 5).81) 최근 시행된 쿠바의 사회정책 개혁은 

아래와 같다. 

□ 농촌 학교, 수천 개의 지방 대학 캠퍼스, 사회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과 같은 비효율적이며 고비용의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다.

□ 2007~12년 기간 동안 의료기관 수를 32% 감축하고, 의료 산업 종

81) http://www.one.cu/aec2013/esp/20080618_tabla_cuadro.htm(검색일: 2015. 7.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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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인원도 16% 삭감했다. 

□ 연금개혁을 통해 남녀 공히 정년을 5년 연장하고, 근로기간 동안 분

담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하였다. 

□ 배급 제도를 개편하여, 배급 품목과 양을 축소하고 배급 제외품목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토록 하였다. 개편 이전 쿠바는 배급에 250억 

CUP, 약 10억 달러를 지출했었다(Reuters, 2013. 7. 12).82) 소고기, 

코코아, 담배, 치약, 세제, 비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품목의 가

격이 배급 당시보다 여러 배 상승하였다. 배급량도 줄어 월 배급량

이 실질적으로는 7~10일 식량에 해당한다. 

□ 사회지원 프로그램은 수혜자 수를 72% 삭감해 비용이 76% 감축되

었다(Mesa-Lago 2014, p. 11). 

□ 직장 내 정부 지원 식당의 음식제공을 폐지하고 바우처(실질 점심

식사 비용에 미달)를 지급한다.  

다) 농업 개혁

쿠바는 식량 수입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주식인 쌀을 비롯, 콩과 소고기 등의 주요 식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많은 외화를 사용하는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쿠

바의 열대성 기후와 많은 유휴농지를 감안할 때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국영 농장의 저생산성과 시장 가격제도의 부재로 농업 

생산량이 낮고, 국민들은 많은 무상 혜택으로 인해 농업 종사를 꺼리는 

82)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7/12/us-cuba-reform-ration-idUSBRE96B0NP20130
   712(검색일: 2015. 7.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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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현실을 만들어왔다.

쿠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지 않는 국가소유 농지를 

개인과 협동조합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농업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혁명 이래 쿠바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국가의 소유다. 그러나 1959

년 혁명 당시 약 20만 명의 개인이 소규모 농지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이 숫자는 2012년 2만 3,000명으로 감소했다(ONE 2013).

정부는 2008년과 2012년 새로운 농업 관련 법령을 통해 국영 유휴농

지를 개인, 협동조합, 국영농장에 사용권 부여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속하며, 농지 사용권과 농작물 처분권만 부여하는 방식이

다. 개인은 10년 단위로 사용권 계약을 하고, 협동조합과 기관은 20~25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생산물의 70%를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판매해야 하

는 의무조항(acopio)이 적용된다. 

2012년 법령을 통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토지 규모는 7헥타, 조합에 제

공되는 토지의 크기가 67.1헥타까지 증가했다. 국가는 토지 임대자에게 

2년 동안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며, 쿠바 토지의 고질적 문제인 마라부

(marabu: 제초가 힘든 굵은 잡초)를 제거하면 면세 기간이 연장될 수 있

다. 2012년 말까지 150만 헥타의 국가 유휴토지가 17만 4,271명의 개인

과 2700개 기관에 배분되었다. 즉 계약기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관보

다 개인이 수치상으로 98%의 새 경작자가 된 것이다. 

현재 쿠바에서 농지 경작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기관은 모두 3개 유형

이다. 이는 UBPC(Unidades Basicas de Produccion Agropecuaria), 

CPA(Cooperativas de Produccion Agropecuaria), CCS(Cooperativas de 

Creditos y Servicios)이다. 

농지 사용권 개혁이 시작된 첫해인 2007년에는 쿠바에서 비경작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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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60만 헥타였지만 2012년에는 62% 감소한 140만 헥타로 줄었다. 

2013년 전체 농지 중 정부 사용은 35%에서 30%로 감소했고, 협동조합과 

민간이 사용하는 토지는 65%에서 70%로 증가했다. 민간 분야 중에서도 

개인경작과 CCS 협동조합의 토지 사용이 18%에서 35%로 크게 증가했

다. 반면 UBPC와 CPA협동조합은 지분이 감소한 것을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농지분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새로운 농지 사용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농민과의 사용권 계약이 10년으로 짧고, 이 기간 

이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쿠바 체제의 특성상 acopio를 통해 경작물 70%를 정

부에 최소가로 판매해야 되는 규정이 소득증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국가
30%

2%
소작농(비조합)

UBPC
25%

CPA
8%

CCS
35%

국가   CCS   CPA    UBPC   소작농(비조합)

자료: Anuario Estadistico de Cuba(Edicion 2014).

그림 4-3. 농지경작 현황(20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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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1) 민간분야의 확대와 기업가 정신

쿠바 경제의 진정한 변화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시장의 확대에 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민간부문과 중산층의 출현이 국가사회주의 시스템 변

화의 동력으로 새로운 쿠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쿠바에 대해 갖는 전

통적 이미지는 혁명으로 인한 중산층의 퇴장과 평등하지만 빈곤한 사회

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해 국가로부

터 독립되고, 국영부문의 잉여 인력을 흡수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

산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약 500만 명의 노동인구 중 20%인 100만 명이 온전히 민간분야

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만 명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자영

업자다. 농업부문에서는 57만 5,000명의 농민들이 개별농장 혹은 서비스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 이기에 약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국

민이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Feinberg 2013, p. 3). 이

는 비공식 혹은 불법적 민간분야 비즈니스와 국영부분 종사자 중 민간에

서 추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까지 합한 수치이다. 

공식 환율로 계산 시 평균 20달러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쿠바의 국영

부문 근로자들도 많은 수가 비공식적으로 민간부문에서 2차 수입을 얻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전체 고용의 40%인 200만 명의 쿠바인들이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쿠바 민간부문의 확대는 팽창과 축소를 거듭해온 쿠바 비국

영부문 경제의 최근 성장을 나타낸다. 쿠바 민간부문이 처음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서 혁명 이후 소규모 비즈니스까지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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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정부가 cuentapropista라 불리는 소규모 자영업을 처음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자영업은 1980년대 중반에는 다시 규제강화로 축소되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자유화 조치로 다시 13만 명 대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을 

부르주아적 형태의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분야 축소, 고세금 부과 

등을 통해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83)

결국 쿠바에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은 외부 경제환경 악화

로 국영부문이 위기를 맞았을 때 보완책으로 허용되었다가, 경제 회복기

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다시 심각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반복

했다. 그러나 현재의 민간부분 확대는 라울 카스트로가 2008년 권력의 전

면에 등장한 이후 실행 중인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의 결과이며, 예전과 

다른 강력한 모멘텀을 맞고 있다. 쿠바 정부는 2015년까지 경제 내 비국

영 분야를 3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쿠바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핵심은 급속히 팽창 중인 도심 소규모 

비즈니스이며 정부는 이를 trabajadores cuentapropistas라 공식 등록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과 도시지

역에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협동조합이 있다. 이외에 농촌에서는 CCS(서

비스 및 신용협동조합), 개인임대농민, 사적농지소유 농민이 민간부문으

로 분류된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쿠바의 예술가, 스포츠 선수들, 종교인들이 

독립적인 수입을 갖고 있다. 이밖에 개인 농장과 협동조합에서 노동력을 

83) 쿠바의 민간분야 성장에 관해서는 Perez-Lopez(1995)와 Henken(2002)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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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계절 노동자, 40만에서 80만으로 추산되는 파트타임 민간 근로

자(국영부문 풀타임 근로자)가 쿠바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 개인 사업자(Trabajadores cuentapropistas)

쿠바에서 민간 비즈니스는 1970년대부터 허용되었지만, 관광객을 위한 

B&B와 레스토랑 등 극히 제한된 몇 개 업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 개인 비즈니스는 영업 분야와 규모가 사회주의 체제의 쿠바에서 상상

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2010년 181개 업종으로 개인 비즈니스 등록 범

위를 확대했고 2013년에는 다시 201개 업종으로 재차 확대했다. 특히 신 

법규(2013년 9월 26일자 정부기관지 Gaceta Oficial No. 027)84)에서는 

업종 확대와 함께 지방 정부가 민간 비즈니스 등록허가를 해주도록 규정

을 바꿔, 원하는 개인은 대부분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84) http://www.administresunegocio.cu/assets/uploads/files/legislaciones/1bde1-GO_O_027_
   2013.pdf(검색일: 2015. 7. 2) 참고.

그룹 업종

1그룹 식품과 음료 생산 및 판매: 레스토랑, 카페, 배달사업 등

2그룹 예술, 산업용품 제작 및 판매: 공예품, 종교용품, 도자기, 신발 등

3그룹 개인 기술 서비스: 가전제품, 기계류 수리, 미장원, 의류 대여, 사진사 등

4그룹 숙박 임대: B&B

5그룹 건설 및 리모델링: 벽돌공, 목수, 전기 설비사, 배관공 등

6그룹 운송: 트럭, 보트, 동물 운송 등

7그룹 기타 활동: 음악, 예술 레슨, 컴퓨터 프로그래밍, 꽃 판매, 마술사 등

단순활동 단순세제 적용 분야: 악기 수리, 거리 노점상, 장애인 돌보미, 주차 요원 등

자료: Feinberg(2013), p. 13. 

표 4-1. 개인 비즈니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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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범주는 레스토랑, 신발 등의 공산품 제조, 가전제품 수리 등 

개인 서비스, 주택 리모델링 등 건설 서비스, 운송,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

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01개 비즈

니스 영역을 정부는 총 8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현재 쿠바의 개인 비즈니스는 다수의 소규모 비즈니스로 규정할 수 있

으며,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이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

야 등록이 가능한 것과 달리 자영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등록과 사업영위

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분야의 국영기업과 경쟁해야 하며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점도 사실이다. 국영기업들이 35%의 법인세와 10%의 

소매 판매세를 납부하는데 반해, 개인 비즈니스는 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

화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3년의 변화된 법규는 개인 비즈니스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새 

법규가 이전과 다른 점은 □ 사회보장 연금 가입 가능, □ 은행 구좌 개설 

및 대출 가능, □ 정부 부동산 임차 가능, □ 무제한으로 종업원 고용 가

능, □ 누진제 세율 적용 등이다.

Feinberg(2013, pp. 15-26)의 쿠바 민간부문 연구에 의하면, 개인 비즈

니스는 미화 환산 시 대략 7,000불(소매상점의 경우)에서 3만 6,000불

연소득 세율

10,000 CUC 이하 15%

10,000-20,000 20%

20,000-30,000 30%

30,000-50,000 40%

50,000 이상 50%

자료: Pons Perez(2014), p. 13.

표 4-2. 개인 비즈니스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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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숙박업의 경우) 정도의 창업 비용으로 시작된다. 이 금액은 쿠바 

국민들의 평균 임금수준 대비 그리고 주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규

모 비즈니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 금액이다. 대부분의 경

우 가계 저축, 지인 대여, 해외 송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창업비용을 마련한 경우는 없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2010년 이후 개인 비즈니스 사업체의 수가 200% 이

상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적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이 보여준 비즈니

스의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쿠바의 민간 비즈니스는 평균적으로 연 33%

의 수익률로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1~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영부문 대

비 수십배 이상의 이윤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Feinberg 2013, p. 26).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혼합경제 형태로 국영과 민간이 공존하지만 

민간에 대한 누진적 세제와 기타 통제를 통해 과도한 자본 축적은 허용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인터뷰 Julio Pulido 2015. 5. 27). 따라서 현재의 민

간과 공공부문 간 과도한 소득 괴리는 쿠바 국민들에게는 민간부문을 선

자료: Ponz Perez(2014), p. 5.

그림 4-4. 쿠바 민간부문 개인 비즈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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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정부에게는 민간 통제의 효율적 방

안에 대해 검토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협동조합

쿠바 민간부문의 성장에 새롭게 중요성을 더해가는 제도적 요소가 협

동조합이다.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에 농업부문 향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협동조합의 형성을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1982년 농업협동조합법(Ley de Cooperativas Agropecuarias)을 통해 2가

지 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 건설과정은 민간경제 활성화

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적용 범위를 농업을 넘어 민간분

야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농업부문 협동조합은 CCS와 CPA에서 

UBPC로 확대되었고, 비농업부문은 레스토랑, 건설, 개인서비스, 운송, 식

품생산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쿠바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의 목적은 경제의 효율

성과 생산성 향상이다. 즉, 국영부문의 잉여 노동력 삭감과 비효율성 개선

을 민간 협동조합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시장 서비스 확대로 해결하고

자 하고 있다(Piñeiro Harnecker 2011). 305법 2.1조는 비농업협동조합을 

“경제사회적 목적의 조직으로서, 자발적인 조합원들의 재화와 권리 공여

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조합원들의 노동으로 유지된다. 목적은 사회적 이

익과 조합원 이익을 위해 공동운영을 통한 재화생산 및 서비스 제공이다”

라고 명시한다.85)  

85) Ministerio de Economía y Planificación la Republica de Cuba(2012), Gaceta Oficial 
No. 053 Extraordinaria de 11 de diciembre de 2012, http://www.fgr.cu/sites/default/files/ 
Decreto%20Ley%20305%20y%20306.pdf(검색일: 2015. 7.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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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쿠바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은 임금 노동자나 개인 비즈니스와 다른 새로

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혁명의 가치인 연대와 평등

을 실현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지만,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도 필요

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

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비농업분야 협동조합 창설 정책은 2012년 3월 31일자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Puig Meneses 2012), 법제화는 2012년 12월 11일자 법령 

305를 통해 제정되었다. 이 결의안 427은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세제와 

회계규정을 공표했다(Gaceta Oficial No. 053, 2012. 12. 11).86)

업종 수 %

1 레스토랑(외식) 213 42.9

2 농산물 소매 102 20.5

3 건설 및 건설자재 생산 68 13.7

4 개인 기술 서비스 32 6.4

5 조류 판매 17 3.4

6 쓰레기 수거 15 3.0

7 화물 운송 서비스 11 2.2

8 가구, 도자기, 섬유, 신발 등 생산 및 수리 11 2.2

9 인력 수송 6 1.2

12 회계 서비스 6 1.2

11 장식품 생산 및 서비스 5 1.0

12 에너지 서비스 5 1.0

13 식품 및 음료 생산 3 0.6

14 장비 유지 및 보수 서비스 3 0.6

15 인테리어 1 0.2

자료: Nova(2014), p. 22.

표 4-3. 2013~14년 협동조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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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 건설자재 생산, 건축 서비스, 통역·회계 등 

전문 서비스 등의 47개 업종에서 비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

다. 협동조합들은 이미 전국에 설립되어 있지만, 설립되어 운영 중인 조합

수는 수도 아바나가 수치상으로 절대적 집중을 보이고 있다. Nova(2014)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아바나에 승인된 조합수는 316개로서 전체

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법규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기존 국영기업단위를 기반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또는 3인 이상의 개인사업자(cuentapropista)가 모여 조직할 

수 있다. 아직 활동업종 관련한 제한은 없으나, 지금까지 허가된 업종들은 

개인사업자 허가 업종과 동일하게 나타난다(Piñeiro Harnecker 2014, p. 

85). 협동조합 관련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 협동조합원은 18세 이상의 쿠바 영주권자 이상의 국민에 해당한다.

□ 3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조직이 가능하다.

□ 정관 승인 후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등록해야 한다. 개

인 비즈니스와 달리 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자산이 인정된다.

□ 조합 총회에서 비밀직접 투표를 통해 지도부 선출, 정관수정, 이익

분배, 신규조합원 승인 등을 결정한다. 

□ 개인 비즈니스와 같이, CUP CUC 2개 화폐 사용이 가능하며, 2개 

화폐로 은행 구좌 개설도 가능하다. 조합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르지만, 국가가 필요시 전략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86) Ministerio de Economía y Planificación la Republica de Cuba(2012), Gaceta Oficial 
No. 053 Extraordinaria de 11 de diciembre de 2012, http://www.fgr.cu/sites/default/files/ 
Decreto%20Ley%20305%20y%20306.pdf(검색일: 2015. 7.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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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3개월까지 노동력 고용이 가능하며, 조합원 노동시간의 10% 

미만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 재정부 427 법령에 의거 소득, 판매, 서비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5인 이상 고용 시 고용세도 납부해야 한다. 세제법 113조에 의거, 

소득세의 100%까지 비용 증빙을 통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306 법안에 의거, 조합원들은 사회보장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개인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사회보장 분담금 25%를 납부하는 데 반해, 협

동조합 조합원들은 20% 납부로 질병, 사업장 사고, 출산 등에서 모

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 비즈니스 사업자와 또 다른 혜택은 국가 판매 물품을 소매가

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305법에 의거, 정부는 신탁기금을 형성해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조건의 협동조합에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협동조합법은 계속 구체적 제도적 틀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조합

을 통해 사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해 쿠바 사회 

내 관심과 조합 창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쿠바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새로운 

중요한 경제 주체로 떠오르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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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본축적과 구조적 변화 전망

쿠바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민간분야 성장, 중산층 증가, 자본축적의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민간분야는 정부

의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과 자본 확충을 지속할 것이다. 관건은 민

간의 자본축적에 대한 정부의 허용 범위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쿠바 사

회주의 시장경제가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제위기를 반복할 것이냐를 결정

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업자를 위시한 새로운 민간분야는 성장을 위해 정부에 규

제 완화 및 시장 친화적 사업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된 노동인력 양성, 운송·에너지·IT 기반 등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원

부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이 그것이다. 이런 민간 요구에 대한 쿠바 정부

의 입장은 쿠바 중산층이 원하는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와 물질적 번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혁명의 성과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향후 정부가 민간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 

여부이며, 정부 정책방향 또한 민간의 자본축적 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전

망된다.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쿠바의 민간분야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소

규모 기업과 마이크로 기업 규모를 거쳐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견규모 

기업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점진적 성장과정을 거쳐 단계적으

로 자본을 축적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때 이들이 쿠바 국내 저축 증가, 세수 확대,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며 

새로운 발전모델의 축이 될 것이다.

현재 쿠바 민간의 모습은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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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이미 진출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시장 선도자(early mover) 

가 혼재해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초기 자본축적-중견기업 도약-사업 다

각화와 대기업화-글로벌 시장진출의 단계를 거치며 자본을 축적할 것이

다. 그리고 각 단계별 쿠바 정부의 정책 향방에 따라 자본축적의 속도와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자본축적의 첫 단계로 상정하는 초기 자본축적은 소규모 신규 비즈니

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많은 신규 비즈니스는 가계 수입증가와 생활수

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작된 소규모 수준의 개인 사업자들이다. 이

들은 소액의 이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대부분은 마이크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중 대규모 이익의 실현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신생 소규모 사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바는 

원부자재 도매가격 구입, 소매 공간 확보, 세금 부담 감소 등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된 본격적 시장자유화 초기에 시장에 진출한 일

부 사업체는 시장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굳히며 높은 수익률과 자산축적

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공공이익과 환경보호의 

틀 안에서 규제를 단순화하여 사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쿠바 민간분야는 신규 사업자와 일부 시장 선도자들이 혼

재하여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향후 쿠바 민간이 걸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두 번째 단계의 자본축적은 

규모를 키운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자본축적의 속도를 가

속화하는 시기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체들이 보여주는 전형적 패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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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민간 사업체들도 기존 비즈니스와 연계된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 

주도적 민간 비즈니스 분야인 숙박업,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연관 

분야로 사업확대가 추진될 것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가 민간기업 성장

을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여부이다. 정

부는 보다 진보적 세제나 다른 장치를 통해 올바른 부의 분배와 경제효율

성 증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동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단계의 자본축적은 규모를 키운 민간기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 해외시

장으로 진출하고, 국내시장에서는 국영기업과 연대 및 협력관계를 맺는 

단계가 될 것이다. 쿠바의 협소한 자본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외국자본 

유치 및 연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성공적 민간 

기업이 해외거주 쿠바인 또는 해외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통해, 경영 노

(기간)

(자본축적)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쿠바 민간 자본축적과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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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기술, 자본 등을 확충함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공급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쿠바 시장을 장악하는 국영기업과 함께 경쟁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경

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영기업의 경우, 앞의 분석에서 보듯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익금 재투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성 향상을 추

구하는 국영기업과 글로벌화된 민간 기업들 간(민간기업, 협동조합, 외국

인 합작투자 포함) 합작을 통해 쿠바식 하이브리드 시장 사회주의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모든 자본축적 단계와 속도는 결

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시장과 체제 간 갈등과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하이브리드 사회주

의 시장경제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다.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쿠바는 통계 측면에서 개방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대외경

제관계에 관한 정보는 매우 더딘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쿠바 내 

경제학자들은 이를 ‘통계 단전(apagon estadistico: statistical blackout)’ 

상황이라고 부르곤 한다. 국내기관은 물론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들도 가

장 신뢰할 만한 정보데이터 베이스로서 쿠바통계청(ONE, www.one.cu)

에 의지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속도는 물론 금액표시가 모두 현지화로 기

록되어 어려움을 더한다. 특히 IMF, EIU 등 해외기관들은 이를 달러 표

시로 전환하면서 각기 자체적인 임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관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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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불일치 역시 자주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쿠바 

통계청이 발표하는 페소화 기준 금액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이

를 0.87: 1 또는 약 1.1: 1로 달러화로 전환해 표시하는 IMF 등 기타 기관

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쿠바 경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차 산품 수출경제의 

틀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최근 의약품, 의료서비스, 관광산업이 국내총생

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외수출의 주력품은 과거의 설탕에서 

오늘날의 니켈로 옮겼을 뿐 결코 2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종전의 공산권상호경제원조협

의회(COMECON)가 와해되면서 특혜가격을 누려왔던 쿠바산 설탕의 수

출가가 현실화되어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교역조건은 급

격히 악화되어 왔다. 쿠바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점차적인 개방화를 추진

하는 가운데 총교역 규모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꾸준히 성

장세를 보여왔지만,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

록했다. 국내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제조업의 붕괴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외부문 기조는 최근 들어 관광산업이 활

력을 얻기 시작하고, 캐나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니켈 수출시장이 확대되

는 한편, 베네수엘라가 새로운 대쿠바 원조자로 등장하여 의료·교육 등 

서비스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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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수지 기조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쿠바의 상품 무역수지는 쿠바 통계정보청

이 경상수지 통계가 공표된, 최근 연도인 2011년 현재 약 78억 페소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0년과 2009년의 약 59억 페소 수준에 비

해서도 빠르게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약간의 통계 불일치는 보이지만 

2012년과 2013년 상품 무역수지는 [표 4-5]에서 보듯이 여전히 약 82억

페소, 약 94억 페소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약 100억 페소의 서비스수지 흑자로 

보전되어 총 무역수지는 약 22억 페소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의 약 31억 페소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나 2009년의 약 12억 

페소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아진 규모이다. 이는 특히 의료인력

과 같은 전문서비스 수출과 해외송금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쿠바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수지는 다시 2011년의 경우 약 10억 페소의 

소득수지 (임금, 배당금, 이자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 적자 및 약 2억 

6,000만 달러의 경상이전수지 (송금, 기부금, 무상원조) 흑자와 교차하면

서 약 14억 페소의 경상수지 흑자로 보여주고 있다. 쿠바의 경상수지는 

 구 분 2009 2010   2011

상품 및 서비스무역 수지 1 245,6 3 118,4 2 239,7

  상품수지 -5 917,4 -5 935,3 -7 849,9

   서비스 수지 7 163,0 9 053,7 10 089,6

소득수지 -1 643,0 -1 432,3 -1 063,6

경상이전수지 235,0 -196,2 261,1

경상수지 -162,4 1 489,9 1 437,2

자료: ONE,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Edicion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7. 5). 

표 4-4. 쿠바의 경상수지                             
(단위: 백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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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래 오르내림은 있지만 대체로 흑자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수출 기조

[표 4-5]는 쿠바의 상품 수출이 구공산권이 와해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

인 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가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쿠바의 상품 수출은 1991년 이래 30억 페소 

수준을 밑돌다가 2010년 약 45억 페소, 2011년 약 58억 페소, 2012년 약 

55억 페소, 2013년 약 52억 페소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이는 냉전시기인 1985년의 60억 페소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4-6]은 수출상품의 대분류를 나타내는데 과거 주력 수출품이었던 

설탕의 비중은 1990년대 이래 크게 약화되었고, 니켈을 비롯한 광산물은 

2008년 총수출의 39.1%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원

자재 가격의 하락세에 따라 2013년에는 총수출의 13.4%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산물은 설탕제품, 담배산품과 함께 2008년까

지 총수출의 절반을 넘었으나(2008년 52.0%) 2013년의 경우 총수출의 

26.8%에 머물고 있다. 대신 최근 들어 이른바 비전통 수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기계류, 운송장비, 의약품, 의

학진단 장비, 철광석, 시멘트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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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상품 수출 상품 수입 총 교역량 무역수지

1950 642,0 515,1 1 157,1 126,9

1955 594,2 575,1 1 169,3 19,1

1960 608,3 579,9 1 188,2 28,4

1965 690,6 866,2 1 556,8 -175,6

1970 1 049,5 1 311,0 2 360,5 -261,5

1975 2 952,2 3 113,1 6 065,3 -160,9

1980 3 988,7 4 630,4 8 619,1 -641,7

1985 6 002,3 8 037,3 14 039,6 -2 035,0

1990 5 420,4 7 432,5 12 852,9 -2 012,1

1991 2 988,9 4 256,7 7 245,6 -1 267,8

1992 1 780,1 2 339,3 4 119,4 -559,2

1993 1 156,7 2 110,6 3 267,3 -953,9

1995 1 492,3 2 956,2 4 448,5 -1 463,9

1996 1 866,2 3 656,5 5 522,7 -1 790,3

1997 1 823,1 4 078,9 5 902,0 -2 255,8

1998 1 512,9 4 229,0 5 741,9 -2 716,1

1999 1 496,0 4 391,3 5 887,3 -2 895,3

2000 1 676,2 4 843,3 6 519,5 -3 167,1

2001 1 622,0 4 851,3 6 473,3 -3 229,3

2002 1 421,7 4 188,1 5 609,8 -2 766,4

2003 1 688,0 4 672,8 6 360,8 -2 984,8

2004 2 332,1 5 615,2 7 947,3 -3 283,1

2005 2 159,4 7 604,3 9 763,7 -5 444,9

2006 2 924,6 9 497,9 12 422,5 -6 573,3

2007 3 685,7 10 079,2 13 764,9 -6 393,5

2008 3 664,2 14 234,1 17 898,3 -10 569,9

2009 2 863,0 8 906,0 11 769,0 -6 043,0

2010 4 549,5 10 644,3 15 193,8 -6 094,8

2011 5 870,1 13 952,4 19 822,5 -8 082,3

2012 5 577,3 13 800,9 19 378,2 -8 223,6

2013 5 283,1 14 706,6 19 989,7 -9 423,5

2014* 3 199,0 11 893,0 15 092,0 -8 694,0

2015 (3월까지)* 710,0 3,070,0 3 780,0 -2 360,0

자료: ONE,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Edicion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7. 5); 2014, 2015년도 

통계 출처는 KITA.net의 IMF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5. 9. 15)이며 단위는 달러.

표 4-5. 총 교역량과 무역수지
(단위: 백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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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기조

[표 4-5]에서 보듯이 쿠바의 상품 수입 역시 1991년을 기점으로 위축

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줄곧 늘어나 2006년 사상 최고

치인 약 94억 페소에 이른 이래 2013년에 약 147억 페소까지 팽창일로를 

달려왔다. 이로써 총 무역규모는 2011~13년 3년간 199억 페소 수준을 유

지하였고, 상품 무역수지는 2013년 경우 약 94억 페소의 적자를 기록하

였다.

[표 4-7]는 쿠바의 상품수입에서 중간재가 70%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표 4-8]에서 보듯이 그 대부분은 석유로 

파악된다. 이는 쿠바가 2000년 10월 피델 카스트로와 우고 차베스 대통

령 간에 이루어진 일반협력협정(Acuerdo Itegral de Cooperacion)에 따라 

베네수엘라로부터 특혜 가격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치로서 석유거래가가 현실화될 경우 쿠바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가 주요 수입

품이다. 이는 낙후된 농업생산성으로 인해 만성적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곡식류(쌀, 밀, 옥수수 등), 고기 및 고기조제품(닭고기), 낙농품(분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수출 3 664,2 2 863,0 4 549,5 5 870,1 5 577,3 5 283,1

  농축산물 15,2 14,5 14,1 22,0 22,8 25,5

  어업제품 73,6 45,7 59,5 65,9 66,0 70,6

  설탕산업제품 235,8 226,4 266,2 376,2 476,6 463,0

  광산품 1 434,3 839,3 1 151,3 1 419,4 1 010,7 710,5

  담배산업제품 234,5 212,3 202,1 223,0 224,4 244,7

자료: ONE,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Edicion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7. 5). 

표 4-6. 제품군별 상품 수출   
(단위: 백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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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등이 주요 수입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87) 그 밖에 기계류 및 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원유, 발전기 등 발전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쿠바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데올

로기적 지원국의 원조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쿠바의 수입은 폭

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수입부문은 전력 등 필수품에 국한되고 

87) 외교부(2015), p. 91.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수입 14 234,1 8 906,0 10 644,3 13 952,4 13 800,9 14 706,6

소비재 2 562,6 1 787,7 1 531,7 1 830,7 1 693,7 1 882,1

중간재 9 807,8 5 993,6 8 074,0 11 079,0 10 989,0 11 312,9

자본재 1 863,7 1 124,7 1 038,6 1 042,7 1 118,2 1 511,6

자료: ONE,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Edicion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7. 5).  

표 4-7.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에 따른 상품 수입금액 
(단위: 백만 페소)

품 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수입 14 234 094 8 906 010 10 644 338 13 952 403 13 800 851 14 706 619

식품과 산 동물 2 205 342 1 495 900 1 467 095 1 863 194 1 644 877 1 848 051

음료 및 담배 61 256 26 798 42 793 37 122 27 861 50 437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367 047 262 794 148 770 196 882 239 379 237 865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4 561 798 2 650 384 4 529 660 6 369 886 6 475 033 6 343 008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54 044 85 997 124 290 146 505 164 653 119 995

기타 화학물질 및 제품 1 179 997 817 191 966 239 1 254 433 1 225 362 1 300 015

재료별 제조제품 1 548 650 1 047 915 1 100 436 1 396 452 1 415 345 1 502 995

기계 및 수송 장비 3 154 618 1 781 022 1 668 506 1 954 198 1 939 893 2 524 865

기타제조제품 1 000 357 735 619 595 396 732 055 666 543 775 900

자료: ONE,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3: Edicion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7. 5).  

표 4-8.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에 따른 상품 수입금액  
(단위: 백만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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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쿠바의 교역상대는 냉전시기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비중이 절대

적이었으나 냉전종식 후 미주 및 유럽국가들의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

였으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및 중국과의 교역량을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부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쿠바의 2013년 기준 총교역 규모는 

베네수엘라 70억 6,000만 페소, 중국 18억 7,000만 페소, 스페인 13억  

9,000만 페소,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제도 13억 4,000만 페소, 캐나다 9억 

1,000만 페소, 브라질 6억 9,000만 페소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쿠바와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1, 2위 교역 대상국으로서 이

들 두 국가와의 교역이 총교역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베네수엘라와의 주교역품은 원유 및 광물이며 중국과는 원유, 광물 이외에 

중간재 및 소비재 부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88)

이를 다시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보면 [부록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베네수엘라 22억 6,000만 페소, 캐나다 4억 6,000만 페소, 네덜란드 

4억 5,000만 페소, 중국 3억 4,000만 페소, 러시아 1억 7,000만 페소 순이

다. 이 중 베네수엘라로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기자

재의 수출이 늘어난 데 기인하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니켈 수출이 주종

을 이룬다. 캐나다의 쉬리트(Sherritt) 사는 1994년 쿠바니켈회사

88) 성기주(2012),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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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a General de Niquel de Cuba)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

사를 설립해 캐나다의 포트 사스케체완(Fort Saskarchewan)에 소유한 제

련소로 니켈을 수입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쿠바산 니켈의 절반가량은 네

덜란드금속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부록 표 3]에서는 쿠바의 수입원을 나타내는바, 베네수엘라 48억 페

소, 중국 15억 3,000만 페소, 스페인 12억 2,000만 페소, 네덜란드령 안틸

레스제도 12억 4,000만 페소, 브라질 6억 1,000만 페소 순이다. 이중 베

네수엘라로부터는 석유 및 부산물, 중국으로부터 각종 필수 가전제품, 전

기제품(TV), 수송기계(버스) 등을 특혜융자조건의 신용공여에 기초해 수

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013년의 경우 4억 페소 규모로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10위에 오르고 있는 점이다. 

이는 쿠바의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식품 등 소비재 수출업자

들이 미국정부에 대해 대쿠바 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

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2000년 무역제재개혁수출진흥법

(TSRA: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을 제정

하여 현금으로 지불받는 조건으로 쿠바에 대한 식료품 직접 판매를 허용

하였다. 쿠바 정부는 2001년부터 미국 농산물 구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Perez-Lopez 2011, p. 66).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1) 외국인투자 제도 추이

1959년 쿠바혁명 이래 외국인투자에 폐쇄적이었던 쿠바는 냉전종식을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151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최근 

경제개발특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법｣ 118호 

등을 공포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경제개발의 핵심에 두기 시작했다 

(Everleny 2014).

쿠바의 첫 외국인투자 허용사례는 스페인과의 호텔건설 및 개발을 위

한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1988년 투자법령이었다. 그 후 1992년에는 외국

자본의 소유권 및 경제협력이 허용되도록 헌법 수정이 가해졌고, 1995년 

외국인투자법 77호가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보장 및 세제 등이 규정되었

고 특히 니켈, 석유 등 천연 광물자원의 개발이 허용되었다. 같은 법에 

의거해 쿠바는 62개국과 쌍무투자보장협정(APPRI)을 체결함으로써 외국

인투자는 비로소 쿠바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의 보완

수단으로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즉, 외국인투자는 냉전종식 후 닥친 경

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재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어 미국은 쿠바의 민주화 촉진을 명분으로 1996년 3월 쿠바

자유 및 민주화연대법(이른바, Helms-Burton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기

업들의 대쿠바 경제협력을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쿠바로서도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외국인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시대 외국인투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국제경제연합계약(AEI) 형

태로서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AEI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합작투자 등 더 직접적인 투

자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이 기간 중 외국인투

자는 석유, 니켈, 통신, 관광, 바이오 등 핵심분야에 집중되었다.

이에 2011년 4월 18일 제6차 쿠바 공산당대회는 ‘쿠바 경제 및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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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상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즉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 수입 대체, 고

용창출,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특구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쿠바 정부는 2013년 9월 국무원 각령 313호를 통해 마리엘 개발

특구(ZEDM)를 창설하고, 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한편, 국내 

여타 지역보다 유리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① 수출 창출과 수입 대체 

② 고급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경영 기술 이전 

③ 외자 투자를 통한 외부 재원 확보 

④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인프라 구축  

⑤ 수입, 수출, 유통 과정에 고도의 효율성을 부여할 운송 체계 설립 

⑥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 설립 촉진 

자료: Ministerio del Comercio Exterior y la Inversion Extranjera(2015).

그림 4-6. 1990~2013년 쿠바 내 외국인투자(AEI 방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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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제 여타 부문과의 연계

  

또한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신외국인투자법｣ 118호를 제정하였다. 

동법은 농업과 임업, 도매 거래, 제당업, 철강･기계산업, 경공업, 화학 및 

전자산업, 제약업과 생물공학, 에너지와 광업, 보건, 건설, 관광과 운송의 

11개 부문의 정책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산 연계 창출, 경영 기술 

등의 기술 이전, 산업 인프라 발전, 특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촉진함을 명확히 했다. 118호 법안은 1995년의 77호와 비교

하여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투명성 면에서나 법의 자의적 적용을 최소

화해 외국기업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측면, 세제 유인(소득세 감면), 

사업 승인일자, 특혜분야, 다양한 허가 정도 등을 규정한 면에서 개선되었

다고 평가된다. 현재 쿠바 정부는 경제특구 중 마리엘 경제특구를 마리엘

항구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지분 100% 허용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 외국인투자 현황 

쿠바는 일반적인의 형태와는 색다른 외국인투자 방식을 규정하고 있

다. 그간의 오랜 법제도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 쿠바에서 용인되는 외국인

투자 형태는 5가지로 분류된다.

   

① 합작회사(empresa mixta): 쿠바회사로서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

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한 합자회사. 사업승인 부처는 외국인투자경

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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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경제연합계약(CAEI: contrato de asociacion economica inter-

nacional)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은 채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

자자가 특정한 사업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형태. 사업승인 부처는 외

국인투자경제협력부.

③ 외국인소유회사(empresa de capital totalmente extranjero): 독자법

인 또는 외국회사의 지사형태를 갖춘 지분 100% 소유의 외국인회

사. 사업승인 부처는 외국인투자경제협력부.

④ 생산협력계약(contrato para la produccion cooperada): 재화생산 및 

서비스공급을 위해 내외국인 회사가 상호협력하는 계약형태. 이 경

우 외국인 측은 물적･금전적자원을 제공하거나 기술 또는 시장을 

제공함. 사업승인 부처는 국내회사의 소속 부처.

⑤ 호텔위탁경영계약(contrato de administracion hotelera): 쿠바회사가 

특정기간 동안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외국인회사에 호텔경영

을 위탁. 사업승인 부처는 관광부.

⑥ 생산위탁경영계약(contrato de administracion productiva): 쿠바회

사가 특정기간 동안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외국인회사에 사업

운영을 위탁. 사업승인 부처는 외국인투자경제협력부.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 방식을 두는 이유는 쿠바 나름대로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전략부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외국

인자본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쿠바 정부

는 이 중 ’내국인 회사의 전략부문 참여 보장, 신기술의 효과적 이전, 노동

력의 질 향상, 환경 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AEI 방식을 장려한다고 공공연

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AEI 방식은 탄화수소 및 광산개발에 외국인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155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고 참여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Granma 

2014).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통계입수가 가능한 2013년 

현재 외국인투자 형태는 합작회사, 호텔위탁경영계약, AEI, 외국인 100지

분소유회사, 생산위탁경영계약, 생산협력계약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쿠바에 AEI 방식의 투자를 실시해온 주요 국가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베네수엘라, 프랑스, 영국 순이다. 

쿠바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부문은 2013년 현재 관광, 에너지 및 

광업, 제조업, 식품업, 건설, 농업, 운수, 통신, 설탕 및 부산물 부문 등이다. 

(51%)

(28%)

(12%)

(4%)

(4%)

(1%)

자료: Ministerio del Comercio Exterior y la Inversion Extranjera(2015).

그림 4-7. 쿠바의 외국인투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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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isterio del Comercio Exterior y la Inversion Extranjera(2015).

그림 4-8. 쿠바에 대한 주요 외국인투자국 비중(2012년 현재)

(13%)

(42%)

(10%)

(7%)

(6%)

(2%)

(4%)

(2%)

(2%)

(12%)

자료: Ministerio del Comercio Exterior y la Inversion Extranjera(2015).

그림 4-9. 외국인투자 부문별 비중(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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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한국은 앞서 [부록 표 1]과 [부록 표 3]에서 보았듯이 최근 아시아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총교역 규모 및 총수입 면에서 쿠바의 제3의 

교역국이다. 다만 쿠바의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은 아직 개척이 덜된 편이

다. 한국과 쿠바의 교역 추이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한때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 이래 실적이 전무

하다가 2003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2006~08년에 가장 활발했는데 이는 쿠바 정부 

정책 품목인 발전기(현대중공업, 총 464대, 7억 2,000만 달러의 디젤 발

년도
수입 수출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2년 5 0.0 0 0.0 -5

2003년 0 0.0 2 0.0 2

2004년 0 1,032.0 10 445.1 10

2005년 0 -100.0 0 -100.0 0

2006년 3 0.0 224 0.0 221

2007년 3 -6.8 236 5.5 233

2008년 4 47.0 379 60.9 375

2009년 8 91.3 53 -86.0 45

2010년 8 3.5 69 29.7 61

2011년 27 240.1 81 17.9 54

2012년 2 -92.7 82 0.3 80

2013년 9 347.7 64 -22.1 55

2014년 11 25.1 61 -3.5 50

2015년(5월까지) 3 -20.8 16 -27.6 13

자료: KITA.net(검색일: 2015. 9. 25).

표 4-9. 한국의 대쿠바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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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주), 에어컨 및 냉장고(LG전자) 등의 대형 수출이 있었기 때문이

며,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서 각각 쿠바 내 시장 점유율 70%, 30% 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쿠바의 9대 수입 국가로 부상하였다. 다만 2009년 대중공업 발전기 납품

이 대부분 종료되어, 이후 쿠바 전체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0년 한국제품의 중개무역상 2개사가 부정부패 혐의로 쿠바 정부에 의해 

사업장이 폐쇄되고 2012년 12월에는 한국기업 암펠로스사의 쿠바 내 면허가 

정지되면서 대쿠바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KOTRA 2015c, 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15. 9. 3).

최근 한국의 대쿠바 수출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편, 한국의 대쿠

바 수입은 전통적으로 담배류, 금속 스크랩 등으로 미량이었으나 2011년

순번 코드 품목명 수출 %

1 71 원동기기 및 설비 17,776,128 31.85%

2 78 도로 주행 차량 14,990,129 26.86%

3 6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6,383,146 11.44%

4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5,351,800 9.59%

5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2,807,997 5.03%

6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106,951 3.77%

7 8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1,450,638 2.60%

8 26 섬유 및 그 웨이스트 1,384,349 2.48%

9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956,797 1.71%

10 72 특수산업용 기계 708,836 1.27%

상위 10개 총계 53,916,771 96.59%

총계 55,818,693 100.00%

자료: KITA.net(검색일: 2015. 9. 25).

표 4-10. 한국의 대쿠바 주요 수출품                         
(SITC 2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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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나프타를 수입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입이 급증했다가 이후 2013

년부터는 약 1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쿠바 SITC 

2단위 10대 수출품목은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출의 97%를 

차지하며, 이를 다시 [표 4-11]과 같이 SITC 5단위로 나누어보더라도 10

대 수출품목이 79%에 달해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자동차 관련 제품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기타 섬유, 의약품 및 기기가 다음을 잇고, 가전제품 등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의 대쿠바 수입은 수출보다 더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TC 5단위로만 보더라도 이미 10대 수입품목

이 총수입의 98%를 차지한다. 이는 알코올, 알루미늄, 담배(시가), 설탕, 

코드 품목명 수출 %

71392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13,315,784 23.86%

7812 인원 수송용 차량 8,646,631 15.49%

78439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5,625,010 10.08%

65133 면사(면의 함유량이 85% 이상의 것, 재봉사와 소매용 제외) 4,503,414 8.07%

71323 압축 점화식의 내연기관 3,134,113 5.61%

54163 면역혈청과 기타의 혈액분획물;백신 2,264,960 4.06%

74183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2,181,359 3.91%

65343 기타 섬유를 주로 혼방한 것 1,648,473 2.95%

77521 가정형 냉장고 1,527,627 2.74%

74474 기타 연속 작동식의 엘리베이터 및 콘베이어  (벨트형의 것) 1,291,929 2.31%

상위 10개 총계 44,139,300 79.08%

총계 55,818,693 100.00%

자료: KITA.net(검색일: 2015. 9. 25).

표 4-11. 한국의 대쿠바 10대 수출품목                        
(SITC 5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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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순이다.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쿠바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빠른 경제 회복이 전망된다.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로 현금 송금, 쿠바 방문 등이 제한을 받

으면서 대외무역이 위축되어 왔으나 향후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장

기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이 가속화되면 인구 1,100여만 명의 중간규모 시

장으로서 또한 파나마운하와 연결된 카리브 해의 요충지 경제로서 중남

미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최근 국교정상화 조치로 인해 쿠바 경제는 활력을 얻고, 경제개혁 정책

이 동력을 얻으면서 쿠바 경제는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 확실

순번 코드 품목명  수입 %

1 51215 비변성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8,001,971 65.74%

2 28823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178,640 9.68%

3 1212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632,341 5.19%

4 06111 사탕수수당 482,908 3.97%

5 1221 시가, 셔루트, 시가실로(담배를 함유한 것)        434,207 3.57%

6 51217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05,109 3.33%

7 07111 커피(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380,294 3.12%

8 0372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40,100 1.97%

9 0712 커피, 볶은 것 138,260 1.14%

10 43142 밀납 및 기타 곤충납과 경납 90,025 0.74%

상위 10개 총계 11,983,855 98.45%

총계 12,172,259 100.00%

자료: KITA.net(검색일: 2015. 9. 25).

표 4-12. 한국의 대쿠바 10대 수입품목                        
(SITC 5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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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등은 전 세계의 쿠바에 대한 직접 

투자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이나 향후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쿠바의 무역수지는 1960년까지는 흑자를 보였지만 미국의 경제봉쇄가 

실시된 이래 내내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는 그만큼 쿠바학자들이 주장하

듯이 ‘자연적 이웃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이 제한되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미국·쿠바 간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향후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은 분명하다. 

이같이 쿠바의 장기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

라의 대쿠바 교역확대 분야는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 위한 농기계, 건

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

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의 수요 증

가로 한국의 대쿠바 수출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안성희 2014, 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15. 10. 2).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쿠바와

의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일 것이다. 그간 쿠바의 대외신용 

접근은 중국 및 베네수엘라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쿠바의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부족과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Everleny 2008, p. 33). 이 점에서 우리는 국제적 신용도가 부족한 쿠바

에 대한 신용공여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벤치마킹 상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정치적 이유의 사례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자간국제금융기구(MDB)의 신용공여는 미국은 1996년 헬름스-

버튼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즉 이 법은 MDB가 쿠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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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금융지원을 펼 경우 미국은 이 MDB에 대한 동일 금액만큼의 분담금 

납입을 중단하기로 돼있다. 결국은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

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질적 방법은 점진적인 공여인바, 먼저 

기존 한국계 무역회사들이 장기적·안정적 영업활동을 유지하지 못했던 경

험에 비추어 한국과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

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받고,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받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

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 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한국·쿠바 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은 우선 쿠바 정부가 설정한 

외국인투자 장려사업 분야에 착안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Cubadebate 

20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9. 20).

① 생산부문 연계 창출 (Generen encadenamientos productivos)

② 경영기법을 포함한 기술이전 (Transfieran Tecnología, incluyendo 

técnicas gerenciales)

③ 산업인프라 발전 (Desarrollen infraestructuras industriales)

④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발전 (Sean generadoras de energía, espe-

cialmente a través de fuentes renovables)

⑤ 농업생산 증대 (Se destinen a la producción agrícola)

⑥ 농식품 산업 발전 (Desarrollen la industria agroalimentaria)

⑦ 탄화수소 및 광업생산 증대 (Se dirijan a la producción de hi-

drocarburos y la mine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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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건관광을 포함한 관광업 강화 (Potencien el turismo, incluido el 

de salud)

우선 대원칙으로서,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쿠바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은 대쿠바 수출중심 전략보다는 위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협력정책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직 쿠바 경제의 구매력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식료품 등 수입의존, 

외화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크고 기본적으로 2차 산업이 취약하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쿠바로서는 자동차 및 연료 등의 수입 부담이 커 대외부문

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 태양광, 바이

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한때 

쿠바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설탕산업을 바이오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

장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장기 산업협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쿠

바의 설탕산업은 식민지 시대 및 냉전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쿠바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바이오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협력은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교류협력이

다. 국교가 없는 현재에도 연간 쿠바를 찾는 한국인은 약 5,000명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격적인 쿠바관광이 개시될 경우 이 부문 협력의 

여지는 매우 크다. 또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 관광업 관련 시설 

등에 양자간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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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관광산

업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 외에도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

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향후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

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쿠바는 수출국가 다

변화, 수출제품 다양화 등 대외교역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의 수출품 구성은 

전통적인 설탕, 니켈의 비중이 차츰 줄어들고, 기계류, 운송장비, 의약품, 

과학장비, 철광석, 시멘트 등 비전통부문의 꾸준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

다. 이들 부문은 부가가치가 높아 쿠바의 수출구조의 질적 변화 및 수출

품 다양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외부문 전략에 부합한다. 따

라서 비전통부문에 대한 투자 및 산업협력은 쿠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

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중 의약 및 의술 분야는 관련 기관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을 통해 국내외국인 진료용 

쿠바 의료진의 초청사업을 펼 수 있으며, 스포츠전문인력의 교류를 행정

지원하는 노력으로 충분하리라고 본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쿠바 서비스 

부문 지원은 국내 의약, 스포츠 업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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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89)

역사적으로 쿠바는 수백 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스페인과 

미국의 자원수탈(천연자원, 농작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파괴를 경험

해야 했다. 특히 식민지배 과정에서 지배 국가들의 해양도서 국가에 대한 

환경관리 및 환경보호 관련 제도의 방치, 유럽으로의 ‘농작물 수출에 집

중한 수탈’, ‘지속 불가능한 농업생산 방식’ 등의 문제는 쿠바의 생태 환

경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일반 환경들을 악화시켜 

왔다(Bell 2011, p. 244). 이 같은 환경악화의 문제는 식민지배 시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카리브 해양도서 국가인 쿠바의 오랜 자원수탈 역

사를 다른 관점에서 대변하고 있다. 환경악화의 문제는 20세기 들어, 심

지어 1959년 발생한 쿠바혁명 이후에도, 정부가 혁명이념을 정책화한 일

종의 ‘그린혁명(Green Revolution)’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비록 쿠바 혁

명정부가 주장해온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

능한 쿠바 사회주의식 모델의 실험(예를 들어, ‘그린혁명’)이 있었지만 전

반적으로 보면 쿠바의 환경 파괴는 그동안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0

년대 초반 소련의 경제적 지원의 단절과 함께 시작된 ‘특별한 시기

(Período Especial)’ 동안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환경 유토피아’ 

실현을 목표로 혹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식량안보 전략(혹은 사회주의를 

구하기 위한 자본주의 채택 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온 ‘그린혁명’ 프로젝

89) 본 연구는 ‘2015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전략지역과 연구의 주제(쿠바 및 지속가능한 발전)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

재단(NRF)의 대학중점사업(NRF-2009-413-B00004, 한중남미 환경협력 모델 창출)의 

연관성도 십분 고려되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졸고를 심사해 주신 심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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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조차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기술의 무분별한 

이용과 지역 확대, 식량 생산 증가를 위한 농약 및 살충제는 물론 합성비

료의 사용량 증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토양침식 그리고 

많은 자연보호 지역 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낳았다(Diaz-Briquets 

and Perez-Lopez 2000). 

여기에 더해 비록 ‘그린혁명’이라는 사회주의 발전 방식의 수사학이 국

가 정책의 전면에 있었지만 디아스 브리케츠와 페레스 로페스(Diaz-Briquets 

and Perez-Lopez 2000)의 지적대로, 결국 쿠바 중앙정부의 지방 환경문

제의 무관심, 사적 소유권의 부재, 정책 결정과정의 시민사회 참여 배제 

등은 궁극적으로 쿠바의 농업 및 산업 발전 정책이 소비에트 통제 방식을 

따르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질오염 

악화는 물론, 대기오염 증가와 토양침식의 심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통해 다소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

가 수입원으로 등장한 쿠바의 관광산업도 마찬가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역사적 관점의 진단을 시도했다.

가. 연구 범주

본 장은 위와 같이 역사적 맥락에서 쿠바 환경문제의 지속성을 목격함

과 동시에 최근 쿠바의 농업발전과 관광산업 그리고 에너지개발 분야와 

연계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쿠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진

단해 보고자 연구되었다. 21세기 들어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지

속적인 환경발전에 기존 연구들은 상당히 적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폐쇄

성 및 통계의 부족과 더불어 학계나 국제기구들의 관심이 덜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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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최근에는 쿠바의 경제개혁과 무역개방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증

가에 따라 투자 잠재성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인 환경

발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바를 대상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다양한 쿠바 환경문제들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은 경제투자와 이에 대한 개방/개혁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

다. 다소 폐쇄된 혹은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로 인해 묶여 있었던 경제부

문(대외경제)에서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경제발전과 외

국인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어 리차드 페인버그(Richard E. 

Feinberg 2012)의 󰡔새로운 쿠바 경제: 외국인 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도 

쿠바의 새로운 산업투자 및 (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전망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쿠바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접근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 쿠바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카렌 벨(Bell 

2011)의 경우는 ‘쿠바 환경 정의’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환경정의 개념을 

‘실체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쿠바 환경의 다양

한 지속 불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물론 기존연구들의 가장 큰 애로사

항은 여전히 쿠바에서 환경 관련 데이터 축적이나 현장리서치의 어려움 

등이다. 이에 더하여 쿠바의 또 다른 지속 불가능성 발전의 이슈로 등장

한 ‘기후변화 영향’ 에 대한 분석은 몇몇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제외하고

는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핵심 이슈인 농업 및 에너지 부문 개발 및 투자의 중요성을 연구한 다운 

킹(Dawn King 2012)은 쿠바에 대한 2010~12년 해외투자 증가, GDP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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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석연료 소비증가, 농업비료 사용증가 등을 변수로 쿠바의 환경은 더

욱 지속 불가능성(미국 예일대학의 EPI 환경성과지수 활용)을 띠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쿠바 사례의 경우 일종의 산업화와 경제투자 증가는 

다양한 생태계 파괴, 수질 및 해양 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증가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미래 쿠바 정부의 정책적 대응(예를 들

어 재생에너지원 투자 확대), 쿠바 정책결정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

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운 킹의 경우 2012년까지 

데이터 활용 한계,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 대

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본 5장은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어느 부문 수용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의 다양한 한계(데이터, 시기, 분석

영역 협소성)를 보완하면서 특히 환경협력 차원에서 미래 한국·쿠바의 협

력방안과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특히 2008년 쿠바의 경제개방 정책

과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통과 이후 위와 같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한 학계(예를 들어 미국 예일대학교의 환경성과지

수 분석 사례), 국제환경기구(UNEP),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ECLAC), 혹은 쿠바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정책보

고서를 내놓고 있는 유럽 및 여타 선진국들의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협력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선행연구로 살펴본 후, 향후 한국·

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적 차원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쿠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영역별 그리고 이슈별로 범주화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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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015년 기준 쿠바 인구는 1,120만 명에 달한다. 쿠바는 카리브 도서

해양 국가들 중에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면적은 11만 860㎢이

며, 이 중 2/3는 평야 또는 낮은 경사의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1/3은 3개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산림 보존 지대다. 

열대와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으며 해안선은 8,000km, 연평균 기온

은 각각 21도(겨울)와 27도(여름) 사이를 유지한다. 11월~4월이 건기이며 

5월~10월은 우기다. 연평균 강우량은 1,300밀리미터지만 북쪽의 시에라 

마에스트라(Sierra Maestra) 지역은 3,000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

기도 한다. 폭풍은 우기 동안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8월~10월

에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해 쿠바의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90) 

최근(2010~14년) 많은 국제환경기구들과 환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쿠바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는 생물다양성(동식물 멸종) 위기, 상수와 

산업폐수를 포함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하수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의 

증가, 쓰레기 및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대기 및 토양의 질 악화 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산업

폐수와 슬러지, 그리고 농업용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udel Eduardo Cepero 2004; EU 2010; Bell 

90) 환경주의는,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상황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나빠질 

수도 있고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도 있다고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환경주의는 오염

된 환경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분히 낙관

적이다. 반면,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상호 역동적으로 조화하며 존재하는 

삶의 그물망이 바로 생태계이며, 일단 그 현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고 생각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온라인 자료), 생

태학(검색일: 2015. 10. 4)). 본 장은 생태주의 시각보다는 환경주의 시각에 의해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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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awn King 2012; Whittle, Lindeman, and Tripp 2012; Bertelsmann 

stiftung 2014). 환경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자연재해 관리)에 관

해 살펴보자면,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및 대응 조치의 영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침체된 경제 상황 때문에 환경 위험이 감소하기도 

했지만(인간소비 활동 감소), 수질오염(생활하수 문제)은 물론, 해안침식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오염이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상기했

듯이, 특히 1990년대 이후 쿠바의 중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의 증가는 쿠바

의 환경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쿠바의 환경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영역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 산업폐기물, 농업 유출수 등이 쿠

바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특히 해양 국가인 쿠바는 해변

침식(침식해안)같은 해양 생태계 재난은 어느 정도 피해왔으나, 오랫동안 

내륙의 산림황폐화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최근에는 다소 양호). 생물다양

성 보존과 에코투어리즘 등에 필요한 산림보존은 그동안 쿠바 정부의 핵

심 환경보호 프로그램으로, 국제협력 사항이었다. 쿠바 정부의 환경에 대

한 관심 사항과 국제협력 이슈는 산림황폐화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화재 

예방 프로젝트인데, 기후변화의 영향(가뭄과 같은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과 재해 정도의 강도 증가)으로 산림화재가 빈번해지고 동시에 농업 생산

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후변화 영향이 최근 주요 환경 관심사로 대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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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획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감소도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초래

하고 있고, 사탕수수 산업은 쿠바의 니켈 정제 산업과 더불어 가장 중요

한 산업 오염원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몇몇 도시(아바나 포함)에서 

가동 중인 시멘트 공장이 발생하는 오염 물질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그동안 쿠바의 물 공급은 일반적으로 원활했지만, 극심한 가뭄과 강수량

의 감소로 인해 농업생산의 위기(특히 동부 지방들)마저 조성되고 있다

(Library of Congress 2006). 이 같은 환경문제들을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쿠바는 서인도 제도에서 고유성(endemism: 어떤 생물의 분포가 특정

한 지역에 한정되는 현상)의 특징을 가진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다. 영토의 22%가 보호지역으로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다. 35개의 국립보

호지역이 있으며, 25%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산림면적은 1980년에 13%

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산림파괴가 다소 감소되고 산림면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Ross 1999, p. 10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10. 2).91) 하지만 식물군의 48%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중 22%는 

심각한 위험수준에 처해 있다. 동물군의 30%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중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위험군은 14%에 달한다. 생물다양성 위기

의 원인은 자연서식지 파괴의 증가로 분석된다. 자연산림 보존 지역을 급

91)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는 쿠바의 산림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1999~2001년에 12만 7,500헥타르의 산림을 복원했다(연간 약 3만 헥타

르). 현재 산림면적은 25%인데, 향후에는 28%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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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농업 용지로 전환시키면서 생물다양성은 파괴되어 왔다.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위기는 육지 및 해양 환경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Rio +10 

보고서’에 의하면 쿠바의 경우 많은 텃새와 철새(21종의 쿠바 고유 특산

종에서 9개 포함)가 산림황폐화, 밀렵, 서식지 변경과 파괴로 사멸 위기에 

처해 있다. 다양한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또한 서식지의 변경으로 위협

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특히 사파타 습지

(Ciénaga de Zapata)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92) 농업용 용수를 위한 습지

에서의 배수, 숯 생산을 위한 맹그로브 나무의 수확, 방목을 위한 물 추

출, 습지에서 이탄(泥炭, peat) 추출, 외래식물종의 침입 등의 인간 활동으

로 인해 습지의 서식지가 빠르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Whittle, 

Lindeman, and Tripp 2012, p. 9).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쿠바는 그동안 수자원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쿠바의 국가환경전

략(NES 2007~2010)의 보고에 의하면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댐을 건설(소형 댐 포함)해 담수량을 증가시켜 왔다. 1958년에 담수량이 

4,800만 ㎥였는데, 2000년 들어서는 960,000만 ㎥ 까지 늘렸다. 쿠바 국

민 95.6%에 안전한 물공급이 가능해졌으나(1인당 연간 1, 220㎥ 공급), 

이는 단순히 양적 증가에 그쳤다. 증가하는 농업용수, 산업용수, 계절적으

92) 900종이 넘는 토착식물, 175종의 조류, 31종의 파충류, 1000종이 넘는 무척추동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파타 습지는 쿠바의 생물다양성 고유 서식지다. 사파타 굴뚝새, 사파타 

흰눈썹뜸부기새, 사파타 참새 등이 대표적인 고유종들이다. 이 습지는 또한 북미-카리브

-남미 지역을 이동하는 철새 65종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지방 고유종인 

사파타 악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Zapata_Swamp, 
검색일: 2015. 10. 4).



174❙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로 건기의 확대, 실생활에서 수자원의 과잉이용, 오염, 염류 침범, 산림황

폐화, 재이용 및 리사이클링의 부족 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a Environmental Program, 이하 UNEP)

에 의하면,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크

게 부족하다. UNEP에 의하면 2,160개의 주요 오염원 중 59%인 1,273개

의 오염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인 433개의 오염시설은 오염물질을 불충

분하게 처리해 방류했다. 이러한 수치에는 산업 및 생활폐수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나온 오염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 하수처리 수준도 매우 열

악한 실정이다. 쿠바 수자원연구소(hydrological Institute, INRH)에 따르

면 가정하수의 37~40%만이 하수시스템에 모아진다. 상수와 하수처리 기

반시설은 오래되어 재정비 및 확장이 필요하다. 아바나의 경우 하수시스

템은 지어진 지 거의 100년이 되었고, 원래의 설계 용량인 40만 인구를 

넘어 200만 시민의 하수처리를 맡고 있다. 쿠바에는 총 8개의 오래된 하

수처리시설이 있을 뿐이어서, 대부분의 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상태이며, 수도 아바나의 경우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파이프를 통해 카

리브 해안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다. 쿠바 정부도 수질문제를 주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UNEP에서는 대략 1년에 34만 1,716톤의 유기물

질이 쿠바의 수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수질 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지난 수년 동안 개선이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만(bays)은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쿠바 인근 해안뿐만 아니라 지하 대수층도 오염에 처해 있다. 그 예로 

알멘다레스(Almendares) 강은 아바나를 관통하면서 아바나 항구와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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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4만 2,000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한 하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 운반

하고 있다. 오염된 강 밑에는 바로 아바나 시의 음용수의 36%를 공급하

는 지하 대수층이 흐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쿠바의 여타 지역에서도 일

어나고 있다. 쿠바의 강들에 연중 8,634억 갤런의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는 산업폐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산업

폐수로 오염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모아(Moa)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중

장기적인 니켈 산업으로 인해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어 왔

기 때문에 모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모아가 위치한 올긴(Holguin) 지역에서는 1943년부터 니켈, 코발트, 크롬 

광산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니켈, 코발트 관련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광범위한 광산, 니켈 산업으로 지역의 지하수, 하천, 그리고 인근 해안

에까지 수질오염이 발생했으며, 토양도 광산과 공장시설로부터 나온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문제 외에도 당면한 문제는 많

다. 쿠바의 물 배분 기반시설은 낡았고, 효율성이 지극히 낮으며 특히 물 

손실율이 70%에 이른다. 범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연구 보고에 따르면, 물 공급 체계에서 누수로 인한 물 손실량은 심각한 

수준이다. 쿠바의 소규모 도시에서 물 손실율을 보면, 피나르 델 리오

(Pinar del Rio)에서 13%, 만사니요(Manzanillio)에서 30%, 산타클라라

(Santa Clara)에서 42%에 달한다. 아바나로 매달 펌프되어 들어오는 물 

3,000만 ㎥ 중에서 1,200만 ㎥가 손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후의 

수자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실제 양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의 물을 자

연환경으로부터 과도하게 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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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쿠바가 당면한 폐기물 문제는 쿠바 거의 전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별다른 통제나 처리절차 없이 

내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아바나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매립

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새로 두 개의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다. 산업용 

폐기물의 경우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산업폐기물

은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고 있다. 세계폐기물관리기구(Waste Management 

World)는 이같은 쿠바의 상황을 놓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예를 

들어 선진기술 - 건습식 혐기성 소화(wet and dry anaerobic digestion), 

바이오가스 수집, 열분해, 가스화 및 소각 능력 등을 가진 쓰레기매립장 

등의 도입을 통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들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양은 대부분 가정에서(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대부분 농업부산물(나뭇가지, 사탕수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쓰레

기는 미생물에 의해 환경 친화적으로 분해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개발은 차세대쿠바의 재생에너지개발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

라는 분석이다.93) 하지만 최근 쿠바 정부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정

책적 노력(재생에너지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의 어

려움,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미비, 해외투자와 기술적 접근(인프라)의 

어려움 등으로 소강상태에 있다. 

93) “Cuban Waste to Energy”(2014. 6. 16), http://www.waste-management-world.com/  
articles/print/volume-15/issue-3/features/cuban-waste-to-energy.html(검색일: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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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쿠바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크게 수질, 토양 그리고 대기에서 발견되는

데 오염의 원인으로는 도시 중심에 산업시설의 집중, 노후화된 기술의 활

용,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청정생산시스템 도입 및 이의 활용 부족 등

에서 찾을 수 있다. 쿠바 정부는 환경개선 국가전략 차원에서 27개 이상

의 산업에 청정 생산 시스템의 도입, 고형쓰레기 및 폐수의 리사이클링, 

배출 및 방출 모니터링, 오염 벌금제 도입 등의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정부

는 쓰레기 리사이클링(산업계 및 개인 가정 포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

을 해오고 있지만 관리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 문제로 효율적 이행은 답

보 상태다. 

쿠바의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측정한 도시 지역 오염수준 결과 

통계에 따르면 대기 중에 질산화물(NOx)과 암모니아(NH3)의 수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염원 비중은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으로 

인한 암모니아(NH3) 배출, 기타 산업배출 오염물질들이 높은데, 특히 지

역 규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노후차량에 의

한 대기오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교통밀도 면에서는 다른 라틴아

메리카 국가 및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편이다.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쿠바의 농업가능 토지 면적은 대략 665만 헥타르로, 쿠바 면적의 거의 

60%에 해당한다. 순수 경작지는 약 54%에 달한다. 오늘날 쿠바의 토양

악화(Soil Degradation) 문제는 물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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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침식(erosion)으로 약 250만 헥타르, 배수 불

량으로 약 270만 헥타르, 염분으로 약 100만 헥타르, 산성화로 약 340만 

헥타르, 그리고 압밀현상(compaction)으로 약 250만 헥타르의 토양이 악

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토지의 60%가 토양침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점

차 사막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물론 쿠바 정부는 이러한 토양악화 가속

화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악화의 완화전략은 단순하게 점

진적 차원의 산림 회복 정책으로 제한되고 있다.

쿠바의 토양악화 혹은 토양오염은 주로 농업 및 광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활동에서 배수가 불량한 관개

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토양 염류화가 진행되었다. 염류화된 토양

에서는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토양침식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에 의하면, 예를 들어, 그란마(Granma) 지방은 토양의 염

자료: http://www.numbeo.com/pollution/country_result.jsp?country=Cuba(검색일: 2015. 10. 6).

표 5-1. 쿠바 방문자들의 쿠바(아바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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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증가로 인해 농작물 산출량이 20~40% 감소했다. 남부인 관타나모

(Guantanamo) 지방은 이보다 더 심한 10~70% 감소량을 보이고 있다. 전

국토의 14%에 해당하는 지역, 약 1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양

이 염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염분에 영향을 

받은 토양을 회복하는 데 14억 3,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U 2010).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쿠바의 토양악화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식량 생산 능력에 심각한 한계

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쿠바 농지 60%가 토양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황폐화 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지

속가능한 산림관리 부분은 열악하다.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자연산림 관리

가 열악해 매년 평균 200회가 넘는 산불이 발생(5,000 헥타르 산림 영향)

하고, 비록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으로 산림복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관리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종자 질의 문제, 

식수의 낮은 생존율 등).

수질오염의 경우, 담수와 해양 및 연안 지역 수질의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쿠바 도시의 수질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① 공공서비스 차원의 하수도 처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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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불충분 ② 오폐수 처리 관리 및 시설의 불충분 및 노후시설 수리 

보수 미비 ③ 휴대용 식수 서비스 불충분 ④ 수질 개선을 위한 염소처리 

문제 및 관련 시설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환경 악화

는 도시 고체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부족(가정 폐기물 및 병원 폐기물 포함) 

및 쓰레기 매립지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오염지역 특히 유독성 폐기물 집중 관리지역이 2,200개 이상 존재

한다. 생물다양성 손실(Loss of Biodiversity)은 토지의 대단위 농지 전용

(농업 생산량 증대)으로 인한 생태계 관리 부족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훼손,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중요 유전자원의 유출 등 문제를 발생시키

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요 동식물 자원의 다양성 훼손, 생태계 파괴, 해양 및 연

안 환경의 파괴 증가, 도시위생 시스템의 붕괴 현상 등이 쿠바의 지속 불

가능한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쿠바의 환경문제는 다양한 영

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쿠바 정부의 대

응 노력도 존재해왔다. 1959년 이후 쿠바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과 환경보호 부분 그리고 경제사

회 발전 부분을 3대 축으로 삼아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속가능한 

발전 논리’를 추구하는 쿠바 정부는 환경보호를 중심축으로 삼아 사회경

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전략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중이다.

쿠바의 에너지 부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97%의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006년에 가동된 ‘에너지 그린혁

명 프로그램’으로 인해 분산된 전력생산 및 공급 시스템의 정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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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망 재건, 비효율적 전기 장치의 대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빠른 

도입 등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쿠바의 가장 큰 환경문제인 토양침식, 산림황폐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및 관리 문제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가

동하고, 환경보호 및 규제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리해 왔다(쿠바의 국

가 환경전략 참고). 마지막으로 쿠바의 미래 발전에 관해서는, 다소 경제

적 관점에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해외투자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을 통해 산업발전은 물론 그동안의 비효율적

이었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

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금융,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의 교류를 강화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수출 증대, 수입에 

의존하던 기본식량의 국내 생산, 에너지 안보 및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화석연료(석유) 개발은 물론,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에너

지 다각화를 통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

입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오늘날 쿠바의 지속가

능한 발전 전략으로 등장해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 맥락에서 21세기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전략, 자연자원(토지, 수자원, 산림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전략이 통합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으로 구체화되고 있다.94) 

94) 쿠바는 1994년에 위와 같은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에는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비준을 마쳤으며, 이후 2002년에는 쿄토의정서

(non-Annex I)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01년에 처음으로 UNFCCC에 기후변화 관련 국

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했다. 세계자원기구(World Resource Institute)에 
의하면 쿠바의 온실가스 배출(토지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산림; LULUCF 제외)은 

1990년에 비해 2011년에는 대략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주로 경

제구조의 변화에 의한 감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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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쿠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취약성, 위험, 영향에 대해 잠재적인 평가를 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왔다. 특히 카리브 해의 해수면 상승으

로 인한 국가적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UNEP의 보고서에 의하면, 쿠바의 맹그로브 숲 지대는 해수면

이 1m 상승하면 3% 정도 사라질 것이고, 해수면이 50cm 상승하면 그레

나다(Grenada) 지역의 해안가 대부분(60%)에 심각한 범람을 초래해 막대

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카리브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면 수인성 질환 및 매개체 감염 질환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2050년까지(쿠바는 이미 2008년에 3개의 허

리케인으로 인해 10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해수면 상승으

로 인해 약 2.32%의 국토손실이 예상되면서 해안 저지대 거주에 대한 새

로운 적응 계획을 요구받고 있다(Richards 201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8. 20). 

2009년 ECLAC의 연구는 세계에서 쿠바를 포함하는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원인들로는 이들 국가가 해양 도서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허리

케인 벨트 내에 위치하고, 이들 국가에 해안 저지대가 다수 분포하고 있

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및 적응 전략으로서 쿠바는 자연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국가적인 능력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연재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

에 국제적인 협력이 최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물론 쿠바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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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제도적 노력은 쿠바의 과학기술환경

부(CITMA: 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ía y Medio Ambiente)의 주

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1991년에 처음으로 쿠바의 과학자들과 기상연구

소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7년에

는 CITMA가 쿠바 기상연구소와 함께 국가기후변화 그룹을 출범시켰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공동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쿠바의 제도적인 대응

은, 기존의 환경법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법안들이 부가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발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쿠바의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들(대부분 ‘완화’

보다는 ‘적응’ 전략 위주)과 전략들은 CITMA가 주도하는 ‘국가환경전략 

2011~2015’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다.95) 예를 들어 쿠바공산당이 2011년

에 선언한 경제사회 정책 가이드라인에도 미래 기후변화 방지를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133조에는 기후변화 방지 및 자연재

해 감소에 대한 연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247조는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원

의 이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쿠바의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바이오메스(biomass: 생물연료), 태양

95)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완화’고 다른 하나는 ‘적응’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완화 대책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의 ‘관성’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80퍼센트 줄이거나 아예 방출을 하지 않는

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적응이란 새로운 기상현상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전환

하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해안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작황의 변화에 대비해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의 종자를 확보하고 경

작 방법을 바꾸는 것,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 대피 시스템을 갖추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 등이 모두 기후변화 적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유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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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풍력, 수력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

와 더불어 쿠바는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

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가스터빈 연소 사이

클 프로젝트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지 가스저장 프로젝트, 그리고 재생에너

지원 전력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자료: http://epi.yale.edu(검색일: 2015. 10. 12).

표 5-2. 쿠바의 환경성과지수(EPI) 평가(2012년): 환경위생 및 생태계 활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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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2010년 미국의 예일대학교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쿠바는 상당

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환경위생과 생태계 활력(ecosystem vitality) 

부문에서 평가 대상 국가들 중 9위를 기록할 정도로 환경성과가 좋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평가 순위가 50위로 하락하면서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점차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지수는 2014

년에 더욱 하락해 총 178개국 중에 6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 무려 50위로 하락한 쿠바의 EPI 결과 분석을 인용해 살펴보면,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예일 대학의 2012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부문들에서 쿠바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건

강과 위생에 대한 환경적 영향, 질병에 대한 환경적 부담 부문은 상대적

으로 양호한 편이며, 사탕수수 생산용 토지이용 변경부문, 자연(산림)보호

지역, 농업보조금 부문 등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

오염, 수자원에 대한 생태계의 영향, 어업부문 등에서는 점차 성과가 악화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민들의 수자원 소비부문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소 양호한 형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13년 EU의 

쿠바 환경 분석(Cuba’s Strategy Paper and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11-2013, 부록)에 의하면 쿠바의 환경성과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보고서가 주목하는 쿠바의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들은 심각한 상

황에 직면해 있는 ‘생물다양성’의 위기 - 식물군 22%(48% 중), 동물군 

14%(30% 중) -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쿠바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3개 

부문(대기, 물, 토양)에서 위기가 점차 증가하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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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점차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

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21세기 들어 쿠바에서는 제당, 석유 정제, 식품가공처리, 섬유, 화학, 

목재, 제지, 담배, 시멘트, 비료, 농기계, 광물개발(니켈) 등의 산업에 투자

가 진행 중이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부분에서 가장 큰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 분야로는 원유개발(86개), 관광산업(56개), 농업-식량 (사탕수

수 가공업 포함 32개)와 재생에너지개발(13개), 그리고 광물/기타 산업 등

이다. 관광업은 이미 쿠바 국가 세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GDP

자료: ‘Portfolio of Opportunities for Foreign Investment’ in Cuba(2014. 11). 

표 5-3. 쿠바 정부의 외국인투자 산업부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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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탕수수 관련 산업의 기여도를 능가하고 있다.96)

1990년대 초반부터 쿠바의 산업은 농업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

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쿠바 수출의 75%가 설탕이었지만 이 

비중은 1994년에 50%로 감소해, 처음으로 수출 세입부문에서 관광업이 

설탕부문을 추월해 발전해오고 있다(Taylor Jr. and McGlynn 2009, p. 

406). 2005년 이후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가 쿠바국영석유공사(Cubapetróleo, 

일명 Cupet)를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유공장은 4곳이다. 니코 로뻬

즈(Nico Lopez, 아바나 인근에 위치, 약 12만 배럴 정제 능력 보유), 에르

모노스 디아즈(Ermonos Dias; 산티아고에 위치), 시엔푸에고(Cienfuegos; 

시엔푸에고에 위치), 세르이오 소토(Serhio Soto; 카바이구아에 위치)가 

원유를 정제 중인데 이들 정제시설은 하루 총 30만 배럴 이상의 정제 능

력(301,400 bbl/d)을 가지고 있다(cupet 2014).97)

쿠바에서는 1942년에 처음으로 원유가 생산되었으며, 석유산업은 

1960년에 국유화되었다(모든 지하자원도 국유화됨). 원유 생산은 1959년

에 5만 2,000톤에서 1961년에 1만 톤으로 급락했지만 1985년에 86만 

8,000톤으로 증가했고 1991년에는 총 생산이 70만 톤으로 유지되었다. 

소련의 석유 지원 중단과 에너지 부족으로 쿠바는 다시 석유 생산에 박차

를 가해 1999년에는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해 하루 3만 1,000배럴을 

생산했으며, 2002년까지는 하루에 총 4만 9,300배럴까지도(1991년의 2배 

정도) 생산했다. 2000년에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5년 약정으로 원유수입 

96) 2014년 11월, 쿠바 정부는 국제투자자들에게 국가개발 프로젝트 투자 포트폴리오(168
쪽)를 공개해 246개에 달하는 투자개발 프로젝트에 약 80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 

기회를 공개한 바 있다.   

97) www.cupet.cu/es/refinacion(검색일: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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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서명했고,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정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전력 공급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2000년에 쿠바는 인근 미

국과 멕시코 사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멕시코 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탐

사 및 개발 계획을 세워(실제 2003년 Sherrit International과 계약을 체결

해 약 1억 1,000달러 투자) 개발을 진행했다. 쿠바의 천연가스 생산은 

2001년에 501million cu/m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잠재 생산량은 2003년

에 70billion cu/m(2.5 trillion cu ft)에 달했다.98)

정제 능력에서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시엔푸에고스에서 2007년부터 

정제가 재개되었는데, 이는 쿠바 국영석유공사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

사인 PdVSA의 합작에 의해 재투자(베네수엘라 원유 76,000 bbl/d 정제 

능력 보유)된 경우다. 최근에는 석유 탐사 및 해양 석유개발로 영역을 확

장해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독립을 위한 산업발전 추구, 외국인직접투자 

및 공동투자개발(Joint Venture), 특히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의 해외투자

98)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mericas/Cuba-ENERGY-AND-POWER.html#ixzz
   3JyGrEHbh(검색일: 2015. 10. 10) 인용. 

 

자료: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mericas/Cuba-ENERGY-AND-POWER.html#ixzz3JyGrEHbh 

     (검색일: 2015. 10. 10). 

그림 5-1. 쿠바의 석유 정제 시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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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을 리드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에너지 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 및 또 다

른 환경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쿠바

가 경제 개방과 개혁(2008년), 외국인직접투자(2014) 허용 등을 통해 위

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발전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

경문제는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인간

의 건강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래된 정유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은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엔푸에고스

의 경우 강 유역 배수의 85%가 해양 생태계와 연결되어 - 내륙의 산업발

전과 도시개발은 모두 해양오염과 밀접하게 연결됨(도서 국가들의 특징) 

- 산업화가 빠를수록 담수오염은 증가하며, 이는 해양자원 관리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어종 고갈, 맹그로브 및 산호 군락 피해, 어업 피해 급증 및 남획).

쿠바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은 2014년 3월에 쿠바 의회를 통과해 

2014년 4월에 절차와 규칙이 공개되었다. 외국인투자 영역을 거의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교육, 건강, 국방 분야 예외)했으며, 외국인투자자들

에 대한 투자보증과 더불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투자 유형을 

‘공동투자(a joint venture)’, ‘국제경제 파트너 계약’, ‘외국인 소유 자본기

업(does not enjoy the tax benefits)’으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새로운 투자법은 2013년 9월에 ‘마리엘 특별개발 지역(Mariel Special 

Development Zone)’의 개발과 더불어 시작되어,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 

증진’,  ‘외국인 직접투자 강화’, ‘국내외 기업 설립 유인’,  ‘다른 경제권

과 함께 위와 같은 활동들의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향후 쿠바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분



190❙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야들에 집중되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사탕수수 재배 

및 이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재생에너지), 관광업에서는 수상공원 및 놀

이공원, 골프장, 호텔, 요트 정박 시설의 확대, 교통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항구 신설 등에 대한 투자 기회 증가, 정보통신업에서는 LED 전

광판 및 정보통신, 정보 커뮤니케이션 산업 확대, 에너지 및 광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개발과 니켈 광산 투자 증가, 사회 SOC 분야에서는 열악한 도

로 포장, 무역 관련 인프라 확충 󰡈 예를 들어 새로운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강화 󰡈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마리엘 항 내의 

산업공단 등에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KOTRA 2015d). 하지만 

새로운 산업 투자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 또 다른 분야에서 환경문제가 등

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은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균형과 

조화의 딜레마에 빠져들 수 있다.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시가 및 럼과 더불어 쿠바의 전통 산업인 사탕수수는 1980년대에 연간 

700만~800만 톤(metric tons)의 생산량을 보이다가 2013년에 와서는 생

산량이 무려 4분의 1로 줄어들어 약 200만 톤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

다(표 5-3 참고). 피델 카스트로 정부의 국내 에탄올 생산에 대한 관심 저

조(식량의 연료화에 대한 반감), 국제시장에서 설탕 생산국들과의 경쟁

(예를 들어 브라질 사탕수수 산업 수출 급부상) 증가 및 생산비용에서 국

제경쟁력 하락은 물론 쿠바 사탕수수 생산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도 사탕수수 생산량의 지속적인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Salaz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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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llo 2013).99) [표 5-3]에서 보듯이 1985년 이후 2013년까지 생산량

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산 사탕수수 생산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여

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기대치 상승

과 더불어 쿠바의 사탕수수 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에탄올 해외 생산 거점인 쿠바의 사탕

수수 산업에 대한 외국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옥수수를 원료로 생

산되는 에탄올에 대한 문제점의 등장(친환경적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혹

은 생산비용 및 효율성에서 문제점)으로 쿠바 사탕수수 중심의 에탄올 생

산과 수입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있

다(Specht 2012). 물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해 오고 있

99) Salazar-Carrillo(2013), http://economics.fiu.edu/research/working-papers/2013/1306/1306.pdf
   (검색일: 2015. 7. 2).

자료: Arch Ritter(2013), http://thecubaneconomy.com/articles/2013/10/can-cuba-re-industrialize-2/(검색일: 

2015. 10. 10).

그림 5-2. 쿠바의 사탕수수 생산량 변화(1985~2010년)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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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가와 럼주(사탕수수가 주원료)의 생산 증가, 새로운 에탄올 재생에

너지개발을 위한 사탕수수 재배 지역 확대(토지이용 변경으로 인한 산림 

훼손 증가), 화석연료 주입 농기계 사용의 증가, 비료 및 농약 사용의 증

가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증가, 수자원 오염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쿠바의 경제지표 자료 혹은 에너지 소비 관련 자료들의 부족에도 불구

하고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 분석한 다운 킹(Dawn King 2012)의 논의에 

의하면, [그림 5-4]에서 보듯이 2000~10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더

불어 쿠바 국내의 비료 및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

운 킹은 2010년까지 10년 동안 쿠바의 비료 사용량과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하나로 각광받던, 화학비료를 덜 사용한 형태

의 ‘유기농업(도시 농업)’의 점차적인 후퇴 현상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자료: Zahniser et al.(2015, p. 11, 재인용).

그림 5-3. 쿠바의 시가, 럼 및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 증가(2001~14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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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기’ 동안 쿠바 농업생산의 자급자족 시스템, 해외수입의 감

소가 쿠바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소 ‘수동적’으로 리드해왔다면, 

2010년 이후 국내 및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 수입의 증가, 제한된 농경지

에서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 사용의 증가 등은 이러한 지속가

능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점증하는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와 이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중질유 수입 증가, 미국에 덜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통해 진행 중인 석유개발

(멕시코 만 유역 쿠바 해양 영토에서 석유개발 드릴링) 등은 대기오염을 

증가시킬 것인데, 쿠바는 지속적으로 원유 기반 화력발전 전력공급 시스

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료사용 증가 및 화석연료 의존 에너지소비 

증가라는 결과를 명확하게 반영한 EPI 지표를 보면(물론 최근의 환경성

과지수상으로 쿠바의 산림과 농업 분야에서는 그 동안의 농약 및 살충제 

자료: Dawn King(2012, p. 15, 재인용).

그림 5-4.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1인당 GDP 증가와 관련된 비료 및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증가(2000~10년)

(단위: 각각 kg, %, 백만 달러)



194❙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사용 규제 강화 및 산림 복원화 프로그램 정책 이행 등으로 좋은 성과지

수를 보여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과 에너지 정책도 점차 ‘지속가능

성’을 잃어가고 있다. 쿠바의 경우 산업발전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 발전은 환경적 측면에서 조화보다는 이

를 역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Dawn King 2012, pp. 16-17). 

[그림 5-5]에서 살펴보듯이 쿠바의 2010년 환경성과지수(EPI)는 9위였

지만, 2012년에는 50위, 2014년에는 더욱 하락한 64위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총 178개 국가 평가 참여). 특히 2014년의 결과에서 보듯이 성과지

수 중에 수자원 관리 및 위생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어업부문에서 순위가 

평균 순위(64위) 이하로 하락했으며, 기후변화부문과 에너지부문은 전체 

178개국 중 117위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한 결과를 낳았다.

  

자료: (좌)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2014), http://epi.yale.edu/epi/country-profile/cuba(검색일: 2015. 10. 12).

     (우) Dawn King(2012, p. 16, 재인용).

그림 5-5. 쿠바의 환경성과지수(EPI) 변화(각각 2010~12년, 2014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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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쿠바 국민의 97%가 전력 공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대략 

85%의 가정(약 252만 명, 2010년)이 국가 전력 공급망의 혜택을 받고 있

다. 고산지대 및 산간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전력망 확충 

문제는 고비용(US$ 12,500~US$ 17,000 per km)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쿠바는 재생에너지개발(화석연료 의

존 감소)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특별한 시기’부터 쿠바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

너지원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1993년에 쿠바 의회는 처음

으로 국가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그램(National Energy Sources Development 

Programme)을 허가해 전략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탕수수 및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과학계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공동 노력이 두각을 보이기도 했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환

경과 통합된 관점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76년에 쿠바 정부는 ‘자연자원 및 환경위원회(COMARNA)’를 설립해 

에너지 개발에 환경 이슈를 통합해 정책을 관리해올 정도로 제도적인 발

전을 이루어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스톡홀름 회의 및 리오 선언 이후 

성공적으로 국제환경레짐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제도화해 

1994년에는 ‘과학기술환경부’를 설립함으로써 환경을 과학과 연계해 관

리하기 시작했으며, 산하에 다양한 환경기구들을 두어 국가 전체는 물론 

지방 수준에까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100)

쿠바에서는 석탄이 생산되지 않고(수입의존) 수력발전도 취약하기 때

100) Whittle and Santos(2006), p. 7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10. 7).



196❙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문에, 사탕수수 부산물(Bagasse)은 전통적으로 산업 연료로 공급되어 왔

다. 쿠바의 2000년 전력 총생산량은 141억 kwh인데, 이 중 95%는 화석

연료를 통해, 그리고 1% 미만은 수력발전과 기타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

되었다. 2000년도에 전력소비는 13.8billion kWh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

고(1993년까지는 구소련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던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

이 약 1,650mw였지만, 1990년대 초반에 중단됨), 2009년 통계는 2000년

대 초반과 비교해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전통

적인 화석연료에 96% 이상을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4 참고).  

오늘날 점증하는 경제발전의 요구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

해 쿠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정책 선호도를 가지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즉 ①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

에너지 개발 ② 전력 생산을 위한 원유 수입 증대보다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원유 생산 증대(천연가스 생산 증대 포함) ③ 사탕수수 찌꺼기

(bagasse)를 이용한 연료의 효율성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Mira 

자료: Mira Käkönen, Kaisti, and Luukkanen(2014), p. 10 인용.

표 5-4. 쿠바의 전력 생산 메트릭스(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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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äkönen, Kaisti, and Luukkanen 2014, p. 10).  

21세기 들어 쿠바의 에너지 정책은 해외투자 증가와 더불어 크게 변화

하는 중인데, 대표적인 변화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생에

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강화에 있다. 쿠바 정부는 2006년 이

후 ‘에너지 혁명(La Revolución Energética)’ 정책을 통해 에너지개발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강화(교육, 캠페인, 기기 전환을 통한 에너

지 절약 및 효율화,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등)로 2006~07년에 96만 1,000

톤이 넘는 수입 석유를 절약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Renewable Energy 

World 200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7. 20).

쿠바는 탈중앙화 및 해외투자를 통해 전력공급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

으며, 풍력, 수력, 태양력, 바이오가스 플랜트, 바이오매스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

바르 동맹(ALBA)’ 국가들과 남·남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등 에너지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도 강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재생에

너지 개발정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쿠바 정부의 명확한 의

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개발 원료, 인적자원, 국가능력 등은 다른 카리브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이나 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관광산업과 농업은 쿠바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산업이지만 둘 다 자

연자원의 지속기능한 관리와 환경보호(생태계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하

는 분야다.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없이 단기적 차원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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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비지속가능성 유발 위협 높음). 규모의 문제이지만 쿠바의 환경악화

는 다양한 인간 활동 증가에 의한 요인들 󰡈 남획, 산림 훼손, 폐기물의 

해양 수중 생태계에 대한 불법 투기 등 󰡈 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

다 큰 규모의 환경 파괴는 대부분 쿠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 

프로젝트들(전력생산, 정제시설 확대), 국제 투자자들(호텔 관광 체인, 광

물 생산, 사탕수수 농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쿠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노력, 

특히 공공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하지만, 재원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낸다. 

쿠바의 가장 큰 환경문제의 원인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광물 생산과 

관광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

은 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교통 및 편의시설)를 확대하는 것

도 환경문제 발생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법 제정, 환경규제기구 

강화, 재생에너지개발 등의 정부 플랜들과 다양한 제도 및 기구,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추구해오고 있

지만, 쿠바 정책결정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낮은 정책 선호도), 정책 이행의 지연, 자원의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이 

여전히 문제다. 따라서 농업 발전과 생태 보호,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

감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Maal-Bared 2006, p. 357).

전통적인 화석연료 개발이나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 생산 

및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에너지 정책 부분에서 지속 불가능

한 발전에 대한 비판적 전망과 평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증가 추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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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직접투자(joint venture 포함)를 지속가능한 방향과 부문으로 증

대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망의 효율화, 

재생에너지원 확대 공급 방안 모색, 낙후된 농업 시설 개선, 사탕수수 부

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잠재성 증대 등은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쿠바의 유기농 농업생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 인

력들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과 연결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쿠바가 미국의 무역 및 경제 제재(trade embargo)를 오랫동안 받아왔

지만 그동안 많은 국제기구,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이 다양한 분야에

서 쿠바에 경제적 원조를 진행해 왔다(표 5-5 참고). 특히 환경부문에 대

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점차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5-5]에서 보듯이 유럽연합의 2007~13년도 국제협력은 ‘농업/산림/

어업 분야 > 긴급재난 원조 > 교육과 연구 지원 > 환경부문’ 순으로 관찰

되고, 비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는 ‘농업/산림/어업 부문’ 다음으로 ‘환경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들의 경우는 ‘의료

부문’ 뒤를 이어 ‘환경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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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쿠바의 분야별 국제 협력 및 경제원조(2007~13년)101)

2013년 이후에도 국제협력 차원에서, 특히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부문에서 유럽연합(EU)의 협력도 진행 중에 있다(2014~20).102) 유

101) 1. 정부협력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5,640만 유로(환율, 1 EUR = 1.36 USD)가 스페인

의 쿠바 탈중앙화 협력 프로그램에 지원되었으며, 2. 문화협력으로는 문화유산 회복사업

에 지원되었으며, 3. 사회문화 프로젝트들이 비정부기구들(NGOs)에 의해 이행되었으며, 
4.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행되었으며, 5. ‘기후변화’ 프로젝트는 환경부문에 포함되

어 지원되었고 ‘젠더 및 소규모’ 프로젝트들은 범 분야(cross-cutting) 이슈에 포함되어 

지원되었으며, 문화부문은 지방의 개발 프로그램들과 연계되어 지원되었고(환율은 1 
EUR = 1.3 CHF(스위스 프랑), 6. 평균 환율은 1 EUR = 1.36 USD였으며, 7. 문화 프

로젝트들은 다른 프로젝트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8. 예산은 인구 정책에, 특히 

생식 건강 부문에 지원되었으며, 9. 데이터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환율은 1 
EUR = 1.3 USD였고, 10. 노르웨이는 쿠바와 2010년 경제협력(원조)을 재개해 원조기

금은 쿠바와 아이티 간 삼각협력 방식으로 의료부문에 대부분 지원되었고, 긴급재난구

호는 UN 에이전트와 적십자를 통해 지원되었다. 11. 여기서는 오직 UNDP 데이터만 

유용하다(여타 다른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FAO, OPS/OMS, WFP, UNDP, UNESCO, 
UNFPA, and UNICEF는 데이터를 생성해 내지 못했다). 환율은 1 EUR = 1.3 USD였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p. 25, http://eeas.europa.eu/delegations/cuba/documents/cooperacion 

/20141118_cubamip.pdf(검색일: 201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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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보고서에 의하면, 쿠바

와의 국제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쿠바의 ‘식량안보’와 연계된 

‘환경협력’ 부문인데, 이는 쿠바의 미래 식량안보가 환경과 경제적 위협

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후변화의 영

향에 따른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등의 극심한 기상변화로 가뭄(집중적이

고 오랜 시기 동안의 가뭄)과 홍수(집중적 폭우 횟수 증가) 같은 자연재해

가 증가하고, 여기에 토양 황폐화 현상까지 증가함으로써 농업 및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식량자원의 지나친 수입 의존은 국제시장의 식량가격 변동에 따라 식

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위협요인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쿠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 지원, 임박한 자연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수자원 관리의 생태계적 기반 개선, 극심한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 등이 요구된다. 물론 이

런 과정이 쿠바의 해외무역투자부(MINCEX)와 농업부(MINAG), 국제기

구인 UNDP 등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진행되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102) 쿠바와의 국제협력(유럽개발기금)에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분야에 2,100
만 유로(42%), 환경과 기후변화 부문에 1,800만 유로(36%),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근대화 부문에 1,000만 유로(20%) 등 총 5,000만 유로의 경제적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구체적인 유럽연합의 대쿠바 경제개발원조 계획은 http://eeas.europa.eu/delegations/cuba/ 
documents/cooperacion/20141118_cubamip.pdf(검색일: 2015. 10.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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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국제사회는 물론 쿠바 정부도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처방과 대응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

질적으로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산발적인 조치만이 취해져 왔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의 경우는 1997년부터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번째 조치로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해 이에 대한 대응차원의 국가전략을 마련해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쿠바의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 독립성의 부재에 있으며, 늘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려 환경보호는 부차적인 정책적 관심을 받아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쿠바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지식인 사회, 전

문가 그룹, 과학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 

그룹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이행 강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수직적 

정치체계 혹은 지속 불가능한 거버넌스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

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능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쿠바 정부가 다양한 댐 건설, 토양 관리의 부족, 노동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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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개해온 ‘스타하노프 운동(Stakhanovite Movement)’ 

등에 의해 환경파괴는 오히려 증가 및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Bertelsmann 

Stiftung 2014, p. 11).103) 특히 1990년대의 ‘특별한 시기’를 거치면서 점

차적으로 증가해온 관광산업의 확대는 쿠바의 생태환경을 더욱 훼손해왔

다. 물론 쿠바 정부(과학기술부)와 환경 과학자들은 많은 국가전략과 정

책 제안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견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공의 환경에 대한 책임성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정책 결정과정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21세기 들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쿠바적 특징은 

태풍(허리케인), 가뭄, 수분스트레스(토양수분이 부족하거나 생태 조건이 

수분 흡수에 부적당해 식물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생리기작

이 장해를 받은 상태)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103) 소련의 제2차 5개년 계획 중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전개된 노동 생산성 향상운동으로, 
사회주의적 경쟁의 한 형태다. 1935년 소련의 광부 A.G.스타하노프가 새 기술을 최대

한으로 이용해 공정을 변혁함으로써 경이적인 생산증가를 초래한 데서 유래했다. 스타

하노프는 1935년 8월 31일 교대시간 내 기준량의 14배에 달하는 102t을 채탄하는 기

록을 세웠다. 전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에게 배우라’는 운동이 전개되고, 높은 기록

을 올린 노동자는 ‘스타하노프 노동자’로 선정되어 높은 임금을 받았다. 스타하노프 운

동은 노동자의 동지적 협력과 상호원조에 의해 창조력을 발휘시킴으로써 노동 생산성

과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뇌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을 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노동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

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노동 강화에 저항하는 일반노동자의 반

발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건부적 책임을 져야 할 현장경영자

의 반발을 초래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었다(네이버지식백과, 스타하노

프운동(검색일: 2015. 10.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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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역 위협 증가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이 주요 외

화 수입원인 특징과 관광 시설이 대부분 해안에 밀집되어 있어 경제운영

이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에 상당히 취약하고, 특히 해안 저지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근 카리브 공동체를 포함해 쿠바는 식량 및 에너

지 자원을 지나치게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 허리케인

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 및 빈번한 경제위기가 자연재해 및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의 증가와 함께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이라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쿠바를 포함해 카리브 지역의 중요 자원인 산호초는 기후변화의 영향

(온도 상승)으로 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파괴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해 미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자원의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다(양식업 및 어업 피해).   

현재 쿠바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적응 정책,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다른 카리브 지역에 비해 상당

히 낮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

의 대응(통합적 접근, 국제개발협력 강화)에서는 여타 다른 국가들과 더

불어 상당히 취약한 형태임은 분명하다. 특히 농업, 관광업, 수자원 공급, 

해양환경 및 인간 거주지 보호 등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수립(예산 및 자원)은 쿠바 정책결

정자들의 필수과제이다. 조기경보 및 예방 시스템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쿠바의 대응 경험(낮은 피해)을 카리브 지

역 공동체 차원으로 확산해갈 필요가 있다(Richards 2011,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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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15. 8. 20).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과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

화하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대표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안보 투

자 확대 등 주요 경제발전 및 해외투자 유인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쿠바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는 

에너지와 수자원 관리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 ‘자연자원

(에너지와 수자원)의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닌 취약성의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

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최근 쿠바 경제개혁

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가뭄 혹은 홍수)에 대

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관개시

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게 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 조치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

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 증가 

등에 대한 쿠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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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해외무역투자부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기관들과 연구소 등이 지

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정부 기구는 쿠바의 과학·연구·환경을 통합한 ‘과학기술환

경부’다. 본 부처는 국가의 환경전략 수립은 물론 환경 입법화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재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① 효율적 수자원 관

리(가뭄 예방 대책, 수자원 부족 해결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기

후변화 대응책)와 ② 재생에너지개발(완화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

히 ‘정보관리와 에너지개발 센터(INRH, Cubaenergia)’는 다양한 국제기

구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과 더불어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 중

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해 있다(EDF 2014, p. 16).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

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

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part 2)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

업발전을 위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

경 관광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염관리군(오폐수, 고체쓰레기, 대

기오염 등)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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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

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

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

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

(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카렌 벨(Karen Bell)이 지적하고 있듯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및 전략

단기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상호 이해 충족

정부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기술협력

·농·산림업 연계 친환경 개발 
협력(토지 황폐화 개선)

·재생에너지전력발전사업 
협력(2020년까지 쿠바 
재생에너지 국가발전 목표 부응)

·자연재해 예방 프로그램(완화 
측면)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국제협력 추구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균형 
국제협력(국가능력 배양)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자연재해, 
대기, 해양, 도시기상 등)

Post-2015 
‘경제·사회·환경적으
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참여 

민간

·수질개선 및 도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기술 접근

·쓰레기 매립지 건설
·농업 관개시설
·해양오염 방지
·대기오염 저감 모니터링

·농업부산물 활용 재생에너지원 
개발투자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전력발전 및 에너지 효율화 투자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스마트 농업) 

투자 진출
·해양에너지개발 투자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쿠바의 민간부문 경제 
산업발전 증진

접근 
전략

·국제개발협력(KOICA)
·국제기구(UN), 정부, 민간기업
  KOTRA 및 민간 기업 진출

·국제개발협력(KOICA) 및 삼각협력 
확대

·국제기구(녹색기후기금),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 정부 간 삼각협력 강화

2015년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추구)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 
접근 강화

자료: 저자 작성.

표 5-6. 한국·쿠바 미래 환경협력 방안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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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또 다른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인 쿠바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이 

국가능력의 부재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

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

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예를 들어 산림복원 정책),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

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

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

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

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쿠

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열대성 태풍,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

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카리브 지역을 포함해 쿠바의 자연재해 

예방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기술 이전, 가뭄과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농산물 개발 같은 노력은 향후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대응 경향에서 적응 정책 중

심에서 완화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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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 대안이다.104)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

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기후변

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

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은 시기적으로는 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정부

와 민간을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표 5-6).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

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

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 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개발에 대한 인

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UN, EU 등)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

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

지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

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

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그리고 정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더 나

아가 한국의 대쿠바 환경산업 진출에 대한 로드맵, 참여 규모(투자 및 선

호 분야)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104)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분

야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만든 기후변화 특화 기금

이다. 국제사회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총 8,000억 달러(904조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는 IMF의 재원 8,4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국

제적 위상은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준하며, 일명 ‘환경 분야의 세

계은행’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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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팀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

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제시

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

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우리

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

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

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

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

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

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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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

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

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

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

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

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

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차두현 2015). 덧

붙여,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

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

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

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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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의 접촉 및 관계개선

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

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

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

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105)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

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

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

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105) 미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를 조속히 해제하게 함으로

써 쿠바의 경제적 상황에 변동을 일으켜 한국과의 관계강화나 국교정상화를 이끌어 내

는 방법도 감안할 수 있으나, 엠바고 해제는 미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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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할 예정인 한국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

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

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

상으로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

는 안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5년 9월 4일 이루어진 북·쿠바 수교 55주년을 기념

하는 쿠바 대표단과 디아스 카넬(Miguel Mario Díaz-Canel Bermúdez) 

국가이사회 제1부위원장 및 내각 제1부수상의 북한 방문은 매우 각별하

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디아스 카넬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양형섭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영원하며, 쿠바 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고 있다(박대로, 󰡔뉴시스󰡕 2015. 9. 5). 쿠바 대표

단은 북한으로부터 극진한 환영을 받았으며 7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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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두 나라 인민은 반제자주의 전초선에 함께 서있

는 전우들이며, 양국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쿠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차지연, 󰡔연합뉴스󰡕 2015. 9. 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9. 9). 이러한 쿠바 대표단의 방북과 언급은 한국과의 

급속한 관계 진전에 대한 쿠바 측의 북한 달래기라고 (폄하되어)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발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쿠바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북한 쿠바 대표단의 단장이 제1세

대 혁명지도자가 아닌 쿠바의 다음 대통령(The Guardian 20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5. 9. 9)으로 일컬어지는 1960년 4월 20일생으로 알려

진 쿠바의 2세대 지도자 집단을 대표하는 디아스 카넬이라는 점은 북·쿠

바 관계의 지속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

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

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

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

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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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

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

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

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

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기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

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

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

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타깃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

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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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

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향유할 수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이 선호하는 드라

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

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

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

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

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

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

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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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

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

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

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

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

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

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

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

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한국과의 교역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받고, 한국 

투자기업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받

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

적 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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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

업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세우는 것

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

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

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

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

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

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

기구에 완전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

째, 쿠바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

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전수 및 확대

해야 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

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 기관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

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

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

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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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

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

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

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

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

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

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

립성이 부재하고,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만을 받아왔다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국

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

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많이 부족했

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

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제5장은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쿠바 내 다

양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동시에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 󰡈 태풍(허리케인), 가뭄 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

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 지역 위협 증가 등의 현상 󰡈 을 분석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제환경협력의 상황과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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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

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

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

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

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

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

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

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

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

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

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

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

국·쿠바의 국교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

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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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

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 

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

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

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

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

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

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

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

화 완화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

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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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

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

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

른 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

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

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

략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

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 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

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

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

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

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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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쿠바의 각 국가의 총 교역 추이  

(단위: 백만 페소)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액 17 898 251 11 769 014 15 193 871 19 822 493 19 378 119 19 989 761

 유럽 3 978 210 2 759 308 3 012 211 4 045 788 4 233 795 4 655 885

독일 404 658 308 981 297 663 326 144 354 135 425 267

오스트리아 14 091 18 796 26 697 17 596 17 113 24 314

벨기에 70 231 43 961 74 917 98 464 106 106 197 878

벨라루스 30 622 4 960 17 767 29 882 94 586 20 883

불가리아 28 258 28 977 17 086 17 560 20 824 25 910

크로아티아 1 310 1 677 725 1 686 1 865 1 616

덴마크 20 952 39 153 20 129 21 829 30 696 26 908

스페인 1 427 275 906 336 946 123 1 184 429 1 156 085 1 397 761

러시아 324 706 283 129 284 693 280 158 341 228 203 174

프랑스 272 634 185 886 296 294 367 454 387 727 454 667

그리스 3 735 2 916 3 602 14 160 9 411 12 284

네덜란드 386 208 306 104 414 416 727 987 791 811 543 903

헝가리 2 898 1 986 798 1 498 3 445 14 136

아일랜드 1 926 2 032 2 526 2 553 7 375 8 105

이탈리아 552 023 353 263 330 230 439 195 413 582 516 079

노르웨이 1 074 2 496 6 902 7 977 6 673 5 328

폴란드 16 008 18 231 16 608 27 358 67 162 32 974

포르투갈 70 500 35 308 30 644 36 205 88 188 72 660

영연방 56 362 39 310 68 580 116 825 82 953 168 320

체코 65 888 19 342 27 988 66 430 54 013 40 039

슬로바키아 10 942 11 567 19 441 20 813 11 544 10 557

스웨덴 63 122 33 716 32 681 44 300 43 489 61 943

스위스 46 021 36 317 35 507 35 127 45 377 62 079

우크라이나 71 611 23 668 20 288 44 515 37 578 167 380

기타 35 155 51 196 19 907 115 646 60 830 161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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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3 760 439 2 491 965 2 791 191 3 052 806 2 400 001 2 763 646

중국 2 157 898 1 687 508 1 903 809 2 059 611 1 695 899 1 877 289

키프로스 공화국 28 404 44 363 29 189 39 504 33 470 29 012

북한 8 005 7 662 8 386 8 109 10 775 13 843

한국 433 012 113 022 99 016 130 768 112 238 107 255

Emiratos Arabes 
Unidos

9 007 13 505 4 166 8 465 5 305 84 939

Filipinas 4 770 2 209 2 302 5 839 3 049 7 308

India 64 200 52 943 54 178 67 172 66 706 69 870

Indonesia 25 334 16 993 23 124 28 423 23 635 31 522

Israel 24 775 17 758 18 589 28 676 26 848 34 889

Japón 162 593 94 201 86 372 88 344 64 482 84 266

Singapur 125 986 37 863 189 797 33 677 36 561 38 562

Siria 588 130 5 090 3 396 572 1 003

Turquía 37 821 15 713 29 555 25 183 22 859 31 753

Viet Nam 516 566 279 179 269 123 313 780 198 280 214 084

Otros 161 480 108 916 68 497 211 859 99 322 138 051

África 578 513 421 022 412 493 635 952 484 829 431 627

Angola 7 323 33 375 27 485 8 677 765 7 010

Argelia 248 131 170 613 214 139 321 082 341 510 309 647

Costa de Marfil - 27 827 93 465 64 - -

Marruecos 40 193 7 720 19 203 15 816 11 377 24 350

Nigeria 175 605 65 323 21 625 100 934 111 745 0

Sudafrica 3 131 3 951 3 285 5 800 14 437 22 764

Otros 104 130 112 213 33 291 183 579 4 995 67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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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메리카 9 450 137 6 083 009 8 928 598 12 010 070 12 214 035 12 090 731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65 394 59 277 42 055 178 963 90 093 1 348 671

아르헨티나 140 021 144 804 146 812 167 154 133 930 387 106

볼리비아 18 224 7 215 4 464 13 134 2 481 3 081

브라질 641 820 570 964 502 198 725 932 756 230 694 821

캐나다 1 412 400 741 328 935 422 1 197 428 938 294 912 986

칠레 83 836 57 173 51 796 63 431 42 605 41 523

콜롬비아 86 167 57 246 55 751 93 958 66 959 81 448

코스타리카 52 277 21 618 17 602 31 838 40 975 46 963

에콰도르 21 572 19 173 17 751 23 749 36 825 36 957

미국 962 767 598 212 406 203 434 383 509 047 401 971

엘살바도르 15 004 8 901 5 921 11 302 7 614 12 328

과테말라 38 767 15 517 17 134 21 296 20 629 18 172

가이아나 2 821 3 146 1 482 1 392 80 84

아이티 26 080 15 005 27 484 24 774 18 680 15 371

온두라스 20 101 8 469 9 535 17 478 15 602 22 415

자메이카 32 882 9 985 7 807 14 358 6 120 5 973

멕시코 383 304 337 280 377 971 474 261 510 611 529 880

니카라과 8 599 5 437 4 183 6 970 3 410 4 691

파나마 145 598 82 548 72 682 94 256 186 956 220 801

페루 11 478 18 845 14 233 19 256 17 847 20 869

베네수엘라 4 887 004 3 135 490 6 018 601 8 175 184 8 562 849 7 067 299

도미니카 공화국 129 067 55 123 68 278 83 071 131 202 101 002

수리남 2 840 2 668 2 388 3 017 3 001 3 124

트리니다드 토바고 52 623 34 326 35 866 45 112 47 704 37 098

우루과이 68 917 50 227 57 856 67 196 51 435 21 552

기타 140 574 23 032 27 123 21 175 12 854 54 544

오세아니아 130 952 13 710 49 378 77 876 45 459 47 872

호주 11 578 5 621 8 992 11 417 15 361 8 308

뉴질랜드 105 083 8 088 28 895 66 219 30 082 39 389

기타 14 291 1 11 491 240 15 174

자료: ONE, Sector Exteri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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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쿠바의 각국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페소)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수출 3 664 157 2 863 004 4 549 533 5 870 090 5 577 268 5 283 142

  유럽 809 104 718 518 854 047 1 215 377 1 279 667 1 290 522

독일 27 041 29 440 28 246 39 885 42 672 81 312

오스트리아 2 070 1 115 1 098 1 504 166 708

벨기에 10 849 8 218 30 001 36 509 40 112 118 405

벨라루스 8 409 663 250 14 355 35 921 512

불가리아 626 6 421 2 408 925 985 13 185

크로아티아 399 142 277 572 249 340

덴마크 649 18 166 1 024 1 900 871 413

스페인 194 802 153 943 160 746 164 868 149 792 171 026

러시아 55 961 87 684 57 472 55 792 89 554 19 936

프랑스 45 897 45 454 106 664 23 479 28 021 43 138

그리스 2 851 1 969 3 270 3 974 8 677 10 875

네덜란드 288 599 237 956 353 154 655 009 697 605 456 728

헝가리 88 79 - - 26 11 411

아일랜드 37 20 111 89 193 206

이탈리아 63 615 28 784 38 097 51 396 33 070 55 775

노르웨이 68 88 61 88 1 926 1 304

폴란드 637 660 735 8 543 41 307 14 278

포르투갈 47 534 21 335 16 752 6 552 30 741 31 331

영연방 7 069 6 997 18 904 36 933 21 503 101 407

체코 1 548 1 773 6 043 6 709 2 964 3 541

슬로바키아 540 472 76 33 - -

스웨덴 1 522 1 409 1 162 1 991 3 367 4 323

스위스 15 235 14 506 14 194 14 290 16 737 34 143

우크라이나 12 453 6 749 7 198 966 910 551

기타 20 605 44 475 6 104 89 014 32 299 115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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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884 080 650 262 959 275 1 028 848 614 414 637 026

중국 677 107 516 303 680 564 778 196 459 060 343 590

키프로스 공화국 28 232 43 723 28 669 39 401 33 469 28 919

북한 3 596 3 034 3 497 3 553 5 324 6 462

한국 3 026 1 164 4 561 1 954 2 054 9 475

Emiratos Arabes 
Unidos

8 039 11 796 2 878 5 403 3 348 81 397

Filipinas 786 1 241 1 114 831 2 416 2 984

India 2 498 2 255 1 535 3 654 4 400 2 511

Indonesia 927 51 123 455 210 -

Israel 2 141 1 979 2 260 2 788 6 512 6 648

Japón 9 289 5 691 8 446 9 490 10 004 12 866

Singapur 118 408 34 639 186 227 26 553 31 913 34 706

Siria 194 12 4 480 236 102 803

Turquía 52 1 691 249 315 2 285 8 056

Viet Nam 2 224 3 130 2 864 5 032 7 821 26 496

Otros 27 561 23 553 31 808 150 987 45 496 72 113

África 290 908 244 103 190 070 307 824 132 648 76 069

Angola 7 323 33 375 27 482 8 670 765 7 008

Argelia 4 433 1 450 868 12 325 10 531 2 040

Costa de Marfil - 27 827 93 465 - - -

Marruecos 2 260 5 653 15 637 12 477 5 011 13 868

Nigeria 173 465 62 783 20 386 100 934 111 745 -

Sudafrica 2 408 3 553 2 681 2 840 2 995 4 071

Otros 101 019 109 462 29 553 170 578 1 601 49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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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메리카 1 677 259 1 248 981 2 544 711 3 314 431 3 546 697 3 275 613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64 696 59 027 3 106 28 980 60 271 108 129

아르헨티나 14 716 24 643 17 702 18 541 14 391 16 587

볼리비아 17 773 6 744 2 142 13 130 2 350 1 162

브라질 41 679 63 089 57 843 82 069 108 053 80 635

캐나다 756 622 431 467 604 024 718 645 551 042 462 340

칠레 9 846 4 173 6 825 7 447 7 705 5 761

콜롬비아 17 162 7 307 9 071 25 835 15 498 23 949

코스타리카 31 259 7 070 1 020 4 785 6 878 7 215

에콰도르 2 796 2 368 2 187 8 968 13 896 12 935

미국 - 274 85 588 390 161

엘살바도르 1 413 684 202 511 279 233

과테말라 7 856 3 555 3 731 3 413 5 308 1 728

가이아나 1 540 2 848 990 1 002 80 48

아이티 26 000 14 562 27 484 24 771 17 907 15 371

온두라스 19 148 7 287 9 166 16 279 15 035 21 853

자메이카 23 262 5 686 3 287 4 485 1 784 2 370

멕시코 14 160 14 449 18 001 24 551 23 917 22 228

니카라과 1 179 3 053 2 893 4 003 2 193 2 055

파나마 50 840 18 598 12 295 7 002 111 750 120 218

페루 4 237 7 089 6 027 4 579 5 203 6 472

베네수엘라 413 781 527 849 1 716 739 2 273 109 2 483 951 2 265 550

도미니카 공화국 46 061 20 812 23 218 29 360 84 128 46 068

수리남 1 414 1 383 1 504 2 713 2 475 2 577

트리니다드 토바고 2 902 2 702 4 643 82 4 852 2 395

우루과이 1 295 948 2 938 1 517 1 323 2 208

기타 105 622 11 314 7 587 8 069 6 040 45 365

오세아니아 2 806 1 140 1 429 3 609 3 843 3 912

호주 2 726 921 1 285 3 309 3 561 3 526

뉴질랜드 80 218 144 301 282 386

기타 - 1 - - - -

자료: ONE, Sector Exterior 2014.





❙Executive Summary❙

Searching Cooperation Methods for Promoting Relation 
between Korea and Cuba: Focusing on Political Diplomacy, 

Culture, Economic and Environmental Fields

CHUNG Kyung Won,  CHO Gu Ho, SHIN Jeong Hwan, KIM Won Ho,  

MUN Nam Kwon, JUNG Gi Woong, and HA Sang Sub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economics, and environment for promoting Korea-Cuba relations. 

Expected delaying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which it is not clear how soon this would happen, our research question 

focused on what strategic choices could be helpful to promote future relations 

for both countries.       

Of course, it could be consider a giving up strategy as one-side method 

in negotiation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However, even if S. Korea could not obtain overwhelmingly large benefits 

with getting in a situation, unilateral concessions would not be considered in 

a good wa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 If  S. Korea also recognize the limited 

situation with win-set changes, such as by using strategies that would set a 

deadline for when given that it has limited, or no choice, this kind of pushing 

strategy is to work as a disadvantage for better negotiation. Beyond giving up 

or pushing strategy, therefore S. Korea must consider the changing market 

situation in Cuba such as a closely related with a possibility of America’s embargo 

release for Cuba in near future and a possibility of changing political circum-



stances, etc. and rather than being in a hurry to step on a course for strengthening 

ties, S. Korea must take actions in a way of more realistic methods with a 

long-term process for making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for both 

countries. 

The other method is to creating special conditions by changing circumstances 

and inducing Cuban concession with some ways as below:    

First, as a little bit easy and a possible option, ‘Move Cuban Political Leaders’. 

We understand that Cuban political leaders have played a great role as important 

decision-making ent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diplomatic policy-making 

structure established more strongly and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after Cuban 

Revolution in 1959. By providing them strong incentives and leading them 

to keep away from N. Korea, it will lead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S. Korea. However, in fact this strategy is not easy to realize as well, 

because Cuban diplomatic policies have been sustained for a long time on 

a basis of upholding loyalty and a cause for their foreign policies, especially 

with N. Korea as well. 

Second, ‘Move N. Korea’. As Cubans make sense to talk about, “it depends 

on improv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 and N. Korea” when asked 

about the most serious obstacle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and many point out by saying that recovering of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N. Korea for S. Korea is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and in reality, there still remain a serious question about how would S. Korea 

be able to take a signal from N. Korea that it does not matter for the normalization 

and move into peace relation for both ones.  

Third, ‘Move the USA’. currently the USA accomplished lots of a diplomatic 

achievements, such as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uba,  reaching a great 

settlement on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etc. and from this same position 

and participation, the USA will play a leading role by participating a peace-build-



ing process and will contribute to rebuilding denuclearization zone in Korean 

Peninsula, as same as S. Korea and Cuban issue.    

Finally, ‘move the other neighbor country who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S. Korea and Cuba in Latin American region’. Of course, the third country 

who has friendly ties with both countries in Latin America  could play as a 

leverage and persuade Cuba to join diplomatic negotiation. However, this strat-

egy is also hard if we understand the complicated diplomatic geopolitics in 

Latin American region, in particular in the conditions of the dominant of left 

governments and other economic relationship as well.     

Even this research identified there exists alternatives and methods men-

tioned above such as changing strategy and inducing the changing of circum-

stances, it is still hard to make a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in a short period 

between S. Korea and Cuba. However, one principle which this research strongly 

suggest is that, regardless of when diplomatic relation achieved by using various 

strategies, it must be designed to improve relations with strategy and cooperation 

methods. Instead of considering when and result(e.g. normalization), this re-

search focused more process and searched a various way of cooperation method, 

emphasizing on promoting human interchange and expanding people’s contacts, 

strengthening economic ties between S. Korea and Cuba, and finally two coun-

tries have a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a field of environment, or climate 

change issue.

Up to now, K-wave is booming and increasing friendly Korean image in Cuba 

and is another potential power, such as  Korean companies who want to take 

advantage of Cuban opportunity through creating new business in Cuban market, 

or it helps an other catalyst to improv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issue, 

all of these approaches will help to make a good relation naturally in near 

future even it will take a little bit long term each other.     



Based on this awareness, cultural cooperation is possible with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 understand in many senses Korean culture and contents 

for entry into the existing Cuban market seems too early stage yet, because 

we can not know exactly what is the real consumer market and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depth and various levels as well. However, already 

we have experienced and accumulated lots of materials and created useful meth-

ods for entering into the other Latin American cultural markets where are 

currently growing in the private sector. This kind of bench-marketing from 

other country in Latin America will be helpful to develop a new market approach 

for S. Korea into Cuba.

However, concerned about cooperation method and direction related with 

Cuban case, it must be more careful. Because of having a colonial history for 

a long time and economic blockade from the USA currently, sometimes Cuban 

cultural market has a great resistance against oppressive manner from other 

foreign culture. If we understand this national sentiment, S. Korea must adapt 

and access through just pure meanings of cultural exchange by mutual under-

standing and harmonizing it with in cultural contents (e.g. non-ideological mate-

rials), rather than showing off economic and technical superiority of S. Korea. 

This kind of policy prior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guideline 

and adopted into real cultural cooperation activities each other. If we also under-

stand the current popularity of the Korean culture and contents which is rising 

around the mania groups rather than the public in Cuba, cooperation must 

focus on appealing power and should have a high focus on selected targeting 

small groups and anticipating its spill-over to the public in near future. For 

example and based on the consumer survey, S. Korea should consider the popular 

‘telenovela(television serial drama)’ as target type drama which match the tastes 

of Cuban consumers.



If we understand the main consumers for K-Pop is groups of teens and 

twenties and then they must be the first target for Korean television dramas, 

movies, etc.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nd access in conjunction diverse 

cultural contents, such as plays, musical, dance, and folk performances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more broad-

casting infrastructure in Cuba. and free showcase, fan autograph meeting will 

be good cooperation methods in enhanceing and expanding contact opportunity 

each other. 

In the case of Cuban consumers who enjoy Korean culture and if we consider 

the existing various and relatively diverse groups such as younger audience 

in K-Pop and other audience in movie market, and women and older people 

in dramas, so called 'line-up' is established at the moment. In the conditions 

of understanding this consumer variety in Cuba, from now the ‘line-up’ must 

be enhanced for every member of the household through creating an integrating 

genre that family member can enjoy all together. In other words, emphasizing 

the ‘family’ is the need to absorb all ages.

In the case of broadcast video contents, S. Korea-Cuba should participate 

in co-production process. if Korea has the varios skills and technologies in aspects 

of hardware(world-class level) for making broadcast video contents,  Cuba has 

various culture, natural environment and artistic sensibility. It should combines 

and produce a high level of work. In order to enable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S. Korea and Cuba, not only broadcast cultural content, it should 

be included literary and cultural festival, sports, education an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xchange of medical fields as well. For example, authorities 

in both countries make a great effort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ield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nd exchange, or invite Cuban experts who 

know Korean culture.

In economic te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If we 



think the current USA- Cuba normalization and then in the case of release 

of economic blockade against Cuba in near future, Cuban economic growth 

is a matter of time.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uba in the short 

term and befor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Korea should focus on expand-

ing export items and volumes with Cuba as main goal. Expected sectors are 

construction equipment, IT communication, agricultural machinery for develop-

ment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KOTRA, 

automobiles and parts, hotel and home appliances, information and consumer 

communication device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equipment, mining equip-

ment and processing machinery, etc. will be included.

However, after achievement of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it will go further beyond only expanding economic trade​​. After normal-

ization and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economic cooperation with Cuba 

will be required granting of credit. From initiative and as a complement to 

minimize the risk of granting of credit, it will make more trade opportunities 

each other, including being guaranteed a stable sales for trading companies 

and exchange a bilateral investment, guaranteed by guarantee agreements for 

a stable economic activities each other.

Furthermore, after reviewing foreign investment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which are emphasized by Cuban authorities currently since 2008,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Cuban government wants more foreign investments 

in the fields of energy, tourism industry and others(infrastructural parts), such 

as power generation, telecommunications, industrial complex, ports develop-

ment, oil exploration, etc. For these, S. Korea can cooperate with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s by enhanceing mul-

t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The possibilitis or potentials of environment cooperation for both countries 

started from reviewing many national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in Cuba. However, Cuba has lots of probl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the state budget deficit, labor shortages, poor environment 

management, capa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quite low.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open, reform currently it is now 

asking a new governance and become urgent for Cuban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Besides the various impacts of climate change : typhoon(hurricane), 

drought(increased water stress in Cuban), water management system, air and 

water pollution and biodiversity destruction, rising sea level threats(in the coast-

al lowland areas) are another matters of unsustaibable way of development 

and urgent issues for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 Korea-Cuba environ-

mental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mension is required, espe-

cially in the part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sectors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adaptation and mitigation balancing) will 

reduce climate change impacts, natural disaster risk, etc. In this case GCF 

funding and technology transfer will be usefu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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